
이 단원은 문학을 즐기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

고 비평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를 비롯하여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

고 감상하는 방법을 알고,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방법으로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활

동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단원이다. 

단원 설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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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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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원 전개	 154	

1  향수(정지용) 

2  장마(윤흥길)

3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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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

며, 네 가지 갈래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맥락이 

스며들어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문

학 문화를 향유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 단원에서

는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단원 학습 안내



단원 한눈에 보기

해당 성취 기준 | 관련 깊은 교과 역량

연관 성취 기준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06]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

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학습 내용: 문학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

며,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 특성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기

여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문화 향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국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

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학습 내용: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에 공감하거나 작품을 비판적으

로 읽으며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수용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문학 소

통에 활발히 참여한다.

[의사소통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공국1-05-01] 문학 소통의 특성을 고려하며 문학 소통에 참여한다.

[10공국2-05-02]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소단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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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과 답변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지도 안내   이 단원의 주제와 관련된 핵심 질문으로, 단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질문

에 대한 답변을 생각하며 지속적인 문제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게 한다. 평소 문학 작품을 

읽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문학의 갈래나 

맥락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봄으로써 이 단원의 학습을 준비한다. 

예시 답안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및 문학의 네 가지 

갈래에 대한 이해,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 갈래의 특성, 다양한 맥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해 보자. 그리고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을 비평하는 활동을 해 보자. 

활동 안내   이 단원의 주된 학습과 활동이 어떤 내용과 목표를 지니는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핵심 질문과 짝을 이루어 이 단원의 학습과 활동을 예비하게 한다.

활동 안내   각 소단원에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문학의 중요한 구성 요소, 문학의 네 가지 갈래와 문학을 둘러싼 맥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게 한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어떤 관계일까?

예시 답안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문학을 어떤 방식으로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을까?

예시 답안   작품을 읽으면서 내용에 공감하기도 하고,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이나 작품 속 현

실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상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해야 하는 맥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시 답안   문학의 맥락에는 글을 쓰는 작가의 맥락과 글을 읽는 독자의 맥락, 문학 작품이 

창작된 때의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 작품과 문학사의 관계인 문학사적 맥락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교과서 044-045쪽

1  �선운사에서(최영미)

2  유자소전(이문구)

•‌�학습 요소: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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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취 기준 | 관련 깊은 교과 역량

연관 성취 기준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02] 문학의 여러 갈래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에 대해 이 

한다.

•‌�학습 내용: 문학의 갈래에 따라 세계를 인식하고 형상화하는 원리와 특

성을 탐구하고, 문학의 주요 맥락인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

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문화 향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공국1-05-02] 갈래에 따른 형상화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10공국1-05-03]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한다.

해당 성취 기준

[12문학01-12] 주체적인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지속적으로 문학을 즐

기는 태도를 지닌다.

•‌�학습 내용: 지역 문학관을 조사하여 인터넷으로 가상 문학관을 만들

며, 문학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체적 문학 활동을 실천한다.

[디지털·미디어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연관 성취 기준

[10공국1-06-02] 소통 맥락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12문학01-09]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

하고 소통한다.

[12매의01-06] 개인적·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는 주제를 선정하여 설득력 있는 

매체 자료를 제작하고 공유한다.

소단원

생활 속 문학 활동

(가상 지역 문학관

건립 프로젝트)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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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한눈에 보기

단원 길잡이

108  2. 문학의 구성 원리와 갈래



활동 안내   ‘생활 속 문학 활동’이 타 교과의 어떤 과목과 연계되어 있는지 제시한 것이

다. 이 단원에서는 ‘가상 지역 문학관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공통국어1’, ‘매체 의사소통’ 

과목과 연계하여 학습하게 한다.

교과서 044-045쪽

1  �향수(정지용) 

2  장마(윤흥길) 

3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4  봉산 탈춤(작자 미상)

•�학습 요소: 각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제재

연계 교과 설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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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할 내용 교수·학습 방법 차시

대단원 도입

•대단원 표지 - 대단원 표지를 보며 떠오르는 생각 말하기

1

•핵심 질문과 답변

•단원 한눈에 보기

•생각해 볼 문제

•생활 속 문학 활동

- 대단원 주제와 문제의식 인지하기

- 대단원 구성과 주요 학습 내용 살펴보기

- 대단원 학습 스스로 계획하기

- 타 과목과의 연계 활동 파악하기

(1)

문학의

구성

원리

소단원 도입

•생각 열기 -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하기

•소단원 학습 목표 - 소단원 학습 목표 인지하기

•앎의 마당 -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다양한 감상 방법 알아보기

제재 1   

선운사에서

(최영미)

제재

탐구

•<선운사에서> 낭송하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 

하기

-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여 낭송하기

- 현대시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해하기

2
학습

활동

•시의 내용 정리하기

•내용과 형식의 결합 관계 이해하기

•<먼 후일>과 비교하여 감상하고 비평하기

- 화자의 인식, 화자의 상황과 바람 정리하기

- 반복되는 표현, 대비되는 표현의 효과 설명하기 

-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고, 

한 줄 평 쓰기

정리

하기
•<선운사에서>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엮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2   

유자소전

(이문구)

제재

탐구

•<유자소전> 읽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

하기

- 전(傳) 형식에 주목하여 읽기

- 현대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이해하기
3

학습

활동

•소설의 중심인물 이해하기

•소설의 형식상 특징 파악하기

•�소설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비평 활동하

기

- 중심인물의 상황과 성품 정리하기

- 전(傳) 형식의 특징과 이 형식을 활용한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중심인물의 행동이나 성품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평문 

쓰기

4정리

하기
•<유자소전>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엮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소단원 마무리 •정리와 점검

- ‌�<선운사에서>와 <유자소전>을 학습한 내용에 따라 , ×문제를 

풀고 색칠하기

-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점검하고 학습 과정 돌아보기

대단원 교수·학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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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습할 내용 교수·학습 방법 차시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소단원 도입

•생각 열기 - 배경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학습 동기 강화하기

5

•소단원 학습 목표 - 소단원 학습 목표 인지하기

•앎의 마당 - 문학의 네 가지 갈래와 문학의 다양한 맥락 알아보기

제재 1   

향수

(정지용)

제재

탐구

•<향수> 낭송하기

•서정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화자의 심정에 주목하여 낭송하기

- 현대시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학습

활동

•시의 내용 정리하기

•서정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작가 맥락 파악하기

•시 한 편 창작하기

- 고향의 모습을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기

- 운율과 표현에 나타난 효과 파악하기

- 작가의 연보로 작가의 상황과 창작 의도 이해하기

- 과거 사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 창작하기 6

정리

하기
•<향수>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엮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2  

장마

(윤흥길)

제재

탐구

•<장마> 읽기

•서사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두 할머니의 상황을 파악하며 읽기

- 현대 소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7

학습

활동

•중심 사건 정리하기

•서사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작품의 의미 파악하기

•비평문을 바탕으로 작품 이해하기

- 두 할머니 입장에서 중심 사건 정리하기

- 갈등 원인과 해결, 시점과 시점 변화의 효과 파악하기

- 제목과 마지막 문장의 의미 이해하기

- 작품의 사회·문화적 맥락 이해하기 8

정리

하기
•<장마>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엮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3  

통곡할

만한 자리

(박지원)

제재

탐구

•<통곡할 만한 자리> 읽기

•교술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랴오둥 벌판이 주는 느낌에 주목하여 읽기

- 한문 소설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9

학습

활동

•교술 갈래의 특성 이해하기

•작가의 표현 이유 파악하기

•문학사적 맥락 파악하기

- 작가의 경험, 인물의 대화를 통해 작가의 주장 파악하기

- 작가가 ‘갓난아이의 울음’에 빗대어 표현한 이유 파악하기

-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 나타난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 작품에서 주목할 점을 파악하고 짧은 시 짓기 10

정리

하기
•<통곡할 만한 자리>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엮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 ‘자료 더하기’와 관련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 넓히기

제재 4  

봉산 탈춤

(작자 미상)

제재

탐구

•<봉산 탈춤> 읽기

•극 갈래의 특성과 맥락 살피기

-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주목하여 읽기

- 전통 가면극의 특성과 문학의 맥락 이해하기
11

학습

활동

•인물의 특성 이해하기

•탈춤의 특성 파악하기

•발표 자료 만들기

- 인물의 모습 파악하고 대사와 춤의 기능 이해하기

- 대사에 나타난 특징과 작품의 사회 비판적 부분 파악하기

- 여러 가지 문학의 맥락을 고려하여 발표 자료 만들기

12
정리

하기
•<봉산 탈춤> 정리하기

- ‘작품 감상의 뜰’ 해제 읽고 이해하기

- ‘엮어 읽을 작품’ 알아보고 탐구하기

소단원 마무리 •정리와 점검

- ‌�네 작품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

자를 찾아 지우고 응원 문구 만들기

- 이 단원의 학습 목표 도달 정도를 점검하고 학습 과정 돌아보기

대단원

마무리

생활 속

문학 활동

•문학관 조사하기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 우리나라의 문학관 중 하나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 모둠별로 문학관에 대해 정보 수집하기

-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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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구성 원리(1)

학습 목표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

해 비평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따로 떼어 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며 작품에 대해 공감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해와 비평 방식을 통해 문학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소단원

지도 방향과 

유의점 

이 단원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공감

적·비판적·창의적 감상을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학의 구성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비평 방식을 활용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

도한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도할 때에는 형식적인 특성이 작품의 주제를 효

과적으로 드러내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전문적인 비평가의 시각보다는 학습자의 시각에서 작품의 내용, 주제, 형상화의 방법 등을 

통해 작품을 감상하도록 지도하며, 작품의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한 해석

에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 두도록 지도한다.

•�학습자가 작품에 대한 질문을 만들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대화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전
개

대
단
원

도
입

소
단
원

도
입

⊙ ‌�다음 작품을 읽고,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활동 안내

창의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문

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긴밀성

에 공감해 보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하여 학습 동기

를 유발할 수 있다.

지도 방법

제시된 작품이 가진 형식적 특

성을 파악하고, 그와 같은 특성

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이야기하

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시를 읽고 느낀 감상을 자유

롭게 나누어 보게 한다.

생각 열기

고무신 

눈보라 비껴 나는

전(全) ― 군(群) ― 가(街) ― 도(道)

퍼뜩 차창(車窓)으로 스쳐가는 인정아!

외딴집 섬돌에 놓인

하� 나

둘

세 켤 레

장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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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046-047쪽

‌�예시 답안  이전의 배열과 비교하여 고무신이 놓인 섬돌의 이미지가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예시 답안  •‌섬돌에 놓인 신발을 네모 상자에 넣어 ‘하나, 둘, 세 켤레’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니, 세 가족이 살아가

는 모습을 더욱 효과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

•�화자가 추운 겨울의 풍경 속에서 고무신 세 켤레가 올려져 있는 섬돌을 발견하고 있는데, 춥고 어려운 환경이라

도 가족이 있다면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2)	 <고무신>을 읽고 느낀 바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함께 

( 1 )	�<고무신>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배열하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외딴집 섬돌에 놓인 하나, 둘, 세 켤레

작가 소개

장순하(1928~2022)

시인. 전라북도 정읍 출생. 시와 

시조를 두루 창작하였으며, 시

조의 틀 안에서 자유로운 형식 

실험을 감행하여 현대 시조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자형의 변화 및 글자의 배열과 

위치 실험으로 시적 효과를 누

리고, 시각적인 방법을 시조에 

응용하는 등 시조 현대화를 위

해 앞장섰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고무신>에 대한 작

품 해제와 개관을 담은 글이다. 

작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창의적인 형식으로 

표현된 현대시이다. 형식적인 

기법이 독특한 작품을 감상함

으로써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

식의 긴밀성에 쉽게 공감해 볼 

수 있다.

● <고무신> 읽기

이 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이다. 초장에서는 외딴집의 가족을 위협하는 

시련과 위험으로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고, 중장에서는 그

러한 외부적 삭막함과 대비되는 따뜻한 인정이 묻어나는 한 풍경의 발견에 대한 감

탄이 표현되고 있다. 종장에서는 따듯한 인정이 배어 있는 풍경의 구체적인 모습이 

형태주의적 기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서로 크기가 다른 신발들을 나란히 제

시하면서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환기하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네모의 형상을 통해 

외부적 시련에 저항하는 가족의 단합과 유대감이 표현되고 있다. 이 시는 산업화되

는 삭막한 외부 현실을 꿋꿋이 버텨내는 가족의 위대한 힘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https://terms.naver.com)

● 고정희, <고백-편지 6>

너에게로 가는

그리움의 전깃줄에

나는

감

전

되

었

다

이 작품은 ‘편지’라는 부제가 붙은 열두 작품 가운데 하

나로, ‘너’에 대한 그리움을 전깃줄에 감전된 것으로 비유

하여 표현하였다. 감전은 전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충격

을 받는 일로, 감전이 되면 전기가 통했다는 느낌을 받거

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이는 ‘너’에 대한 시적 화자의 그리움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4~8행의 배

열에 파격을 줌으로써 이 강렬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

달한다. 

- 고정희, 《지리산의 봄》

자료실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시조(구별 배행 

시조)

■�성격: 시각적, 실험적, 입체적

■�제재: 섬돌 위에 놓인 고무신

■�주제: 소박한 시골의 따스한 

인정

■특징: ‌

① ‌�시각적인 심상을 사용

하여 입체감을 줌.

② ‌�시조의 형식을 파격적

으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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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의 구조

문학은 여러 가지 소재들이 모여서 어떤 미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 

여기서 어떤 내용과 형식이 미적인 목적을 위해 조직되는 것을 문학의 구조라 한다.

문학의 구조는 내용과 형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문학은 그 형식과 내용이 미적

인 목적을 위해 조직되는 하나의 예술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을 이분

법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구조라는 개념은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

과 전체의 관계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문학의 구조는 전체로서의 작품을 이루기 위

해 그 구성 요소가 내적인 규칙에 따라 조직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집을 짓

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재들을 그 용도에 따라 배열하고 조직한다. 단순히 그 자

재들을 뒤섞어 놓는다고 해서 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편의 시를 쓰는데, 문장 몇 토막을 적당히 섞어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시라는 

양식이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서 언어를 조직하여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한다.

문학의 구조는 내용과 형식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부분과 부분의 상호 관계에 의

해 전체성을 확립한다. 문학의 구조는 이러한 통일성과 전체성의 원리를 통하여 해

명될 수 있다. 한 편의 소설을 놓고, 그 인물이 어떠하다든지, 배경이 어떻게 설정되

어 있다든지, 이야기의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든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소설의 구조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다. 소설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들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소설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전체의 이야기를 위해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가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각 부분들이 전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어떤 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해명해야 한다. 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의 형태적인 특성과 리

듬을 지적하고, 그 시에서 활용된 비유의 방법이나 상징적 수법을 밝혀내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찾아낸다고 해서 시의 구조가 해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의 구조는 이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의 작품 속에 

통합되어 완결된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가를 해명함으로써, 그 특성이 밝혀질 수 있

는 것이다.

- 권영민, 《문학의 이해》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형태시와 관련하여 

문학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문

학의 구조를 보다 상세하게 설

명한 글이다. 이를 활용하여 단

원 학습 내용을 깊이 있게 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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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구

앎의 마당

교과서 046-047쪽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진 언어 예술품’이라고도 한다. 

문학 작품은 하나의 언어 예술이다. 작품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 의식으

로 구현되고, 이러한 주제 의식은 문학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

자신의 관점에서 기존의 해석과 ~ 새로운 사유에 나아갈 수도 있다.

문학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작품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만을 뜻하지 않

는다. 독자는 작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작품과 상

호 작용하며 읽어야 한다.

● 문학 작품의 다양한 감상

공감적 감상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가치관, 등장인물의 의견 

이나 감정 또는 취향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것

비판적 감상

자신의 관점에서 작품의 

옳고 그름, 넓고 좁음, 깊

고 얕음 등을 따지면서 수

용하는 것

창의적 감상

작품을 새롭게 해석하거

나 작품을 재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수용

하는 것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더 깊은 감상이 가능함.

●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 -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결합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

내용 

사건, 배경, 주제,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가치관 등

형식

갈래, 문체, 구성,

표현 기법 등

핵심 강의

● 문학 작품의 감상 방법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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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언어 예술임

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시의 형식상의 특징이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작품 선정의 취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낭만적, 애상적

제재 꽃

주제 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특징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정서를 형성함.

②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병치하여 의미를 강화함.

③ 시간을 나타내는 ‘잠깐, 순간’과 ‘한참’을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함.

이 작품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응시켜, 그

것에서 깨닫게 되는 인간사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별을 경험한 화자가 

선운사의 낙화를 보며, 자신의 사랑과 이별을 되돌아보고 그것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절제된 언어로 드러낸다.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형상화하는 문학의 다양한 방식에 대

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제재 개관

1연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감 인식

2연 이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순간성에 대한 소망

3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4연 사랑하던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

 구성 한눈에 보기

작품의 장면을 떠올리며

낭송하기 

화자의 인식, 화자의 

상황과 바람 파악하기

시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이해하기 

 지도 방법

① ‌�시의 전개와 내용을 이해하게 하되, 만남과 이별이라는 구성을 파악하게 하는 데 중

점을 두어 지도한다.

② ‌�화자에 대해 파악하고, 핵심 시어인 ‘꽃’이 피고 지는 것의 의미를 추론해 보게 한다.

③ ‌�시의 구조를 파악하고, 작품의 형식이 어떠한 면에서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

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한다.

④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에 대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게 하고, 작

품을 수용할 때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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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사에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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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최영미(1961~ )

시인. 서울 출생.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시, 남

녀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성찰하는 시 등을 많

이 썼다. 시집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 《돼지들에게》, 《이미 뜨거운 

것들》 등이 있다. 

교과서 048-049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최영미 시인의 시 세

계와 내용을 설명한 글이다. 시

인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최영미 시인의 시 세계

첫 시집인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1980년대의 현실과 삶에 대한 전면적이며 충

격적인 고발과 부정에 시 정신이 집중된다. 그러므로 시인 자신의 자전적이고 또한 

내면의 고백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두 번째 시집 《꿈의 페달을 밟

고》는 시적 경향 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현실 지향성을 드러내면서 개인의 내적 욕망

의 문제에 좀더 치밀하게, 그러나 차분하게 천착해 들어가는 정제된 언어를 보여 주

고 있다. 물론 이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시 세계는 아마도 1990년대 식

이라 말해지는 해체와 부정과 환멸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허무적 해체정

신의 새로운 변화 내지 자기 모색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시집에서 초기 시

의 도발적이고 생경한 언어의 표현이 점차 사념과 내성의 성과를 차분하게 시적 언

어로 포착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시집

으로 《돼지들에게》, 《도착하지 않은 삶》, 산문집으로 《시대의 우울》, 《우연히 내 일

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 《화가의 우연한 시선》 등이 있다. 

- 권영민, 《한국 현대 문학 대사전》

● <선운사에서> 해설

이 시는 꽃이 피고 지는 찰나의 순간과 우리 삶의 유사성을 연계시키고 있다. 결

국 이 시는 꽃이나 인간이나 모두가 대자연 앞에서는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들은 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시인은 청자인 ‘그대’를 대상으로 상대를 부르는 돈호법과 ‘-더군’과 같

이 회상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이 직시한 세계에 대한 관조의 느낌을 시로 재현해 내

고 있다.

시인이 느낀 꽃이 피고 지는 일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사소함을 통하여 내

밀한 생의 이면을 읽어내는 작업과 유사하다. 시인은 꽃이 지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

지 않고 예리하게 포착함으로써 우리 삶 전반을 관통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대면

한다. 시인은 결별의 아픔을 꽃이 피고 지는 찰나의 깨달음을 통해 내면에 승화시켜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결별이 갖고 있는 생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며 시인의 생을 성숙시키는 자양분으로 변한다. 

- 한국 향토 문화 전자 대전(https://www.grandculture.net)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에서>의 구조

가 주제를 형상화하는 데 어떻

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한 글이

다. 학습자들이 <산유화>의 내

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하

게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또

한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선운

사에서>의 주제 의식을 학습자

이 이해하게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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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사랑을 꽃의 피고 짐에 비유한 시이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

해 보자.

활동 안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인지하여 <선운사에서>를 감상함으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

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읽기 전에

선운사에서  최영미

꽃이

피는 건 ൨들어도

지는 건 ਫ਼Ӭ이더군

Ҏ고루 쳐다ࠅ ౥ হ이

생각할 ౥ হ이 ߣ 한 ש

아주 ਫ਼Ӭ이더군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

잊는 것 또한 그ۧ게

ࣽ간이면 좋ѷ네

리서 ਓ는 그대여ݣ

산 넘어가는 그대여

꽃이

지는 건 ए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 한참이더군

영영 영원히. 언제까지나.

시인. 인간과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비판하는 시, 남녀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을 성찰
하는 시 등을 많이 썼다. 시집에 《서른, 잔치는 끝났다》, 《돼지들에게》, 《이미 뜨거운 것들》 등이 있다.

최영미
(1961~   )

5

10

15

제재

1다음은 사랑을 꽃의 피고 짐에 비유한 시이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읽기 전에 

48 2. 문학의 구성 원리와 갈래 (1) 문학의 구성 원리 49

지도 방법  

꽃이 피고 지는 것과 사랑

의 공통점에 대해 생각하고, 

자연물에 빗대어 인생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닌 효과

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

도록 지도한다.

본문 연구 1연 | 낙화의 순간성과 허무감 인식

화자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상기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꽃이 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1  꽃이 / 피는 건 힘들어도 / 지는 건 잠깐이더군

종결 어미 ‘-더군’은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을 현재의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 와서 전달하며, 그 알게 된 사실에 주목함을 나타내는 기능

이 있다. 화자는 이별을 경험한 후 꽃의 피고 지는 의미에 대해 새로이 깨닫고 있다. 

특히 꽃이 지는 것과 임과 이별하는 것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있다.

1  

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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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의 순간성에 대한 소망

화자가 이별 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랑의 시작을 꽃이 피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2  그대가 처음 ~ 순간이면 좋겠네

화자는 사랑의 시작이 꽃이 피는 것처럼 ‘순간’이었던 것과 같이 사랑했던 이를 잊는 

것 또한 ‘순간’이기를 소망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상황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3연 |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가는 형상을 떠올리고 있다.  

3  멀리서 웃는 그대여 / 산 넘어가는 그대여

그대는 화자가 이별한 대상이면서 화자가 아직 잊지 못한 대상으로, 화자는 그대를 

부르고 있다. ‘멀리서 웃는’과 ‘산 넘어가는’은 그대를 수식하는 말로, 그대와 화자의 거

리감을 보여 준다.

4연 | 사랑하던 사람을 잊는 것의 어려움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을 꽃이 지는 것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4  꽃이 / 지는 건 쉬워도 / 잊는 건 한참이더군 / 영영 한참이더군

화자는 꽃이 지는 건 쉽지만 사랑하는 이를 잊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꽃

이 지는 건 순간이지만 사랑하는 이를 잊는 것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한참’이라는 표현의 반복과 ‘영영’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다. 

핵심 강의

●‘꽃’과 ‘인간사’의 대응 구조

꽃이 피고 지는 과정

유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

꽃은 힘들게 피지만, 

지는 건 순간이다.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어려워도 

이별을 하는 것은 순간이다.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잊는 건 한참이더군.

이별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별 뒤의 고통은 길다.

• 운율을 형성함.

•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안정시킴.

• 감정을 절제하는 듯한 효과를 줌.

• 사랑과 이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냄.

•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이더군’, ‘틈 없이’, ‘~는 그대여’의 반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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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활동 안내

시의 구성 요소 중 내용 요소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화자의 인

식 및 화자의 상황과 바람 등을 

정리해 보게 하여 작품의 내용

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도 방법

① ‌�‘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피는 것과 지는 것으로 나누

어 정리하게 한다.

② ‌�시구를 근거로 삼아 화자가 

처한 상황과 화자의 바람을 

정리하게 한다. 

활동 안내

반복되는 표현들의 특징과 효

과를 정리해 봄으로써 어떤 형

식을 통해 작품의 내용을 효과

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

악해 보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 내용

과 연관 지어 그 효과를 적

게 한다.

② ‌�1연과 4연에서 대비되는 표현

을 찾고 시의 주제와 연관 지

어 표현의 효과를 적게 한다.

화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내용을 파악해 보자.

( 1 )	‘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1

피ח Ѫ

૑ח Ѫ

힘들다, 순간이다

잠깐이다, 쉽다

꽃

(2)	화자가 처한 상황과 바람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상황

ച자о ୊한 상ട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잊게 되기를 바람.

ച자의 ۈ߄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 1 )	�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아 그 효과를 내용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2

಴അ חغࠂ߈

• ~이더군
• 틈 없이

• ~는 그대여

಴അ의 ബ과 ࠂ߈

• ‌�운율을 형성한다.

•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안정시킨다.

• 감정을 절제하는 듯한 효과를 준다.

• 사랑과 이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2)	 �1연과 4연에서 대비되는 표현을 찾고, 이 같은 표현의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비חغ

಴അ

಴അ의

ബ과

•피다, 지다

•힘들다, 쉽다

•잠깐이다, 한참이다

•사랑과 이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복잡미묘한 인간 심리를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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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ز 안ղ

두 작품을 비교하여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

하고, 두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활동이다.

૑ߨߑ ب

①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의 

화자의 상황과 태도를 비교

해 보도록 지도한다.

② ‌�<먼 후일>의 형식적 특징을 

찾아보고, 형식적 특징이 주

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는 

바를 파악하게 하여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이해하도

록 지도한다.

③ ‌�앞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작

품을 깊게 이해한 뒤, 비평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선운사에서>와 비교하며 아래 활동을 해 보자. 3

( 1 )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의 화자가 ‘그대(당신)’를 잊는 것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3)	 �( 1 )과 (2)를 바탕으로 하여, <먼 후일>과 <선운사에서>에 대한 한 줄 평을 써 보자. 

예시 답안  

‘잊었노라’는 ‘잊지 못했노라’의 반복

사랑의 시작은 순간, 잊는 데는 한참

<먼 후일>

<선운사에서>

예시 답안  <먼 후일>의 화자는 당신을 먼 후일에야 잊겠다고 하지만, 잊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운사에서>의 화자는 그대를 금방 잊고 싶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작품의 형식적 요소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①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

성한다. ②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난다.

 ‌�이 작품의 주제와 형식의 연관성은 어떠할까? ‘잊었노라’라는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점

층적으로 변주하여 결코 잊을 수 없는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2)	 �모둠원들과 다음 활동을 중심으로 <먼 후일>에 대해 비평 활동을 해 보자.

‌‌예시 답안

함께 

제재 개관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민요적, 애상적

■제재: 떠난 임

■주제: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특징: ‌

① ‌�3음보의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함.

② ‌�반어적 진술을 통해 그

리움을 강조함.

③ ‌�상황을 가정하여 화자

의 정서를 드러냄.

④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

복과 변조가 나타남.

작가 소개

김소월(1902~1934)

시인. 평안북도 구성 출생. 본명

은 정식(廷湜). 김억의 영향으

로 문단에 등단하였고, 1922년

에 《개벽》에 <진달래꽃>을 발표

했다. 일제 강점기에 민족의 토

속적인 한과 정서를 그대로 담

아낸 민요적인 서정시를 창작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작

에 <산유화(山有花)>, <접동새> 

등이 있고, 시집에 《진달래꽃》, 

《소월 시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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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서구풍 시의 유행 속

에서 순 우리말과 운율을 살린 

시를 썼던 김소월의 작품 세계

를 이해할 수 있는 글이다. ‘자

료 더하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김소월의 시 세계를 폭넓게 이

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먼 후일> 해제

1925년에 간행된 시집 《진달래꽃》에 수록되었다. <못 잊어>와 마찬가지로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애써 잊으려는 안타까움이 서린 애달픈 심정을 노래한 시이다. 무척 

그리다가, 그리고 ‘믿기지 않아서’ 종국에는 잊겠지만 그것은 오늘도 어제도 아니요, 

‘먼 훗날’ 즉 죽은 후에나 잊게 되리라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사랑의 의리(義理)를 다

짐하고 있다. 야속한 임을 그리는 애한(哀恨)이 담긴 시로서 1920년, 즉 그가 오산

중학(五山中學)에 다닐 때 《학생계(學生界)》에 발표한 작품이다. 

-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 친숙한 리듬과 언어를 사용한 김소월

김소월이 처음 시를 발표한 것은 1920년 《창조》라는 동인지를 통해서였다. 《창

조》는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문학 잡지였고,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하는 이들

이 글을 실었다. 비단 이 잡지뿐 아니라, 1920년 당시에 새로운 시를 쓰고 문학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서양의 근대 문학을 접한 이들이었다. 평안북도 정

주 오산학교에서 김소월에게 시를 가르친 김억도 마찬가지다. 김억은 한국에 처음

으로 프랑스와 러시아의 시들을 번역, 소개한 시인이었다.

일본을 통해 접한 서양 시의 영향이 크다 보니, 일본어를 비롯한 외래어의 어휘와 

어투가 남발하고 구체성을 결여한 상징주의풍의 문장이 유행했던 것은 어쩔 수 없

는 일이었다. 김소월이 등장한 건 이러한 문화 풍토 속에서였다. 그는 정주에서 자

라고 학교를 다닌 정주 토박이였다. 그가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십대 후반 무렵, 그

는 일본에 가 본 적도 없었고 서울의 문화적 분위기를 직접 체험한 적도 없었다. 그

를 시의 세계로 인도한 건 스승인 김억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시가 상당수 발표되는 

1922년 무렵, 당대의 시인과 문학 평론가들은 김소월의 시가 보여 주는 리듬과 언어

에 찬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무엇이 그때 그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 그리

고 8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 소월의 시가 매력을 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소월의 많은 시들은 7·5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있다. 7·5조는 원래 일본 시가의 

율조다. 한국에서 7·5조가 유행하게 된 것은 창가가 유입되고 유행하면서부터이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7·5조 창가로는 “우렁차게 토하는 / 기적 소리에 / 남대

문을 등지고 / 떠나 나가서”로 시작되는 최남선의 <경부철도가>가 있다. 당시 한국

에서 7·5조 창가는 학교 교가나 찬송가 등에 많이 이용되었다. 김소월의 7·5조 시

들은 외면적으로 창가와 똑같은 형태를 띠지만, 정조나 분위기에서 비슷한 면을 찾

아보기는 어렵다.  

우리 집 뒷산에는 풀이 푸르고

숲 사이의 시냇물, 모래 바닥은

파아란 풀 그림자, 떠서 흘러요

그리운 우리 님은 어디 계신고,

날마다 피어나는 우리 님 생각. 

날마다 뒷산에 홀로 앉아서

날마다 풀을 따서 물에 던져요 

- <풀 따기> 중에서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김소월의 <먼 후일>

에 대한 해제를 담은 글이다.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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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는 7·5조의 글자 수를 거의 정확하게 지키고 있고 또 어떤 가락을 따라 노래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일본

에서 수입된 창가형 리듬이 아니라 옛 한국 시가들이 보여 주는 3음보의 전통 율조

다. 맑고 투명한 감성과 친숙한 어휘들, ‘님’에 대한 그리움은 이 시를 민족 보편적 

감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읽게 만든다.

<풀따기>와 같은 시들이 외형상으로 창가를 연상시킨다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

는 김소월의 시들은 적절한 행갈이와 변형을 통해 7·5조 율격을 창의적이면서도 친

숙한 리듬으로 재창조해 낸 것들이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零邊)의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진달래꽃> 중에서

한 행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7·5조가 이 시에서는 두 행으로 처리되었다. 또 “영

변에 약산” 부분은 글자 수가 적어서, 천천히 읽게 된다. <진달래꽃>은 <풀따기>와 

같은 리듬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의 처리가 달라지고 글자 수가 변형됨으로

써 좀 더 자유로우면서도 감정을 충분히 실은 리듬감을 독자에게 전해 준다.

- 이남호, 《상실감을 달래 주는 겨레의 노래 김소월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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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의 뜰

QR 코드

<선운사에서>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

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선운사에서>는 1  꽃을 통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시이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전라북도 고창군 도솔산 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절 선운사이다. 꽃

의 피고 짐을 사랑의 시작과 끝에 비유함으로써 사랑의 속성을 잘 드러내었고, 

꽃이 쉽게 지는 것에 대비함으로써 그 사랑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는 사실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2  대비적 형식의 진술, 같은 말의 반복 표현 등의 형

식 요소가 ‘사랑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뒤’라는 내용과 잘 어울려 좋은 시가 되

었다.

 ղо ઱ח ߹੼� 

 ೠ ઴ х࢚ಣ� 

엮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서정주(1915~2000)

시인. 전라북도 고창 출생. 초기 

시는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아 

악마적이며 원색적인 시풍을 

보여 주었고, 1942년부터 친일 

작품들을 발표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인간의 운명적 

업고(業苦)에 대한 인식이 영겁

의 생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 <화사>, <자화상>, <귀촉도> 

등을 통해 불교 사상과 자기 성

찰 등을 표현했다.

선운사에서

동백꽃은 아직 일러 피지 안했고

막걸릿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도 남었습디다.

그것도 목이 쉬어 남었습디다.

선운사 동백꽃을 다룬 많은 현대시의 첫

머리에 서 있는 시이다. 때가 일러 아직 피

지 않은 선운사 동백꽃은 보지 못하고, 그 

대신 육자배기 노래를 들으며 작년의 동백

꽃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ೠ�੘ಿࢎ੉�ਬ҃ߓ

��ҳز ࢎ਍ࢶ

서정주

사랑이 없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을 말하는 시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여, 사랑에 대한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э਷�੘о੄ܲ׮��੘ಿ

��੄ ൨یࢎ

최영미

사랑이 아니라면

겨울은 뿌리째 겨울

꽃은 시들 새도 없이 말라 죽고

아이들은 옷을 벗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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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 동백꽃이 핀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글

이다. 선운사 동백꽃을 설명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선운사 동백꽃

보길도와 강진의 동백꽃은 3월 말이면 다 질 정도로 일찍 피지만, 선운사 동백꽃

은 동백나무 자생지의 북방 한계선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4월 말이 되어야 절정을 

이루며, 고창군에서 주관하는 선운사 동백연(冬柏燕)도 이 무렵에 열린다. 동백꽃은 

반쯤 져 갈 때가 보기 좋다. 떨어진 동백꽃이 검붉게 빛바랜 채 깔려 있는데 밝은 햇

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이파리 사이사이로 아직도 붉고 싱싱한 동백꽃 송이들이 얼

굴을 내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그림 속에 점점이 붉은 악센트를 가한 한 폭의 명화

를 연상케 한다.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맑다면 가히 환상적이다.

그러나 동백꽃이 지는 모습 자체는 차라리 잔인스럽다. 꽃잎이 흩날리며 시들어 

가는 것이 꽃들의 생리겠건만 동백꽃은 송이째 부러지며 쓰러진다. 마치 비정한 칼 

끝에 목이 베여 나가는 것만 같다.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자료실

작품 감상 연구

1  ‌�꽃을 통해 사랑의 속성에 대해 말하는 시이다.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잊는 과정에 

대응하여, 사랑의 시작은 한순간이지만 이별의 고통이 길다는 사랑의 속성을 드러

내고 있다.

2  ‌�대비적 형식의 진술, 같의 말의 반복 표현 등의 형식 요소가 ~ 내용과 잘 어울

려 좋은 시가 되었다.

자연사와 인간사가 대비되어 있으며, 동시에 ‘잠깐’과 ‘한참’이라는 시간의 대비를 

통해 이별의 고통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더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는 그대여’의 반복을 통해 이별한 이의 애절한 심

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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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하기

천연기념물 선운사 동백나무 숲

절 뒤쪽 산 아래쪽에 30미터 폭의 띠 모양으로 

펼쳐진 동백나무 숲이다. 선운사 누리집의 <선운

사 소개>에서는 “붉은 꽃송이를 피워 내는 선운사 

동백꽃의 고아한 자태는 시인·묵객들의 예찬과 

함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였

다.

노랫말이 된 시

 <선운사에서>는 여러 작곡가의 곡을 만나 

노래가 되기도 하였다. 이건용, 김대성, 안치

환 등의 작곡가가 이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노

래가 나와 있다. 곡에 어울리도록 시의 내용

과 형식을 조금 바꾼 경우도 있다. 

Ӓ؀여 חਓ ࢲܻݣ

੕ח Ѫ ژ한 Ӓۧѱ ࣽр이ݶ જѷ֎

࢑ ֈযоח Ӓ؀여

꽃이 ૑ח Ѥ एਕب ੕ח Ѥ 한ଵ이؊ҵ

৔৔ 한ଵ이؊ҵ

৔৔ 한ଵ이؊ҵ

- 최영미 시, 안치환 작곡, <선운사에서>에서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 동백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과 사진이다. 선운사 동백꽃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에서>의 내용을 활용한 노랫말이다. 학습자에게 노래를 들려준다면 작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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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을 그리다

선운산의 동백숲은 유명하다. 

전설에 따르면 〈선운산가〉의 주인공인 ‘망부(望夫)의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어서 그 넋이 동백꽃으로 피었다고 한다. 

《고려사》 <악지(樂志)>와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선운산가>에 관한 

짧은 기록이 있다. “장사(長沙) 사람이 정역(征役)에 나갔는데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

지 않아 그 사람의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여 선운산에 올라가 부른 노래”라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이와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선운산(禪雲山), 선(禪)을 선(仙)으로도 쓴다. 현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곡(禪雲山曲)>이 있는데 백제 때에 장사(長沙) 사람이 

싸움에 나갔다가 기한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가 이 산에 올라가 바라보

며 부른 노래이다.” 하였다. 

집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심정을 읊은 점에서는 〈정읍사(井邑詞)〉와 같

다. 다만 〈정읍사〉는 행상을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인데 비해서 〈선운산

가〉는 국방 경비에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이다. 그 애절한 노래가 전하

지 않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1910년 이홍구가 지은 기행 가사인 〈선운사 풍경가〉에서는 그 정경을 다음과 같

이 읊고 있다.

천지개벽 하온 후에 선운산고(禪雲山高) 하였으니

고려사 악지에 선운산곡(禪雲山曲) 재재(載在)하고

백제시 장사인이 정역원방(征役遠方) 하올 적의

과기불반(過期不返) 하락이면 기처사지(其妻思之) 하난 마음 

등시산이(登是山而) 망가(望歌)터니

지금은 선운사 입구에 ‘선운산가비(禪雲山歌碑)’만 서 있다. 그 비석에는 서정주의 

〈선운사 동구에서〉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이 시는 1968년 서정주가 고창 선운사의 

동백꽃을 배경으로 지은 현대시로 다섯 번째 시집 《동천》에 수록되어 있다. 시인은 

이 작품을 즐겨 써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주었으며, 일부는 현재 ‘미당시문학관’에 소

장되어 있다. 

- 국가유산청, 《문화재 이야기 여행 천연기념물 100선》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와 관련된 문

학 작품을 소개하는 글이다. 작

품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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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언어 예술임

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여러 개의 삽화가 들어 있는 점, 전통적인 전(傳) 양식이라는 점 등의 형식

적 특징을 지녔으며,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이 

작품에는 중심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어 이에 공감할 수도, 다른 관점

에서 비판해 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에 대한 짧은 

비평문을 써 보는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성

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데 적합하다. 

 작품 선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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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소전2

이 작품은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실존 인물 유재필(유자)의 일생을 다룬 것

으로, 훌륭한 인품을 바탕으로 특유의 인간미를 보여 주었던 유자의 여러 삽화를 담고 

있다.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유자가 한 운수 회사의 노선 상무로 일하던 시절, 교통사

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타고난 넉살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제재 개관

갈래 단편 소설, 세태 소설

성격 풍자적, 해학적, 사실적, 비판적

제재 유자(유재필)의 일생

주제 유자의 훌륭한 인품

특징

①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實名) 소설임.

② 한국 문학의 전통적 갈래인 ‘전(傳)’의 형식을 취함.

③ 다양한 삽화를 통해 소설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④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의 효과를 나타냄.

QR 코드  <유자소전> 줄거리 애니메이션

자료 활용  학습할 제재의 전체적인 줄거리 애니메이션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작품 구조를 인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

2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①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넉살과 꾀를 발휘하

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장례를 도움.

 구성 한눈에 보기

 ‌�이 구성은 교과서 수록 부분

만을 대상으로 하여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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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이문구(1941~2003)

소설가. 충청남도 보령 출생. 6·25 전쟁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은 작가는 지방에서 상경하여 건어물 좌판과 행상, 잡역부 등의 직업

을 전전하다가 동료 문인들의 구명 운동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한 시

인의 모습을 보고 글쓰기를 생애의 업으로 삼는다. 이후 서라벌예술

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하여 김동리를 스승으로 삼는데, 그의 추

천으로 《현대 문학》에 〈다갈라 불망비〉와 〈백결〉을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급속하게 진행

된 산업화·근대화에 맞서 농촌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소설을 썼다. 

대표작인 《관촌수필》과 《우리 동네》를 통해 도시와 농촌, 현재와 과거의 삶이 복합적으

로 얽힌 당대의 근대성을 전면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전통적인 이야기체

와 근대 소설의 양식이 혼용되어 있으며, 농촌 공동체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과 

급속한 산업화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구현되어 있다고 평가받는다. 그 후 <산 너머 남촌>, 

<유자소전>,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등을 통해 문화적인 영역으로 시

선을 돌린다. ‘농촌/도시’의 구도가 ‘자연/문명’으로 확장되면서 자아와 세계의 팽팽한 긴

장을 유지하는 소설을 창작하였다. 

교과서 054-061쪽

① ‌�서술자가 소개하고 있는 인물의 일화를 통해 인물의 성품,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

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작품과 관련하여 어떤 면에서 공감할 만하고 또 비판할 만한지 설명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③ 한국 문학의 전통적인 전(傳) 양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짧은 비평문을 써 봄으로써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비

평하는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법
 ݴѤ의 ൒ܴਸ ౵ঈೞࢎ

੘ಿ ੍ӝ

 의 성ಿҗ ੘ಿ의ޛੋ

ഋध࢚ ౠ૚ ౵ঈೞӝ

х࢚ਸ ա־Ҋ


ૣ਷ ࠺ಣ문 ॳӝ

 전체 줄거리 1941년에 태어난 유자는 어린 시절부터 넉살 좋은 입담과 붙임성, 처세술을 발휘하

며 눈길을 끌었다. 군대에서도 점술인 행세를 하며 ‘도사’라는 별명을 얻고 운전을 배우

며 편안한 생활을 한다. 제대 후에는 한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기사 노릇을 하던 중 

총수의 사치스런 생활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못하여 결국 그 기업의 노선 상무로 좌천

된다. 그 뒤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난처한 일들을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처리하며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 준다. 아픈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에 팔을 걷

어붙이고 나서던 유자는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와 교유하던 많은 문인들이 모두 진심으로 그의 삶을 깊이 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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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傳)의 형식을 빌려 한 인물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

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전(傳) 형식에 유의하고,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연관성을 인지하여 <유자소전>을 감상함으

로써,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읽기 전에

지도 방법

전(傳) 형식의 특징을 설명

한 뒤, 이 작품은 어떤 내용

을 다루고 있을지,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형식의 

작품을 썼을지 추측해 보게 

한다.

본문 연구 1 | 교과서 54쪽 1행~55쪽 27행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

유자, 즉 유재필은 ‘나’의 친구로 1941년에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비범했고, 뚜

렷한 주관을 가지고 일생을 살며 어진 인품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감명과 울림을 

주었다.

1  ‌�교과서 54쪽 3~4행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예사 허릅숭이는 아니었다. 

유자가 그 일생을 통해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긴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말

하고 있다.

2  ‌�교과서 55쪽 6~15행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 이력이 난 터이었다. 

앞에서 언급된 유자가 지닌 ‘줏대’와 ‘주견’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자

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으스대는 행동, 

옳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 등을 그릇된 것

으로 여기며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과서 55쪽 8~10행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 밑줄을 그어 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삼국지》는 중국의 역사 소설인 《삼국지연의》를 일컫는다. 《삼국지연의》는 유비, 관

우, 장비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의 의리가 강조되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조조는 다소 용

렬(庸劣)한 인물로 그려지며 그들과 대립하기 때문에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며 읽게 

된다. 이 부분은 그러한 상황에 빗대어 유자가 ‘분수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매우 미워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  ‌�교과서 55쪽 12~15행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이 부분에서 ‘흑백’은 ‘옳고 그름’을 뜻한다. 그러므로 유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딱 부러지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를, 과년한 딸을 시집보

내며 생긴 경제적 이득을 밑천으로 돈벌이를 나서는 데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구두쇠

를 보듯이 멸시하였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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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서 55쪽 20~23행  이른바 ~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이다.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

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先天下

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는 송대(宋代)의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범중엄(范仲淹)의 시 

<악양루기(岳陽樓記)>의 한 구절로, 바람직한 관리·지도자상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

는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유자는 그 어진 인품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6  ‌�교과서 55쪽 26~27행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兪子)였다.  

‘가(哥)’는 성씨 뒤에 붙어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자(子)’는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어 ‘높임을 받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이

다. 서술자는 친구를 두고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하면서 친구에 대한 존경심을 드

러내고 있다.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인가?

활동 안내  유자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확인하여 그의 가치관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교과서 55쪽에 

유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배격하였는지 나열되어 있다. 이를 함께 살펴보며 유자는 어떤 행동

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보면서 유

자의 가치관과 품성을 알아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으스대는 사람,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옳고 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읽기 중 활동 �유자의 성격과 인물됨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고, 또

래 사이에서 두드러짐.

•�불우한 환경에서도 일찍 성숙

함.

•�심성이 밝고 깔끔하며, 매사

에 생각이 깊고 침착함.

•�성품이 곧고 굳으며, 줏대와 

주견이 있음.

 <유자소전>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서술자의 논찬

이제 찬한다.

유명이 갈렸건만 아직도 그대

를 찾음이여

오롯이 더불어 산 진한 삶이었

음이네.

수필이 되고 소설이 되고 시가 

되어 남음이여

그 정신 아름답고 향기로웠음

이네.

아아 사십 중반에 만년이 되었

음이여

남보다 앞서 살고 앞서 떠났음

이로다.

붓을 놓으며 다시금 눈물 젖음

이여

그립고 기리는 마음 가이없어라.

인정 기술 행적 논찬

출생과 가계에

대해 기술함.

인물의 삶을 보여

주는 삽화를 나열함.

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함.

출생과 성장 과정, 

품성에 대해 서술함.

유자의 품성을 

보여 주는 

삽화들을 제시함.

유자의 사망 후

“이제 찬한다.”라고

하며 유자에 대한 주변

인물들과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함.

교과서 54~55쪽 교과서 56~61쪽 미수록
해당하는

교과서 내용

전통적

전(傳) 양식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전(傳) 양식을 계승한 <유자소전>의 서술 구조

<유자소전>은 서술자의 친구인 유자의 일대기를 다루며 전통적 전(傳) 양식을 충

실하게 계승한 작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핵심 강의

 (1) 문학의 구성 원리  131



●<유자소전>에 나타난 판소리 사설 투 서술

●유자(유재필)의 일생

출생~학창 시절 1941년 충청남도 홍성 출생, 대천에서 성장함. 성숙한 유년 시절을 보냄.

군 입대 시절
특유의 처세술로 ‘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운전을 배우며 편안하게 

보냄.

군 제대 후
재벌 총수의 운전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노선 상무 및 과장, 종합 병원 

원무 실장 등을 지내며 인간의 도리를 실천함.

죽은 후
문인들과 교유하며 친분을 쌓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문인들이 유자

를 찬(讚)하며 애도함. 

판소리 사설의 특징 효과 <유자소전>의 서술 예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가 사건, 

인물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

•�서술자의 평가를 독자

에게 직접 전달함.

•�인물의 행동에 공감하

거나 비판하면서 인물

의 행동에 대한 평가

를 독자와 함께함.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허

릅숭이는 아니었다.(교과서 

54쪽 3행~4행)

•�체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

뜻하며 체질이 묵중한 사내

였다.(교과서 55쪽 16행~ 

17행)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

다.(교과서 55쪽 23행)

만연체 문장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장황하게 표현한 문장

•�서술자의 서술에 몰입

하게 함.

•�인물과 상황의 복잡하

고 다각적인 면을 효

과적으로 드러냄.

•�그는 어려서부터 ~ 삶을 살

게 된 바탕이었다.(교과서 

54쪽 6행~11행)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 

소홀함이 없었다.(교과서 

55쪽 6행~10행)

•�또한 남의 아픔이 ~ 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교

과서 55쪽 17행~23행) 등

대구 표현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은 표현

•�말의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함.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함.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교과서 55쪽 3~4행)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

름껏 이루어진 주견(교과서 

55쪽 4행)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

발머리없이 나대어서(교과

서 55쪽 6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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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 | 교과서 56쪽 9행~58쪽 7행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①: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기업의 노선 상무로 좌천된 유자는 자신이 속한 기업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후속 처리

를 맡는다. 그런데 임시로 고용된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자는 자신의 용돈으로 그들을 돕곤 하였다.

7  ‌�교과서 56쪽 9~10행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교과서에는 생략되었지만, 이 문장의 앞 문단에서 유자는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고 

위험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비난하는데, 이 문장에도 운전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

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뚜렷했던 유자는 운전 윤리

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8  ‌�교과서 56쪽 10~11행  가해자가 그룹 내의 ~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유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라고 해서 기존의 주관과 원칙

을 굽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줏대가 있고 사리 분별이 바른 유자의 면모

를 엿볼 수 있다.

9  ‌�교과서 56쪽 23~24행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스페어 운전수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자신의 돈을 써서 그들을 돕는 유

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임시로 고용한 운전수들의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회사에서 보전해 주는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

비(私備)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

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 주고 있다.

● 전통적 서사를 계승한 <유자소전>

이 작품은 제목대로 유씨 성을 가진 사람의 일대기 중의 일부이다. 인물의 일대기

를 다루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온 점이나,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하게 

한 점, 희극적 상황의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인 서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

다. 더욱이 유자라는 인물의 다소 전근대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 사치심

과 이기심에 젖어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자세를 비판하는 방식은 웃

음 속에 현실을 풍자하는 가면극과 매우 흡사하다.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유자소전>이 계승한 

우리 문학의 전통적 면모를 제

시한 글이다. 작품 내용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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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② | 교과서 58쪽 8행~61쪽 22행  사고 처리반이 된 유자 ②: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가 특유의 넉살과 꾀를 발휘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장례를 

도움. 

유자는 사고 처리반이 된 뒤에 처음에는 유가족들에게 봉변을 당하고 스스로의 처지

를 한탄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유가족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돕는 방법

으로 대처하여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유자’가 이와 같은 탄식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활동 안내  유자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다. 유자는 탄식하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여 진술하면

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사했던 과거(교과서에는 생략된 내용)와 자신의 집안 내력을 언급하고 있다. 학

습자들이 유자가 하는 말의 맥락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히 도움을 주며 유자의 심리를 파악하

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유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유가족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이와 같이 탄식했을 것이다.

•�폭언을 듣고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아도 유자는 어디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자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이런 탄식을 했을 것이다. 

읽기 중 활동

10 ‌�교과서 58쪽 12~14행  사고를 낸 회사에서 ~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유가족을 찾아간 유자가 봉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피해

자의 유가족들은 교통사고의 책임을 묻고 그 울분을 풀 대상을 찾던 중, 사고를 낸 운전

수의 소속 회사 사람인 유자가 사고 처리를 하러 가면 그를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 많

았고, 이 때문에 유자는 봉변을 당하곤 하였다.

11 ‌�교과서 58쪽 21~26행  너야말루 군사 정변이 나서 ~ 떨어져 밟힌 단춧값을 보태 주데?   

유자는 어린 시절 확성기 수리를 도우며 야당의 정치 유세를 따라다녔다. 이 인연으

로 유자는 정치 식객은 아니면서도 ‘비서관’이란 대외용 명함을 지니고 한동안 야당 정

치인의 자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자 조사 대상으로 끌려갔는

데 털어 봤자 나올 것이 없는 몸이었기에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유자는 이러한 자신

의 과거를 언급하면서, 무소불위한 공권력하에서도 화를 피했던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

이 업무상 맡은 역할로 인해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12 ‌�교과서 59쪽 7~8행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유자는 유가족을 방문하는 업무까지 처리하면서도 봉변을 당하지 않을 방법을 생각

해 낸다. ‘선수를 친다’는 것은 유자가 먼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의 책임을 언급하며 슬픔

을 표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13 ‌�교과서 59쪽 12행~16행  우선 고인의 영정에 절부터 ~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했다.    

종교에 따라 다른 장례 문화가 있으나 유자는 어디를 가든 영정 사진 앞에서 두 번의 

절을 하였으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우는 척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흉물을 떨면서 

유가족의 시선을 끌어 그들에게 위로를 받기도 했다.

흉물(을) 떨다  음흉한 속셈으로 

짐짓 의뭉한 짓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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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교과서 59쪽 24행~28행  궁금한 쪽은 그쪽이라 ~ 정중하게 명함을 내밀었다.   

유자는 사망자와의 인연 때문에 빈소를 찾은 사람이 아니다. 유자가 빈소에 온 이유

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유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유가족과 다소 가까워진 다음, 자신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듣고서야 정체를 밝힌다.

15 ‌�교과서 61쪽 1~2행  이왕에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유자가 명함을 내밈으로써 유자의 소속과 방문 목적이 드러났음에도, 서로 술상을 함

께 한 뒤라서 유가족들이 유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의미이

다. 초기와 달리 유자가 빈소에서 더 이상 봉변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교과서 61쪽 9~22행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유자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를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더 주기 위해 침놓는 법, 풍수지리, 수맥을 배운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

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자소전>의 공감적·비판적·창의적 감상의 예

핵심 강의

공감적 감상의 예 비판적 감상의 예 창의적 감상의 예

서술자의 평에 공감하여

유자가 훌륭한 인품을

지녔다고 평가함.

유자의 업무 처리 방식은

정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함.

친구가 겪은 이야기를

<유자소전>과 유사한

형식으로 씀. 

■‘유자’의 인물됨

① 말재주가 좋고 비범하여 주변 인물들에게 선명한 족적을 남김.

②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고수함. 

③ 사고를 낸 운전수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도움.

④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에 대처함.

●<유자소전>에 쓰인 방언과 비속어 표현의 효과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획득함.

•유자의 인정이 많고 순박한 면모를 드러냄.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을 뒷받침해 줌.

•유자에게 독자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음.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 줌.

방언 비속어

•‘-지유’, ‘-헐규’, ‘-여’ 등의 어미

•‘제우’, ‘찌웃그리다’ 등의 어휘 
‘자빠지구’, ‘쥑일 늠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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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필의 삶과 품성을 노래한 시 〈유재필 씨〉

비가 구죽죽이 내린 날, 유재필 씨의 시신은 영구차에 실려 답십리 삼성병원 영안

실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호상 이문구 씨가 따랐습니다. 번뜩이는 익살과 놀라운 

재기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설 속 주인공이 되었지만 자신은 이 지상에 한 편의 소설

도 시도 남기지 않은 채 새파란 아내와 자식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오늘은 또한 벗 채광석의 일백 일 탈상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일백 일 전 오늘 유

재필 씨는 채광석 장례의 지관이 되어 이 산 저 산을 뒤지며 터를 잡고 돌집에 내려

와서는 ‘시인 채광석의 묘’라고 새긴 돌값을 깎았습니다. 돌값을 깎고 내려와선 양수

리 한강 변에서 장어를 사 먹었던가요. 햇빛에 그을은 새까만 얼굴과 단단한 어깨, 

넘치는 재담에서 우리는 그의 죽음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지 않은 

생애의 대부분의 직업이 죽은 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사고 처리반 주임이었으니까

요. 죽음은 어쩌면 그와 가장 친숙한 길동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왜 이렇

게 자연스럽지 않은지요. 그는 우리들을 잠시 놀라게 하려고 이웃 마실에 간 것만 

같습니다. 

� - 이시영, <유재필 씨>

● 이문구 소설어에 나타난 고유어와 상징어

이문구 소설에 나타나는 고유어의 성격은 순수한 우리말과 충남 방언을 비롯한 여

러 방언권에 나타나는 독특한 어휘, 나아가 토속적인 상징어와 비속어, 그리고 이문

구가 사용한 개인어 등을 통틀어 활용한 외래어와 변별되는 어휘들로 구성된 순우

리말이다. 몇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문구 소설에서는 충남 방언을 비롯하여 여러 방언권의 토속적 지역어, 나아가 

상징어와 비속어를 찾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이문구 소설의 대화에서 사용된 어

휘들의 양상은 비속어와 방언의 선용, 그리고 개인어의 활용으로 구성돼 있어 독자

들에게 낯설고, 때론 어색한 말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운 우리말의 

정감을 살려 주지만,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신자인 독자에게 

묘한 언어의 매력을 던져 주고 있다.

이문구가 만들어 쓴 개인어 가운데 ‘말’에 관한 것을 예로 들면 ‘말값, 말겨룸, 말

농사, 말늧, 말마중, 말마투리, 말매듭, 말백, 말맞, 말바람, 말반찬, 말푸대, 말휘

갑’ 등이 있다. 나아가 ‘거였다, 계집농사, 귀농사, 들면날면, 뜬살이, 뜬이름, 달잎, 

똘똘성, 마당식구, 밑마음, 별쭝떨다, 뼈땀, 접개다, 허여허였다’ 등도 이문구 소설

에서 만들어 쓴 조어들이다.

이러한 이문구 소설에서 사용한 개인어, 나아가 비속어의 활용과 정감이 가는 우

리말(가풀막, 개뚝매미, 거스름, 거추없다, -갭, 꽃빛, 버덩, 도리기, 봄붙이, 비닭

이, 뒤슬뒤슬하다, 말쉬바위, -사리, 살강, 응이, 종주먹, -할래 등)의 선용은 보령 

지역어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산업화로 잊히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담화 기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중략>

이문구 소설에서는 우리말 상징어의 선용이 두드러져 의성어와 의태어가 많이 나

타난다. 이들 상징어는 기왕에 우리말에 쓰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이문구가 만들어 

활용한 것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상징어의 적극적 활용은 소설 묘사에 있어서 생동

감과 현장감 있는 구체적 표현과 결부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이문구 소설에서 

상징어의 활용은 어휘 선택의 다양성과 어휘 구사의 풍부함, 나아가 인물 묘사의 구

체화를 실현하는 표현 양상이 될 것이다. <중략>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이시영 시인이 유재

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

음을 표현한 시이다. <유자소전>

의 심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이문구 소설에 나타

나는 고유어와 상징어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다. <유자소전>에 

나타나는 다양한 어휘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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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유자소전>이 담긴 

소설집이 처음 발간되었을 때

의 신문 기사다. 실명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소설집이 발표되

었을 때의 세간의 반응 등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유자’를 “온

갖 세파를 붙임성과 의리로 헤

쳐 나가다 죽은 고향 친구”로 

표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문구 소설에는 상징어의 활용이 유난히 많다. 우선 ‘웃음’에 관한 상징어만 예를 

들어보면 ‘간들간들, 낄낄/껄껄, 신들신들, 실금실금, 사불사불, 치륵치륵’ 등 다양하

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이문구 소설에서 어휘 활용이 어떻게 구체적이고, 생동감과 

현실성을 살려 독자와의 교감을 실현하고 있는가를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나아

가 이러한 어휘의 활용이 요설체를 이루는 이문구 소설 문체의 일면이기도 하다. 

-한영목, <이문구 소설어와 충남 방언>

● 이문구 연작 소설집 《유자소전》

이문구 씨의 소설은 재미있다. 《관촌 수필》, 《우리 동네》, 《매월당 김시습》 등 

1966년 문단에 나온 이래 이 씨가 발표한 10권 가량의 작품들은 넉넉한 세상 보기

와 구수한 이야깃거리로 밤 새워 읽게 만들지만 그렇다고 쉽게 쉽게 책장이 넘어가

지는 않는다.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깔깔하고 쫄깃쫄깃한, 혹은 전아한 우

리 고유의 말·문체가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씨 소설의 맛을 한껏 보여 주는 신작 소설집 《유자소전》이 최근 출간됐

다. 본격 소설집으로는 10년 만에 내놓은 이 책에는 이 씨가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

들을 실명으로 다룬 단편 10편이 연작 형태로 들어 있다.

�“조실부모해 유달리 외로움을 타다 보니 제 주위엔 혈육의 정이 느껴지는 사람들

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실명 

인물 소재를 썼습니다.”

온갖 세파를 붙임성과 의리로 헤쳐 나가다 죽은 고향 친구, 무위도식과 가투 방황

으로 저물어 간 정치꾼들, 공사판만 전전하다 칠순에 접어든 노가다 십장, 평생 농

사로 지새다 끝내 목매단 촌로 등 이 씨가 다룬 인물들은 그의 신산했던 삶만큼이나 

다양하다. 붙임성 있는 고향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정치 

건달이며 고집불통의 머슴, 막돼먹은 십장들도 그의 소설에서는 혈육의 정이 느껴

질 정도로 아주 따뜻하게 그려진다. 그건 이 씨가 지닌 따뜻한 세상 보기·사람 보기

의 버릇과 함께 그 특유의 문체에 기인된다. 

‌�“제법 시골에서는 잘살던 집, 6·25 전쟁으로 가족들이 풍비박산 나자 큰 사랑채

엔 전쟁 과부 아주머니들만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춘향전>, <옥단춘전> 

등 우리 고전 소설들을 밤마다 읽어 드렸지요. 우리말의 호흡·가락을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르는 분들도 다 알아듣고 웃고 눈물을 흘

립디다. 그 ‘옛날 이야기 들려주기’는 또 내 최초의 독서이고 문학과의 만남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문체는 판소리계 소설에서 나왔다. 고전 소설의 가락·해학에 끊임없이 생

활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우리 구어·토속어를 집어넣는다. 

- <지인들 실명으로 다뤄 화제, 이문구 연작 소설집 《유자소전》>, 《중앙일보》(1993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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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이 작품의 중심인물인 ‘유자’에 대해 살펴보자.

( 1 )	다음을 정리하면서 ‘유자’가 어ڃ 인ޛ인지 ഛ인해 보자.

예시 답안  

1

(2)	다음 ࢗ화에서 ૗작ೡ 수 있는 ‘유자’의 성품을 ݈해 보자.

예시 답안  

사고를 낸 운전수의

집에 갔을 때

সޖ상으로 만난 사ۈ의 어۰운 형ಞ을 보고 개인 비용을 들여서라

도 도৬주는 데서 유자의 선한 성품을 ঌ 수 있다.

사고로 죽은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

↟�진૞ 조문ё인 것୊ۢ 보이기 ਤ해 나য়지 ঋ는 ޛ׀ө지 나는 

ୋ했؍ ցझۨ로 보아 유자의 태연झ러운 성품을 ঌ 수 있다.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ਤ해 여러 가지를 ߓ਋는 모ण에서 남을 

.는 일에 적ӓ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ঌ 수 있다ذ

• 태어난 해: 19�1년

• 태어난 곳: ഘ성ҵ ҟୌ

• 자란 곳:    보۸ҵ 대ୌ

• 성장 배경: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함.

00그룹 00운수

노선 상무      유 재 필 

다음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형식상 특징을 알아보자.2

‘੹	᧵
’이ۆ ೠ ੋޛ੄ ࢤগ৬ স੸ਸ 기۾ೞৈ 후ࣁ에 ੹ೞ고੗ ೞח ੹

ా 서ࢎ নध੄ ೞ나로
ࠢؔ ؀ೠ ೙੗੄ ಣ가ܳ ੄ ೯੸ਸ ੸고 그에ޛੋ 

ੋ Ӗ이다�

( 1 )	이 작품에서 ‘੹(᧵)’의 특징이 ੜ 드러난 ࠗ࠙은 어٣인지 찾아보자.

‌�예시 답안  작품의 앞ࠗ࠙에서 유자의 출생과 성장 ҃ߓ을 ࢸ명한 ࠗ࠙

(2)	 �작가가 ‘੹(᧵)’의 형식을 활용하여 이 작품을 ॵ 의도를 ݈해 보자.

‌�예시 답안  पઓ 인ޛ의 일대기를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ഥ의 ࣁ태를 비౸하기 ਤ해서일 것이다.

활ز 안ղ

작품의 중심인ޛ인 ‘유자’의 정

보를 ഛ인하고 인ޛ의 성품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ߨߑ ب

① ‌�형식의 특성에 ٮ라 인ޛ의 

 의 성품을ޛ정보, 인 ࠗࣁ

૗작ೡ 수 있는 사Ѥ을 파악

하ݴ ੍게 한다.

② ‌�특정 사Ѥ에 대਽하는 ೯동

을 통해 인ޛ의 성품을 ૗작

하게 한다. 

활ز 안ղ

੹(᧵)의 형식상 특징을 고۰하

여 내용과 형식의 관۲성을 이

해하는 활동이다.

૑ߨߑ ب

① ‌�‘인ޛ의 ೯적’과 ‘೙자의 평

가’로 나־어 пп에 해당하

는 ࠗ࠙을 찾게 한다.

② ‌�작품 ੹୓를 ੍고 이 활동을 

ೡ 수도 있는데, 이 ҃਋ 작

품 ݃지݄의 ଲ(ᮠ)에 주ݾ

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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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에 대한 감상을 모둠원들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비평 활동을 해 보자.

( 1 )	�‘유자’의 행동이나 성품 가운데 공감할 만한 것과 비판할 만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예시 답안  

함께 

3

ҕ감ೡ ݅한 Ѫ 비౸ೡ ݅한 Ѫ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유자의 가치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교통사고의 처

리를 원만하게 해내는 것

•�악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남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

•�교통사고 뒤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장례식에서 유자의 행동을 보고 유자가 피해

자의 지인이라고 생각했던 유가족들이 자초지

종을 다 알게 된 뒤 기만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3)	비평문을 모둠 안에서 돌려 읽은 후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ಣо ӝળҳ࠙ ߹੼

੘ಿ의 ઺ब 내용을 ౵ঈ하৓חо 

 оח঻غ시ઁ ۽п과 ӔѢо ֤ܻ੸ਵࢤ

੹׳하۰ח 내용이 ੿ഛ하고 ܐݺ하ѱ ಴അغ঻חо 

Ӗ의 ҳࢿ이 ૞੐࢜ܳ ы୶고 ੓ਵݴ Ӗ의 ൒ܴ이 자

োझ۞਍о 

내용

형식

(2)	앞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하여 <유자소전>에 대한 짧은 비평문을 써 보자.

예시 답안  

유자는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고,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업무를 해내는 데 많은 시간이 

들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며, 때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능청맞게 행동하기도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이 점에서 그는 공감의 대상이면서도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

활동 안내

모둠원들 간에 감상을 나누며 

공감적·비판적 감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작품 내용에서 공감할 만한 

것과 비판할 만한 것을 찾아 

그 이유와 함께 적게 한다.

② ‌�적은 것을 토대로 모둠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게 한다.

③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억

지로 공감과 비판으로 행동

을 구분하려 하기보다는 그

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

지 대화하면서 유자의 행동

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도

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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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의 뜰

QR 코드

<유자소전>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

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ਬ੗ࣗ੹>਷ पઓ೮ੋޛੋ ؍ ઱ੋҕ ਬ੤೙੄ 일؀기ܳ ా೧ 1  ਋리 ࢎഥ

੄ ೠ ߽ತੋ ޛ૕݅מ઱੄৬ ੋށ੿ೠ ࣁకܳ ࠺౸ೠ ࣗࢸ이다� ੘가ח ೠޙ 


᧵	੄ ੹ޙ࢑ নधਸ ҅थೞৈ ੋޛ੄ ಣࢤਸ 다ܘ ੘ಿਸ ݆이 ोؘח
 그 가

਍ؘ ೞ나가 이 ੘ಿ이다� ҕ੗

੗ݚ  ઱੗৬ э이 ࢿ에 ੗	ᥘ
ܳ ࠢৈ ௼ѱ ઓ҃

ೞח ݃਺ਸ ಴അೞח ੹ాਸ 이어 ઱ੋҕਸ ‘ਬ੗’라 일ஸ਷ ؘ서 ঌ ࣻ ੓٠이
 

이 ੘ಿ੄ 서ࣿ੗ח ઱ੋҕ੄ թ다ܲ ಿࢿҗ ࢕ਸ ֫이 ಣ가ೞৈ ਋۞ܲ다�  

2  그 ݏ਷ಞ에ח 이기ब
ਸ ֬아 ‘ਬ੗’੄ ӛ੿ٜۈࢎ ૕઱੄에 с൦ޛ 
੿ੋށ 

੸ ஏ면ਸ ࠺؀੸으로 ࠗпೞ৓다� ୽թ ۸ࠁ 지৉੄ ߑ঱ਸ ݆이 ࢎਊೞ৓다�

 내가 주는 별점: 

 한 줄 감상평: 

유자소전

작가 소개

성석제(1960~ )

소설가. 경상북도 상주 출생. 1986

년 《문학 사상》에 <유리 닦는 

사람> 외 4편의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본격적으로 소설 창

작을 시작한 것은 1995년 《문

학 동네》에 쓴 <내 인생의 마지

막 4.5초>인데, 이 작품 속에 각

주를 도입하는 등 낯설고 새로

운 형식을 시도하였다. 이후 특

유의 재담과 재치 넘치는 문장

을 선보였다. 소설집에 《새가 

되었네》, 《황만근은 이렇게 말

했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 등이 있고, 장편 소설에 

<왕을 찾아서>, <단 한 번의 연

애> 등이 있다.

엮어 읽을 작품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

어 초지를 일관하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랴.

‘바보형 인물’인 황만근의 삶을 해학적인 

문체로 그려 낸 소설이다. 이타적이고 헌신

적인 주인공 황만근을 예찬하고, 이기적이

고 타산적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한 인물의 일생을 다룬 작품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성석제

<관촌 수필> 연작 가운데 다섯 번째 소설

이다. 성실하게 살다 젊은 나이에 덧없이 죽

은 석공 신현석의 삶을 연민과 통분의 마음

을 담아 그리고 있다.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공산토월>

이문구

자기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이웃과 남을 

위해 몸을 버릴 수 있었던, 진실로 어질

고 갸륵한 하나의 구원한 인간상이 내 

정신 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지도 모를 일이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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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 연구

1  ‌�우리 사회의 한 병폐인 물질만능주의와 몰인정한 세태를 비판한 소설이다.

〈유자소전〉 후반부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개인 종합 병원의 원무 실장으로 일하던 유자는 가두시위에서 부상당한 노동

자들이 병원에 찾아오자 그들을 입원시킬 수 없다는 원장과 대립하게 된다. 입원비

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를 병원에 들일 수 없다는 원장에게 맞서, 유자

는 ‘책임지겠다’고 하며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다 나은 환자들을 탈출시키는 일까지 

마무리를 한 후 사표를 낸다. 서술자는 이 일화를 소개하며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

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2  ‌�그 맞은편에 이기심, 몰인정, 물질주의에 갇힌 사람들을 놓아 ‘유자’의 긍정적 측

면을 대비적으로 부각하였다.

〈유자소전〉에 등장하는 인물 중 이 사례에 속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재벌 총수이

다. 유자는 재벌 총수 밑에서 운전수로 일했었는데, 총수는 사람 몸값을 훌쩍 뛰어

넘는 비싼 물고기들을 자택 연못에 키우고, 이 물고기들이 죽게 되자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또 황금 불상을 집 안에 모셔 놓고는 직원들에게 이를 청소할 것을 

명하기도 한다. 이런 총수의 태도는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주변의 인물에게

는 정작 몰인정하다고 할 수 있다. 유자는 그런 총수를 끊임없이 에둘러 비판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왜 재벌 총수보다 유

자가 나은 인간인지, 그리고 오

늘날 우리의 주변에는 왜 유자

와 같은 인물이 드문지를 설명

한 글이다. 학습자들과 유자의 

인품에 관해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유자’의 인간적 면모

노선 상무의 일이라는 게 회사 직원이 야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인데, 여기서 유재필의 인간적 면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되 성의를 다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유재필의 일 처리 방식은 대단히 비경제적이며 비효율적이

다. 그는 경제 논리로 피해자와 협상하는 게 아니다. 유재필은 피해자들을 인정으로 

포용하며 정직으로 받아들인다. 교통사고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각별한 

예의와 관심을 표명하는 유재필의 행위는 근대인의 그것이 아니다. 관용과 포용의 

미덕이 육화된 전근대인의 행위다. 작가가 유재필에게서 보는 건 근대인의 초상이 

아니라 전근대인의 초상인 것이다.

- 양진오, 〈인간의 발견, 인간의 애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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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이론: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구조1

구조 이론은 문학의 형식 및 구조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구조 이론의 

대표적인 형태로 러시아 형식주의, 신비평, 구조주의 비평 등을 들 수 있는데,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해명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특히 문화 연구나 학제 간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이론은 문학을 언어적 형식 또는 언어적 구조로 보고 작품에 내재한 문

학의 속성, 즉 ‘문학다움(literariness)’을 밝히고 평가하는 비평적 관점이다. 문학 작품

을 그 자체로 미적인 자율성의 세계라고 보는 관점이다. 즉 작품을 유기적 구조로 보

고,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한다.

이 이론에 따른 비평의 방법은 문학적 언어의 형식적 특성을 구체적인 작품을 대상

으로 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시 텍스트에 나타난 비유, 역설, 반어 등의 수사

학적 특질을 발견하는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운율의 특징과 같은 표현상의 특징을 발

견하고 그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 소설의 경우 플롯이나 시점, 화자 그리고 문체 등에 

나타난 서사적 형식 혹은 구조적 특징 검토하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시나 소

설 모두 텍스트의 표면뿐만 아니라 의미의 심층 구조를 찾아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분석에 핵심적인 방법은 의미론적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다. 

구조 이론에 따라 〈무진기행〉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진기행〉의 구조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는 순수와 속물의 이항 대립 구조가 발견된다. 즉 공간이나 시간 

차원에서 그러한 대립 구조가 있고, 또 인물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확연히 

나타난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소재도 그러한 면모를 잘 보여 주는데, 특히 편지와 전

보의 차이가 그러하다. 이들의 관계는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다.

무진 ↔ 서울, 과거(현재) ↔ 현재(과거), 여행 ↔ 일상, 박 ↔ 조, 편지 ↔ 전보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문학의 형식과 내용

의 관계를 가르치는 방법과 의

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형식

과 내용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

이 구조 이론에서 온 것임을 이

해하고, 문학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

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 참고 자료

 
1 ‌�구조 이론: 형식과 내용의 유기적 구조�

관련 성취 기준/작품(작가)

성취 기준 

[12문학01-06] 문학 작품에서는 내용과 형

식이 긴밀하게 연관됨을 이해하며 작품

을 수용한다.

2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

성취 기준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

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

품에 대해 비평한다.

3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후기 제재 ❶ 선운사에서(최영미)

4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 - 이문구 소설

을 중심으로
제재 ❷ 유자소전(이문구)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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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길의 내적 형식, 즉 여로형 서사 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무진이 고향이던 윤

희중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출세 가도를 달리다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는 문제 상황을 피하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인 무진에 가는데, 그곳에서 하인

숙을 만나 삶의 깨달음을 얻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다는 서사 구조가 특징적이다. 즉 회

귀 형식에 따른 여로형의 서사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무진→) 서울 → 무진 → 서울

다음으로 〈무진기행〉의 문체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문체의 대립 구조도 특기할 

만한데, 서두에 보이는 이 소설의 문체는 윤희중의 수동적인 태도를 나타내기에 적합

한 문체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작품의 앞부분에 나오는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

각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결말 부분을 보면, “그러

나 상처가 남는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오랫동안 우리는 다투었다. 그래서 전보와 

나는 타협안을 만들었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 무진을, 안개를, 외롭게 미

쳐 가는 것을, 유행가를, 술집 여자의 자살을, 배반을, 무책임을 긍정하기로 하자. 마

지막으로 한 번만이다. 꼭 한 번만,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한정된 책임 속에서만 살

기로 약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주인공의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읽어 낼 

수 있다. 물론 결말에 나타난 주인공의 모습과 문체가 위선적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

지만, 서두와 확연히 다른 문체를 통해 이 작품이 문체 효과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

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

서두  결말

(수동적 효과, 감성적 태도) ↔ (능동적 효과, 합리적 태도)

이상의 구조 이론의 방법론에 따라 〈무진기행〉의 주제를 추론하면, 감성적 세계 인

식에서 합리적인 세계 인식으로의 이행 과정 및 성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추론하는 활동을 위한 한 가지 수업 방법을 설명하면, 우선 교사는 작

품에 대한 정독 이후, 학습자에게 구조 이론의 주요 이론과 특성을 설명한다. 그런 후 

학습자가 작품을 다시 읽게 하고 의미 관계의 대립항을 찾도록 해야 한다. 작품의 형식

적 특질을 정리한 후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론적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그러한 활동은 궁극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형식과 구조의 특징

이 작품의 주제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명으로 이어져야 하는 바, 이로

써 문학 이론 교육의 가치가 극대화된다. 덧붙여 다른 작품에도 해당 이론을 적용해 보

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이론 교육의 소임이 완수될 수 있다.

- 정재찬 외, 《문학 교육 개론 Ⅰ: 이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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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2

1990년대 들어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흐름과 맞물려 읽기 논의에

서도 텍스트 자체보다는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하게 부각되

었다. 스키마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상향식 읽기 이론이 제시한 모형이나 읽기에서 독

자의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모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중략>

사실 독자의 관심사를 살리면서 동시에 작품을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독

서는 작품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이 없을 경우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문학 작품에 대

한 의미 있는 이해는 단지 비판도 수동적인 수용도 아닌, ‘비판’을 포괄하면서 그것을 

넘어선 ‘상호 작용’에 가까운 것이다. 리쾨르(Ricoeur)가 텍스트에 주체의 유한한 관점

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자신을 드러내고 텍스트로부터 보다 심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구성해 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텍스트 이해라고 주장한 이유도 이 때

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평가 기준을 뒤흔들어 놓는 체험에 귀 기울이며 자기가 지금

까지 공고하게 지켜 왔던 가치의 기준을 겸허하게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과정에도 당

연히 능동적인 ‘비판’의 계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주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으로 텍스트를 회의하는 과정이 비판적 이

해에 중요함은 물론이려니와 텍스트가 열어 보이는 새로운 세계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줄 아는 분별력 역시 중요하다. 문학 이해는 텍스트의 세계와 읽기 주체 사이에 벌어지

는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본질적으로 ‘울

림’의 독서로 규정한 논의는 이를 잘 표명하고 있다.

문학 텍스트 내의 세계가 일차적 언어 정보로 독자에게 수용되면서 동시에 독자의 

삶의 세계와 조응하는, 그리하여 무수히 많은 상징의 층위로 의미가 재생되는 그러한 

기제가 바로 울림의 기제인 것이다. 여기서는 인지적인 것과 정의적인 것이 경계 없이 

교섭하고, 허구와 사실이 상상력 속에서 서로 교차하여, 문학적 진실을 빚어내게 하며, 

감정 이입과 이격이 감상의 회로 속에서 병존하기도 한다. 

- 박인기, 《문학 교육 과정의 구조와 이론》

텍스트가 주는 울림이 긍정적인 면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든 독서 주체에게 작용

을 가한다는 측면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 작용의 결과 텍스트의 세계와 

독서 주체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전망들이 사상(事象)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의 방

향으로 융합된다는 특징이야말로 이상적인 문학 이해의 과정을 잘 설명한다. 이는 우

리의 일상적인 언어 활동인 토론에서, 토론을 마친 뒤 원래 입장을 바꾸느냐 그대로 유

지하느냐에 상관없이, 토론의 결과로 토론 당사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견

해를 보다 심화·발전시키는 상황과 유사하다.

가다머(Gadamer)가 대화와 토론은 그 자체로 이성의 진보를 촉진한다고 본 것도 문

학 이해가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을 본질로 하고 있는 것과 논의의 맥을 같이

한다. 공감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 수용을 강조함으로써 긍정이냐 부정이냐, 수용이냐 

거부냐라는 양자택일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 독서 주체와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세계 

사이의 상호 작용과 그러한 상호 작용을 통한 주체의 성장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 그

런 점에서 작품 이해 능력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을 일종의 ‘타자’로서 존중하

면서 작품과 능동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힘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 우한용 외, 《실용과 실천의 문학 교육》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품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여 비판적 수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

한 글이다. 텍스트의 세계와 읽

기 주체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

고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공감

적 수용과 비판적 수용을 단절

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지도하

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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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후기3

이 작은 책이 누군가에게 바쳐져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게 바치고 싶다. 할 

말은 많은데 어떻게 밖으로 내놓을지 몰라 한참을 더듬거려야 했다. 그러다보니 짧게 쓸 

시간이 없어서 길게 썼노라고 하면 이 너절한 시편들에 대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다.

 진짜로 싸워 본 자만이 좌절할 수 있고 절망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대체 

내게 그 말을 조금이라도 입에 올릴 건덕지가 있는 건가고 여러 차례 반문해 보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온몸으로 실천하진 않았지만 온몸으로 고민한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시대의 격랑에 휩쓸려 만신창이가 된 심신으로, 다가오는 봄을 속절없이 맞아야

만 하는 이도 있으리라. 내 시도 그런 대책 없음에서 나온 게 아닌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수렁에 대해, 내 위를 밟

고 간 봄들, 바퀴 자국조차 없이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 팔자에 대해 운명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날 꼼짝 못 하게 하는 이 더럽도록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 말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게 애써 차린 화려한 감정의 밥상을 지금 마주 대하자니 얼

마간 도로 물리고픈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고통은 이 시들처럼 줄을 맞춰 오지 않고, 

아직도 나는 시(詩)에게로 가는 길을 모르므로.

 지상에서의 사랑이 어디까지 아름답고 추할 수 있는지 다 보여 주고 떠난 그를 잊을 

수 없다. 그동안 몰래 키워 온 내 새끼들, 고독와 욕망과 죄여, 너희들도 이제 내 곁을 

떠나 세상 속에 섞이기를, 춥고 어두운 거리를 헤맬 때 내게 친절히 대해 준 모든 이들

과 원고 정리를 도와준 분들께 두루 감사드린다. 

- 최영미, 《서른, 잔치는 끝났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선운사에서>의 작가

인 최영미 시인이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초판에 쓴 글이

다. <선운사에서>가 이별 후의 

솔직한 심정을 덤덤하게 풀어

낸 작품임을 고려할 때, 사랑을 

비롯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인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 - 이문구 소설을 중심으로4

1. 들어가며

이문구는 대다수의 한국 작가들이 서구적 문학관에 따라 소설을 상상하고 작품을 쓰

고 있을 때 한국적 소설의 특성과 현대적 계승의 가능성을 모색해 온 독특한 작가이다. 

그는 소설을 서구의 ‘노블’이 아니라 전통적 ‘소설(小說)’의 관점에서 창작하여 ‘수필(隨

筆), 전(傳), 유사(遺事), 만필(漫筆)’ 등 전통 서사의 하위 양식의 현대적 변용에 많은 관

심을 기울인다. <중략>

2. 전(傳) 양식의 변천과 소설화 양상

전(傳)은 입전 인물의 인간적 가치와 미덕을 특별한 예화를 통해 부각시키되 철저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는 서사 양식으로, 대체로 ‘인정 기술(人定記述) - 행적부 - 논

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인정 기술은 입전 인물의 가계·신분·성명·거주지와 관

련된 서술을 말하고, 행적부는 인물의 행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을 뜻하며, 논찬은 주관

적 의론문(議論文)의 성격을 띤다. 전[私傳]은 공적 장르로서의 ‘사전(史傳)’과 달리 “그 

선행과 미덕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신분 때문에 혹은 그 불우한 처지 때문에 세상에 알려

지지 않은 채 인멸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인물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민’ 혹은 ‘보상’

의 장르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전의 서술 형식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여러 

개의 일화를 나열하여 주인공의 인간상과 개성을 부각시키는 ‘삽화적 유형’이다. 이 일

화는 다소 산만하고 비유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이야기들이 인물의 미덕을 입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조선 시대 전(傳) 양

식의 특징과 이문구의 소설에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한 글이

다. 전(傳) 양식에 관해 더 자세

히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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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는 데 기여하는 내적 인과 관계를 유지한다. 이와 달리 전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유기적 유형’도 있다. 이 유형은 장면과 장면, 사건과 사건이 인과성 및 시간적 

계기성에 따라 연결되고, 인물의 개성은 이야기를 통해 포착되며, 인물과 환경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빚어질 경우 소설에 접근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전이 다루는 인물 유형에 급격하고 뚜렷한 변화가 포착되고 

허구적 요소 또한 증가한다. 영웅·위인과 충신·열사는 여전히 전의 주요 대상 인물이지

만, 거지(<광문자전(廣文者傳)>)·농민(<양사룡전(梁四龍傳)>), 기생(<심홍소전(沁紅小

傳)>), 상인(<가수재전(賈秀才傳)>), 사기꾼(<이홍전(李泓傳)>) 등 현실 사회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다루어진다. 이처럼 다양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흥미적 요소

가 강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전이 기본적으로 사실 재현에 충실한 양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구적 상상력의 개

입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전에 허구적 상상력이 

개입하는 계기는 설화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작가의 상상력이 직접 개

입하는 경우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작품에서는 명확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섞여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충신열사의 인격적 고매함을 다루기 때문에 그 

문체가 대체로 “엄숙 장중하고 숭고하며 간직(簡直)”한 특징을 보이던 전이 “경쾌 발랄, 

비리(鄙俚), 섬려 곡진(纖麗曲盡), 감각적, 풍자적 문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흥미롭다. 

이러한 문체는 “야담이나 한문 소설의 문체와 상통하거나, 적어도 대단히 근접”한 것으

로, 조선 후기 유행하던 ‘패사 소품체’의 영향 탓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체의 변화는 “하

층민에 대한 관심, 활발한 설화 수용을 통한 하층의 언어와 발상법의 섭취, 허구적 상상

력의 개입, 흥미 추구, 인물 개성의 부각 등 이 시기 전(傳)이 보인 제반 변모의 언어적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의 전은 점차 소설화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박

희병이 제안한 ‘전계 소설(傳系小說)’은 “전(傳)의 전통 속에서 창작되었지만 장르 운동

으로 인해 전보다는 소설로서의 성격을 더 많이 갖게 된 작품”으로 작품의 갈등 구조, 

인물 구성 방식, 기치 구현 방식, 서술 시점, 상상력, 플롯 등 여러 측면에서 소설적 서

술 원리가 서사의 골간을 이룬다. <중략>

3. 이문구 전계 소설의 특징

이문구는 동년대 ‘한글세대’ 작가와 달리 서구 문학이 아니라 “껍데기가 울긋불긋한 이

야기책”, 즉 ‘전’과 전통적 의미의 ‘소설(小說)’을 자신의 문학적 원천으로 삼는다. 그의 

등단 추천작인 <백결>을 비롯해 <이풍헌>, <김탁보전> 등 초기작에서부터 그 편모를 보

이기 시작해 《관촌 수필》, <변 사또의 약력>, <강동 만필>, <명천 유사>, <유자소전>에 

이르기까지 이문구 소설의 핵심적 서사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로 전 양식의 변용이

다. 전 양식이 한 인물의 됨됨이와 덕성을 여러 일화를 통해 드러내는 방식의 글쓰기라

면, <백결>의 주인공은 신라 시대의 ‘백결’이 아니라 혼혈아를 데려다 키우는 ‘조춘달’ 영

감인 데다 그의 따뜻한 심성보다 주변 인물의 사기꾼적 처신이 초점화되어 있다는 점에

서 전통적 전 양식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이풍헌> 역시 ‘이풍헌’의 인간적 미덕보다 

억지 양자로 들인 ‘한삼이’의 강인한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어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전

통적 전 양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김탁보전>은 제목부터 전통적 전 양식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서사의 중심도 김탁보와 관련한 이야기로 시종하고 있지만, 그가 무

식하고 몰염치한 데다 비겁한 술주정뱅이로 성격화된 것은 조선 후기 <광문자전>이나  

<이홍전> 또는 식민지 시대 김유정 소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그런 점

에서 <백결>, <이풍헌>, <김탁보전> 등은 이문구 전계 소설의 두 유형의 특성을 예시적

으로 보여 준다. 그 하나는 사표(師表)로서의 입전 인물의 따뜻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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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루한 기생충적 인물의 동물적 생존력이 강조되는 경우이

다. <백결>, 《관촌 수필》, <변 사또의 약력>, <유자소전>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이풍헌>, 

<김탁보전>, <강동 만필> 연작 등은 후자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이문구 소설에서 집중

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은 거개가 노동자, 농민 등 신분적으로는 특별히 자랑할 게 없지

만,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먼저 챙기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는 따뜻하고 순

박한 심성을 지닌 이들이다. 인간의 심성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순수하다고 믿는 작가의 

관점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관촌 수필》은 이문구 전계 소설의 

방향과 특질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유자소전〉은 전 양식의 서술 원칙과 특질을 가장 충실하게 재현한 작품이다. 이 소설

은 주인공의 인정 기술로 시작하여 그의 평생 행적을 일화 중심으로 나열한 뒤 주변 사

람과 작가 자신의 논찬으로 종결된다. 이런 정통적 전 양식의 재현은 이문구 소설에서도 

특별한 예외에 속하는데, 실제로 작가가 ‘유재필’을 회고하는 어조는 대단히 경건하고 

엄숙하여 외경의 감정까지 느껴진다. 하지만 거기에도 이문구 특유의 해학과 익살이 곁

들여져 자칫 경직되거나 어색할 수도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있다. 

그의 이름은 유재필(兪裁弼)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

서 자라고 배웠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

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쭝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

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히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자못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중략>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은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

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

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아닌 특립독행(特立獨行)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

을 누린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樂而樂).”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보기라 하

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인용이 다소 길어졌지만, 이문구 전계 소설의 특질을 이 부분은 가감 없이 보여 준다. 

전통적 전 양식이 객관적 시점으로 쓰여졌다면 이문구 소설은 대체로 일인칭 화자의 

주관적 시점으로 서술된다. 다시 말해 윗글에서 ‘유재필’의 인격적 품성과 재능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이해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 보니 등장인물의 심

리 묘사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성격 제시는 화자의 직접적 진술과 그를 뒷받침하는 인

물의 특이한 언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화자가 친구를 ‘유가(兪哥)’가 아닌 ‘유자(兪子)’라 성인 대접하는 이유는 오로지 그가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라는 점에 있다. 인정 많고 이타적

이며 희생정신과 의협심이 강한 사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존경은 이문구 전계 소설

을 지배하는 일관된 가치로 ‘옹점이’(<행운유수>)와 ‘신석공’(<공산토월>)에게서 가장 선

명한 개성으로 부각되고, ‘최 서방’(<명천 유사>)’과 ‘변 사또’(<변 사또의 약력>)의 숨겨

진 덕성도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작가가 ‘유자(兪子)’라 존칭하여 부르는 ‘유재필’의 사람됨은 그가 어느 재벌 그룹 총수

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그룹에 속한 모든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노선 

상무’가 된 이후의 행적에서 단연 빛난다. 그는 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 “가해자에게나 

피해자에게나 부정한 승리, 부당한 패배가 있을 수 없도록” 노력하면서도, 형편이 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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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어 운전수 가족에게는 사비로 쌀과 연탄은 물론 굴비 두름 같은 밑반찬까지 들여 주

는 인정과 의리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고를 처리하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는 

데 필요한 여러 업무와 지식을 소상히 익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과 솜씨를 발휘한다. 

그는 자동차 사고 뒷처리와 관련된 여러 계층의 인물들, 이를테면 검·경찰과 법원, 병

원, 보험 회사, 장의사와 화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두터운 신뢰를 쌓아 “어디를 가나 

교통순경이 먼저 경례를 붙이고, 경찰서마다 말이 통하는 이”가 있고 “어느 병원을 가더

라도 너나들이를 하고 지내는 의사가 있고 원무 실장”이 있어 실질적 도움을 주며 비석 

공장 같은 데서도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는 석수”를 만날 정도로 넓고 깊은 인간관계

를 형성하여 서로 돕고 베풀며 지낸다. 그처럼 원만한 인격과 뛰어난 일처리 솜씨를 지

닌 그가 만년 과장으로 굳어진 까닭은 한때 좌익에 참여했다 처형당한 선고(先考) 때문

인 것으로 밝혀진다. 하지만 ‘유자’는 부친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모실 때 “현

고 남조선노동당 홍성군당위원장 신위”라 당당히 밝힌다.

작가는 그의 생애를 “고독하고 고단한 삶”으로 요약한 뒤 “술과 독서와 그리고 남에 

대한 봉사의 즐거움으로써 시름을 잊고 애달픔을 삭였다”고 술회하는데, 이러한 진술의 

이면에는 ‘유자’와 처지가 너무도 비슷한 자신에 대한 연민과 동류의식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화자와 ‘유자’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까닭이 그가 사회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소신

이 분명한 어른이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4. 나가며

이문구가 ‘만필, 수필, 전’ 등과 같은 고전적 서사 양식을 선호한 까닭은 인물 이야기

가 서사의 기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농촌 공동체 사회에서와 다르게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의 정보와 지식을 즉각적으로 입수하는 게 가능해진 산업화 

시대에 ‘가공의 현실’보다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재미와 교훈을 전달하려는 발상

의 전환은 대단히 시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문구 소설은 서구 소설(novel)과 한국 서

사(소설, 전)의 특질이 조화를 이뤄 만들어 낸 새로운 양식의 실험이어서 우리 소설의 

방향을 시사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영우, <전(傳)과 소설의 관련 양상 - 이문구 소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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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 오엑스(◯, X)문제를 풀어 보고, ◯에 해당

하는 문제 번호를 오른쪽 표에서 찾아 모두 색칠해 보자. 

예시 답안

정리하기 

활동 안내

문제에 ◯ X로 답하며 이 단

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

하는 활동이다. 정답에 따라 

색칠을 하고 나면 판다 모양

이 나타나도록 구성하였다.

지도 방법

개별 활동, 짝 활동, 모둠 활

동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이 

가능하다.

•내용과 형식을 함께 살피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교과서 46~63쪽

•�문학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태도로 감상하고 비평할 수 있다.    교과서 54~63쪽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과서 46~63쪽

스스로 점검하기 

정리와 점검

교과서 0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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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기 

활동 안내

학습자 스스로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

고, 점검 내용에 따라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자신의 학습 이해도를 ‘파란

색’이나 ‘빨간색’이라고 판단

한 학습자의 경우, ‘앎의 마

당’과 함께 교과서의 해당 부

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도

한다.

ഐߣ ઁޙ ↹ 9

�
내용과 형식이 য਎ܻ૑ ঋਵݶ ੘ಿ

의 ৮Ѿࢿ은 ڄয૕ ࣻ߆에 হ다.
◯

�

주ઁ ח೟ ੘ಿ의 내용에ޙ 사Ѥ
ߓ 

҃ ҳࢿ
.다ػ١이 ನೣ ୓ޙ 

X

�
xࢶ਍사에ࢲyח 사랑의 ࣘࢿ을 자ো

.؀য ಴അ한 ੘ಿ이다ࡁ 에ޛ
◯

�
 ۽޲내용이 ઺ब이 חࢲ೟ ੘ಿ에ޙ

형식에ח ௾ 관ब을 ӝ਎ੌ ೙ਃо হ다.
X

�
઺ਃ한 Ѫ은 이 ٸ ೟ ੘ಿ을 감상ೡޙ

해이૑ 비౸이ա ࢜۽਍ 해ࢳ이 ইפ다.
X

�
�유자ࣗ੹�은 ੘о 자न의 ҃೷을 ߄

ఔਵ۽ 하여 թ다ܲ ಿࢿ을 ૑צ 주ੋҕ
을 ӝܻח ੘ಿ이다. 

◯

인상 깊게 읽은 구절 

예시 답안  생략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예시 답안  생략

•동물: 판다

※ ‌�색칠을 하고 나서 그 모양이 어떤 동물

을 닮았는지 확인해 보자.

2 3 6 6 4 2 4 5 4 2 4 6 6 3 2
1 6 6 6 1 5 6 1 6 5 1 3 3 3 1
1 1 3 1 3 3 3 6 1 3 3 1 3 1 1
1 3 1 3 5 2 2 5 4 4 2 3 1 3 1
6 6 3 2 4 2 4 4 2 5 5 2 3 6 6
3 1 2 2 3 3 5 2 5 3 3 2 2 1 3
6 3 5 6 1 1 4 5 2 1 1 6 5 6 6
1 5 4 3 6 1 2 5 4 6 6 1 5 2 3
3 5 2 3 5 6 2 4 4 3 2 1 5 2 1
3 4 5 1 4 6 4 5 4 6 5 1 2 4 3
1 2 4 1 3 3 5 6 5 6 3 1 4 5 6
6 4 2 4 5 2 1 3 1 4 4 5 4 2 6
6 6 5 5 4 2 4 5 4 2 4 4 2 3 1
4 6 3 3 2 2 2 5 2 2 2 3 6 6 2
5 5 2 3 3 6 1 6 6 3 1 1 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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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갈래와 맥락(2)

학습 목표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한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의 갈래는 문학을 내용과 형식의 일정한 기준, 즉 문학 작품의 특성을 유사성을 중심

으로 분류한 것이다. 문학의 갈래를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표현 양식에 따라 서정, 서

사, 극, 교술로 나눌 수 있다. 문학 갈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

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갈래의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

록 지도한다. 또한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 작가와 독자,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사 등 다양

한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하도록 지도한다.

소단원

지도 방향과 

유의점 

이 단원은 문학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을 적극적

으로 감상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학의 주요 

작품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도하고, 나

아가 문학 작품을 창작하는 경험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각각의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가, 독자, 사회ㆍ문화적 배경, 문학사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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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선물들을 각각 어떤 상황에서 언제, 누구에게 선물하면 좋을지 말해 보자.활동 안내

각 선물이 전달되는 맥락을 정

해 보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도 다양한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활동이

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지

식이나 경험을 활성화하여 학

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지도 방법

① ‌�이미지로 제시된 각 선물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

로 전달하면 좋을지 구체적 

맥락을 스스로 설정해 보도

록 지도한다. 

②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말하

게 한 뒤, 이를 문학 감상의 

다양한 맥락과 관련지어 마

무리한다.

생각 열기

‌�예시 답안  •생일인 친구를 축하하는 상황에서 케이크를 선물해 주면 좋겠어. 

•시험을 앞둔 선배를 응원하는 상황에서 찹쌀떡을 선물해 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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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연구

앎의 마당

교과서 066-067쪽

문학의 기본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로 구분할 수 있다. 

서정 갈래는 고대부터 노래의 형태로 발생하여 노래로 발전해 온 갈래로 ‘노래하기’

가 본질이다. 현대시는 낭송 또는 묵독의 방식으로 감상되고 있지만, 서정 갈래의 본질

은 여전히 ‘노래하기’에 있다고 보는 시인과 연구자가 많다.

서사 갈래는 서술자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야기하기’가 본질이다. 서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건이 다르게 서술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서사 갈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극 갈래는 서술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현재

적으로 보여 준다는 ‘보여 주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극 갈래는 연극, 영화, 뮤지컬, 

드라마 등의 대본이면서 문학 작품이다. 

교술 갈래는 개인의 실제 체험을 다루고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하는 ‘알려 주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하며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은 문학 작품이 창작된 때나 수용될 때의 ~ 문학사적 맥락은 문

학사와 문학 작품의 관계를 말한다.

문학에서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는데, 생산과 수용이 

그것이다. 생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작가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 생산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이는 작품을 생산하는 작가에게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작용

하면서 작가 주체의 선택·배제 과정을 거쳐 텍스트 생산에 작용한다. 수용의 사회·문

화적 맥락은 독자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 수용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독자가 문학 텍스트와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독자 주체의 의식 혹은 무의식에 의해 

선택·배제되어 텍스트 수용에 작용한다.

●서정 갈래의 특성

①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② 비유와 상징 등을 이용하여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한다. 

③ 운율 등을 활용하여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노래하기’의

갈래

핵심 강의

●문학의 기본 갈래와 역사적 갈래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문학 작품 갈래

 서정, 서사, 극, 교술

민족과 시대에 따라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문학 작품 갈래

 향가, 고려 속요, 시조 등

문학의 기본 갈래

문학의 역사적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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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갈래의 특성

① 서술자가 없다.

②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③ 사건을 현재적으로 표현한다.

‘보여 주기’의 

갈래 

●교술 갈래의 특성

① 개인의 실제 체험을 다루고 경험한 사실을 서술, 전달한다. 

② 작가와 작품 속 자아가 일치한다.

③ 자아의 세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알려 주기’의 

갈래 

●문학의 주요 맥락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작가의 일본 유학 생활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① 작가 맥락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또는 작가

가 생산한 문학 전체 등과 문학 

작품의 관계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등불을 밝여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표현에

서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는 느낌을 받았어.

② 독자 맥락

독자의 취향이나 가치관 또는 독

자가 처한 상황 등과 문학 작품

의 관계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일제 강점기의 ‘저항시’로 평가된다. 

④ 문학사적 맥락

문학사와 문학 작품의 관계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어둠’은 일제 강점기였던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의미할 것이다. 

③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 작품이 창작된 때나 수용될 

때의 사회·문화적 상황이 문학 

작품과 이루는 관계

●서사 갈래의 특성

①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사건을 전달한다. 

② ‌�현실에 있을 법하면서도 작가의 상상이 더해진 허구의 이야기이다. 

③ 소설의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의 3요소로 이루어진다. 

‘이야기하기’의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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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066-067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문학의 갈래를 나누

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문학의 갈래에 대한 심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문학의 갈래

•문학 양식과 큰 갈래

문학의 양식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가능성에 대한 문예학적 명칭으로 내세워지

고 있는 ‘서정적’, ‘서사적’, ‘극적’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인간의 내면에서 형성된 대상에 대한 본질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

한 구분법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하여 설명되기도 하고, 역사 철학적인 관점에

서 논의되기도 한다. 서정은 주관적인 것, 서사는 객관적인 것, 희곡은 주관과 객관

이 합일되는 것이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기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읊조린다든지, 등장인물의 행위를 통해 보여 준다든지, 이야기를 말해 준

다든지 하는 일종의 제시 방법이 연결된다.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문학 양식으로

서의 서정적 양식·서사적 양식·극적 양식이 각각의 표현 범주를 드러내는 것이다. 

예술적인 형태와 그 제시 방법의 면에서 본다면, 서정적인 것에는 사건이 없지만 서

사적인 것이나 극적인 것에는 사건이 있고, 극적인 것은 무대에서 공연되지만 서정

적인 것이나 서사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기준 등이 첨가된다. 또한 수필 같은 종

류의 문학이 이 셋 중 어느 것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난점이 지적되기도 하며, 복합

적인 성격을 지닌 문학 형태를 어디에 넣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기 힘든 경우도 없

지 않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은 갈래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달해 온 

문학을 세 가지 큰 갈래로 묶어서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문학 장르와 작은 갈래

문학에서 서정 양식, 서사 양식, 극 양식이라는 세 가지 큰 갈래는 각 시대와 여러 

문화에 걸쳐 가장 보편적이며 지속적인 유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역사

적, 사회·문화적 범위가 매우 넓다. 이들 문학 양식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위 역사

적 장르로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 문학사에 등장한다. 문학 양식의 하위 부류에 해

당하는 장르는 문학의 사회·문화적 또는 역사적 실체로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작은 

갈래의 문학 형태를 말한다. 문학의 장르는 그 소재와 형식의 구성 방법에 따라 각

각의 특징이 규정된다. 이것은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변화하며, 공

간적으로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 그 형태나 구조가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사회

사적인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문학의 하위 장르의 개념과 속성

은 보편적인 문학 연구의 방법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그 장르가 존재하였던 당시

의 역사적 조건에 의해 해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문학의 하위 장르의 범주와 그것들

이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양상은 문학사 연구에서 특정 시대의 문학적 경향을 이해하

는 데에 있어서 가장 주목되는 요소다. 

문학의 작은 갈래는 특정한 나라나 시대의 문학을 바탕으로 한 개별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작은 갈래에 속하는 여러 가지 문학 형태는 특정 언어를 매체로 하여 특

정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문학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들은 그 본

질적인 특징에 따라서 문학의 큰 갈래로 묶이게 된다.  

- 권영민, 《문학의 이해》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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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정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의 사용과 후렴구의 반복 등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

내고 있어 서정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객지에서 생

활하는 작가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문학의 작가 맥락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품 선정의 취지

갈래 서정시, 자유시

성격 향토적, 묘사적, 감각적

제재 고향

주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① 참신하고 선명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함.

② 후렴구가 반복되는 병렬식 구조를 보임.

③ 향토적 소재와 시어를 구사함.

이 작품은 작가가 1923년 3월에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시

이다. 이 작품은 가난하지만 평화로웠던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다양한 표현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제재 개관

대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전
개

소
단
원

도
입

대
단
원

도
입

소
단
원

전
개

향수1

① ‌�작품의 전개와 내용을 이해하고,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파악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② 운율 요소와 표현상 특징을 이해하고, 서정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게 한다. 

③ 작가 연보를 보며 작가 맥락을 참고하여 작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개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서정 갈래의 특성에 맞게 시를 창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법
작품의 장면을 떠올리며 

낭송하기

작품에 나타난

서정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시 창작해 보기

1연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

2연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3연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4연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5연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

 구성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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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정지용 (1902~1950)

시인. 충청북도 옥천 출생. 순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일제 강

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시를 많이 썼다. 한국 현대 서정시의 대

표 시인이다. 시집에 《정지용 시집》, 《백록담》 등이 있다. 정지용은 

1930년대에 이미 한국 현대시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당시의 시단(詩壇)을 대표했던 시인이었다. 김기림

은 “한국의 현대시가 지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의 시는 크게 세 시기로 특징이 구분되어 나타난다. 첫 번째 시기는 1926년부터 

1933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시기에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이미지를 중시하면서도 향토

적 정서를 형상화한 순수 서정시의 가능성을 개척하였다. 특히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다

듬은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까지도 널리 사

랑을 받고 있는 <향수>가 이 시기의 대표작이다. 두 번째 시기는 《가톨릭 청년》의 편집 

고문으로 활동했던 1933년부터 1935년까지이다. 이 시기에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여

러 편의 종교적인 시들을 발표하였다. <그의 반>, <불사조>, <다른 하늘> 등이 이 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36년 이후로, 이 시기에 전통적인 미학에 바탕을 

둔 자연시들을 발표하였다. <장수산>, <백록담> 등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작품들로, 자

연을 정교한 언어로 표현하여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해서 산수시(山

水詩)라고 불리기도 한다.

-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교과서 068-069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정지용 시인이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지용 시인의 시 세계에서 두

드러지는 면을 설명한 글이다. 

정지용 시인의 작품을 이해하

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시인 중의 시인 정지용

한국 현대시 사상 기념비적인 시인 중의 한 사람인 정지용은 1930년대 문학의 주

요 흐름 어느 곳에나 그늘을 드리우면서도 역량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특정 집단 속

에 잘 꿰어 맞춰지지 않는 시인이다. 그의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향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지용은 1902년 충청북도 옥천의 한 농가에서 태어난다. 그의 아버

지는 젊은 시절 중국과 만주를 오가며 익힌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약상을 경영하며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다. 그러나 느닷없이 밀어닥친 홍수로 가세가 기울면서 정지

용은 옥천 공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때 4년 가까이 산천과 들판을 돌아다니며 몸으로 겪은 고향의 갖

가지 풍습은 감수성 짙은 그의 소년기에 깊이 각인되어 문학에 대한 꿈으로 익어간

다. 정지용은 1918년 4월 휘문고보에 입학하는데, 당시만 해도 웬만큼 부유한 집이 

아니고서는 서울 유학은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의 뛰어난 재기를 눈여겨본 

가까운 친지들의 권유와 도움으로 서울 유학이 실현된 것이다. <중략> 

정지용은 휘문고보를 졸업한 뒤 1923년 4월 장학생으로 일본 교토의 도시샤 대학 

예과에 들어간다. 1926년 유학생 회지 《학조》 창간호에 그는 <카페 프란스>, <슬픈 

인상화>, <파충류 동물>을 비롯해 시조와 동요 등을 발표, 다양한 문학의 가능성을 

시험한다. <중략>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는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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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객지에서 생활하는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이다. 

서정 갈래의 특성과 이 시가 놓인 맥락을 살피며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향수>를 감상하면서 서정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작가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자가 학

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읽기 전에

향수鄕愁  ੿૑ਊ

넓은 벌 동ଃ 끝으로

ঢ়이야기 지઴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ࡐܗ기 황소가

해설피 Әࡄ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Էূ들 잊൧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ৎ은 ઔ음에 겨운 י으신 아버지가

૝ ߬개를 ث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Էূ들 잊൧ 리야.

൘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ࡄ이 그리워

함부로 ॓ 화࢓을 찾으려

ಽࣀ 이슬에 함추ܴ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Էূ들 잊൧ 리야.

전설(傳ᕔ)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Ѩ은 ӈ߃머리 날리는 어린 ־이와

아무ۧ지도 않고 예ࢃ 것도 হ는

사୍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೭࢓을 등에 지고 이࢏ સ던 곳,

� 그곳이 차마 Էূ들 잊൧ 리야.

하늘에는  ࢳ근 별

알 수도 হ는 모래성으로 발을 ৤기고,

서리ө마ӈ 우지૛고 지나가는 ୡ라한 지 ,ࠡ

൒݁한 불ࡄ에 돌아ঊ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Էূ들 잊൧ 리야.

다음은 ё૑에ࢤ ࢲഝ하ח ച자о 고ೱ과 о઒을 Ӓܻਕ하ח ݃음을 ֢ې한 시이다. ࢲ੿ т

.감상해 보자 ݴ피࢓ 을ۅݓ ੋ֬ 과 이 시оࢿ의 ౠې

시인. 순우리말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를 다룬 시, 자연을 탐구한 시,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종교적인 시 등을 많이 썼다. 시집에 《정지용 시집》,  《백록담》 등이 있다.

정지용
(1902~1950)

5

10

5

10

15

제재

1
읽기 전에 

해설피 해 질 무렵 햇빛이 옅거나 
약한 모양을 의미하는 방언(충청).

석근 성근(물건의 사이가 뜬)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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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방법  

① ‌�학습자들에게 서정 갈래

에 대해 알고 있는 특성

을 말해 보게 한다. 

② ‌�화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작품을 썼을지 추측

하게 한다.

③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 

시어나 시구를 찾아보게 

한다.

본문 연구 1연 |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

화자는 평화롭고 한가한 고향 마을의 정경을 떠올리고 있다. 화자 기억 속의 고향은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고 실개천이 흐르고 황소가 울음을 우는 곳이다.

1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 작품은 각 연이 ‘-곳’으로 끝나고 있는데, 1연에서는 청각(황소의 울음)을 금빛으로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 나타나 있다.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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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 | 겨울밤의 정경과 늙은 아버지에 대한 회상

화자는 겨울밤 고향의 풍경과 늙은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다. 

2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 비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은 시간의 경과로 밤이 깊어가는 것을 보여 준다. ‘비인 밭

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청각의 시각화를 통한 공감각적 표현을 사용하여 바람 

소리가 거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3연 | 꿈 많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

화자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가던 유년 시절을 떠올리고 있다.

3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파아란’은 운율적 효과를 주기 위해 기존의 문법적 질서에서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시적 허용에 해당된다. ‘파아란 하늘빛’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화자가 유년 시절 가졌던 

꿈, 이상, 소망에 대한 동경을 뜻한다. 또한 ‘함부로 쏜 화살’을 찾는 행위는 꿈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에 했던 행동으로 유년기의 순박한 꿈과 소망을 뜻한다.

4연 |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회상

화자는 어린 누이와 소박한 시골 아낙네의 모습을 한 아내를 떠올리고 있다.

4  ‌�전설(傳說) 바다에 춤추는 발물결 같은 ~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전설 바다’는 신비한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며,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비유한 말이다. 

누이에 대한 애정 어린 시선이 느껴진다. 아내는 꾸밈없고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사철 발 벗고 노동하는 모습이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라는 촉각적 심상을 통해 감각

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5연 | 단란한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

화자는 고향 마을의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5  ‌�서리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

리는 곳, 

‘서리까마귀’는 계절이 가을임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초라한 지붕’과 ‘흐릿한 불빛’을 

통해 가난한 고향 마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풍족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157



●<향수>에 나타난 감각적 이미지와 효과

감각적 심상 표현 효과

시각적 심상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파아란 하늘빛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석근 별

•흐릿한 불빛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

리게 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

러일으킴.
청각적 심상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

•서리까마귀 우지짖고

•도란도란거리는

촉각적 심상 따가운 햇살

공감각적 심상

•금빛 게으른 울음(청각의 시각화)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청각의 시각

화)

●시상 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연 대상 배경 화자의 정서

1연 실개천, 얼룩빼기 황소 넓은 벌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에 대한 그리움

2연 늙으신 아버지
겨울밤,

방 안

밤바람 소리 들려오던 겨울밤 풍경과 늙으신 아버

지에 대한 그리움

3연
내 마음

(어린 시절의 ‘나’)

풀섶

(풀숲)

순수하고 맑은 동심을 지녔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

4연 어린 누이와 아내 들판 소박하고 정겨운 어린 누이와 아내에 대한 그리움

5연 가족들
늦가을,

방 안
단란하고 정겨운 고향 집에 대한 그리움

핵심 강의

●후렴구의 기능

후렴구 기능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연과 연을 구분함.

•작품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함.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집약시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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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향수> 속 시어 중 

충청도 방언에 해당하는 표현

이 주제와 분위기 형성에 기여

하는 바를 설명한 글이다. 작품

의 시어에 대한 심화 학습 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의 의미 

이 시의 첫 연에 “얼룩빼기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얼룩빼기 황소’를 젖소처럼 검고 흰 모습으로 연상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본다. 이 구절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해설피’라

는 말이다. 김재홍 교수가 펴낸 《시어 사전》에 바로 이 단어가 그대로 인용되어 있

다. 그리고 그 뜻을 “해가 질 무렵”이라고 적어 놓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의적(情意

的)인 부사어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구슬프게’라든지 ‘별 뜻 없이’ 등

의 의미로 보는 경우이다. 

‘해설피’라는 말은 ‘해가 질 무렵’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충청도 지

방에서 이와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있다. 저녁 무렵에 외출하려고 한다든지, 밭이나 

논에서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해설핏한데 어디 가느냐?” 또는 “해설핏

한데 내일 하지.”라고 말한다. 이 경우에 ‘해설핏하다’는 말은 ‘해+설핏하다’로 보아

야 한다. 《국어대사전》에는 ‘설핏하다’가 ‘해의 밝은 빛이 약하다.’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해설피’는 ‘해가 설핏하다’는 말을 놓고 정지용이 새로이 만들어 낸 조

어일 가능성도 있고, 이 같은 합성어가 실제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

설피’의 의미를 시간적인 부사어로 보면, 다음에 연결된 ‘금빛’이라는 말이 바로 무

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연상된다. 해 질 무렵의 저녁노을 속에서 황소가 길게 울음을 

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정지용의 다른 시 작품 가운데 ‘설핏하다’는 시어를 사용한 사례가 하나 있다. 다

음 시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산그림자도 설핏하면’이라는 구절이다. 해가 지기 시작

하여 산그림자가 어둑해지는 순간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 시구를 함께 보면 ‘해설피’

의 근원을 헤아리는 데에 도움이 될 듯싶다.

골짝에는 흔히

유성이 묻힌다. 

황혼에 

누리가 소란히 쌓이기도 하고,

꽃도

귀양사는 곳,

절터더랬는데 

바람도 모이지 않고

산그림자도 설핏하면 

사슴이 일어나 등을 넘어간다. 

-정지용, 〈구성동(九城洞)〉   

-권영민, <정지용의 <향수>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의 경우>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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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1

�ো

평화롭고
한가로운
고향 마을

�ো

겨울밤

아버지가 계신

방 안의 모습

�ো

어린 누이와
아내의 모습

�ো

유년 시절

‘나’의 모습

�ো

고향 마을의

정겨운 모습

이 작품을 감상하며 서정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 1 )	�이 작품을 소리 내어 읽고, 운율을 만드는 요소를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2

• 매 연의 마지막에 ‘곳’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 ‘~고, ~는 곳’과 같이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 후렴구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가 반복되는 구조를 보인다.

(2)	다음 구절들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그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해ࢸ피 Әࡄ ѱਵܲ

਎음을 ਋ח Ҕ

•�공감각적 심상: ‘황소의 울음소리(청각)’를 ‘금빛(시각)’이라고 

표현하여 청각의 시각화가 나타난다.

•�고향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한다.

੹ࢸ	᧵ᕔ
 다에߄ 

୺୶ޛߎ חѾ э은

•�직유법, 시각적 심상: 어린 누이의 검은 귀밑머리를 ‘전설 바다

에 춤추는 밤물결’에 비유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고향에 있는 가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표현한다.

하ט에ࢳ חӔ ߹

ঌ ࣻب হࢿېݽ חਵ۽

을 ৤ӝ고ߊ

•�의인법, 시각적 심상: 별이 사람처럼 발을 옮긴다고 표현하여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한다.

•�동화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활동 안내

작품의 전개에 따라 내용을 이

해하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을 중심으로 각 연의 내

용을 정리하도록 지도한다.

② ‌�유기적 관련성 없이 병렬적

으로 전개되어 있는 각 연이 

후렴구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정서를 집약

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함

께 지도한다.

활동 안내

시의 구성 요소 가운데 운율을 

만드는 요소를 파악하고, 시에 

사용된 다양한 표현상의 특징

과 그 표현 효과를 정리하는 활

동이다. 

지도 방법

① ‌�운율은 반복을 통해 형성되

므로 시를 읽으면서 반복되

는 부분에 주목하게 하고, 작

게는 시어 단위로 크게는 통

사 구조 및 행과 연 단위로 

확장하여 찾도록 지도한다.

② ‌�형식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형식을 통해 시의 내용

이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

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

도록 지도한다.

③ ‌�이를 통해 서정 갈래의 특성

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QR 코드  정지용 연보

자료 활용  이 자료는 1910년대부터 1950년대 이후까지 작

가의 삶과 작품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작가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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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작품을 창작한 1923년까지 작가의 연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이를 참고

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3

( 1 )	연보 가운데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어린 시절의 사진 하나를 찾아,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을 중심 내용으로 시 한 편을 지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4

যܽ 시੺의 사૓ 사૓을 보고 ૑은 시

����֙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면 출생

송재숙과 혼인옥천 공립

보통학교 입학

시 <향수> 창작,

일본 도시샤대학

입학

����֙����֙

서울 휘문 고등

보통학교 입학

‌�예시 답안  작가는 고향인 충청북도 옥천을 떠나 1918년 서울에서 휘문 고등 보통학교에 입학했고 1923년

에는 일본 도시샤대학에 입학한 것에서, 오랜 기간 타지에서 생활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2)	 �이 작품을 창작할 당시에 작가가 처한 상황을 떠올려 보고, 이 작품을 창작한 의도를 

짐작하여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작가는 오랜 타지 생활로 오랫동안 고향에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작가는 고향을 떠올리며 

<향수>를 창작하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을 것이다. 

활동 안내

작가의 연보라는 작가 맥락을 

통해 작품을 보다 깊이 이해하

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연보를 본 뒤 작품에 대한 이

해가 넓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해 보도록 지도

한다. 

② ‌�연보와 관련하여 작가가 이 

작품을 창작한 이유를 추측

해 보도록 지도한다.

활동 안내  

학습자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을 회상할 수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담긴 사연을 중심으

로 시를 지어 보며 그리웠던 순

간을 추억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서 찍은 사진인지 구체적 맥

락을 떠올려 보도록 지도한다. 

② ‌�연과 행을 나누어, 서정 갈

래의 다양한 형식적 요소를 

활용하여 시를 지어 보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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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의 뜰

QR 코드

<향수>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

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향수>는 월간 종합 잡지인 《조선지광》(1927년 3월 호)에 발표되었는데, 작가

는 4년 전인 1923년 3월에 완성했다는 사실을 작품 끝에 밝혀 놓았다. 1  작가가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에 진학한 것은 1923년 4월이므로, <향수>는 그 직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족이 사는 고향을 떠나 혼자 객지에서 생활하는 외로

운 청년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2  여러 가지 형식 요소를 적절하

게 배치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간 일

반이 공유하는 것인데, 이 같은 보편성이 이 작품을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독자에

게 감동을 주는 좋은 시가 되게 한다. 

 ղо ઱ח ߹੼� 

 ೠ ઴ х࢚ಣ� 

향수

작가 소개

이시영(1949~ )

시인. 전라남도 구례 출생. 1969

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가, 《월간 문학》 신인 작품 공모

에 시가 당선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에 《만월》, 《바

람 속으로》, 《길은 멀다 친구

여》, 《무늬》 등이 있다.

엮어 읽을 작품

봄이 오면

자운영 장다리꽃 피고

탱자꽃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고향 다시는 없으리

전라남도 구례 출신의 작가가 고향을 그

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전문 4행의 짧은 

시이다. 아름다운 고향의 봄 정경을 떠올리

며 “그런 고향 다시는 없으리”라고 맺어 간

절한 향수를 드러내었다.

కبо�ਬࢎೠ�੘ಿ

�Ҋೱ ࢤп�

이시영

열네 살 때부터 집을 떠나 살던 화자가 오

랜만에 고향에 돌아와 가족에게 고달픈 객

지 생활에 대해 말하는 내용의 시이다. 아버

지, 어린 누이, 아내 등 <향수>에 나오는 주

요 인물이 모두 등장한다.

э਷�੘о੄ܲ׮��੘ಿ

�ঢ়੉ঠ기 ҳ੺�

정지용

기름불은 깜박이며 듣고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고이신 대로 듣고

이치대던 어린 누이 안긴 대로 잠들며 

듣고

웃방 문설주에는 그 사람이 서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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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 연구

1  ‌�작가가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에 진학한 것은 1923년 4월이므로, <향수>는 그 

직전에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고향 옥천은 작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가난하지만 애틋하고 아름다운 유

년의 기억이 살아 있는 곳이다. 작가는 학업을 위해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로 갔

으므로 이 작품을 창작했을 당시에 작가의 마음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

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고향에 대한 향수를 근대에서 비롯

된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반응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 1920~193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들에게 고향의 의미

우리 시단에서 영원을 상실한 근대의 운명을 지닌 1920~1930년대 모더니스트 시

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원초적 대상은 잘 알려진 것처럼 ‘고향’이다. 식민지 시대

에 고향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가령 고향 상실을 국권 상실의 

상징적 의미로 읽는가 하면, 타향에 대한 대타적 의미라든가 일탈된 근대적 자아의 

자기 확신 수단으로 이해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고향을 떠난 유이민들의 슬픈 체험이나 근대화된 일본의 도시로 

진출한 유학생들의 향수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략>

1930년대 우리 시단에서 고향은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되어 의미 부여되었다. 가

령, 고향을 상실의 대상으로 본 윤동주나 비판과 반성적 사유로 인식한 오장환, 그

리고 피폐의 대상으로 본 이용악, 영원한 합일과 그에 따른 신비적 대상으로 파악한 

백석 등이 그 본보기들이다. 이들 외에도 김기림이라든가 박용철 등 많은 시인이 고

향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이들의 고향 의식은 상실에 따른 내밀한 욕

구의 표현이거나 혹은 현실의 의미망 속에서 생성된 부정적 시각의 표출이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었다. 근대의 불안이나 여기서 파생된 분열을 제어하는 자기 확신의 

수단으로 고향이 차용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다. 

- 송기한, 〈정지용의 <향수>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시대 현실과 관련지

어 ‘고향’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사회·문화적 맥

락에 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여러 가지 형식 요소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실감 나게 표현하였다.

작가는 고향에 대한 아련한 기억을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토속적 

시어의 사용, 후렴구의 반복 등 여러 가지 수사적 장치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향

수>의 고향은 작가의 개인적 고향이 아니라 사람들의 원초적 감성을 자극하는 보편

적 대상이 되어 이 시를 명시로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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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이야기 구절> 해석

<옛이야기 구절>은 마치 정지용에게서 김소월의 작품을 보는 듯 하다. ‘집 떠나가 

배운 노래’며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나 ‘이것이 모두 다 그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이라고 한 표현이, 노래와 사설 같은 구전에 의지한 진술이라는 측면에서 닮았

다. 그리고 ‘고달팠다’를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이야기가 ‘슬프’고 ‘어머니의 눈물’을 

강조한 것은 정지용답지 못하게 감상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자신의 타향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족과 친지와 ‘동네 사람들’의 풍경을, ‘큰 독 안에 실린 슬

픈 물같이 속살대는 이 시골 밤’이라고 표현한 구절은 감각 묘사 측면에서 성공적이

다. <중략> 

반면 앞선 <향수>는 <옛이야기 구절>의 ‘슬픔’이나 ‘고달픔’과는 다르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으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농촌의 모습을 인간과 자연의 

조화, 개인과 가족 공동체 간의 유대가 보장된 자족적인 충만감으로 가득 찬 세계”, 

즉 ‘유토피아’로 그려 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나중 작품들, 즉 이 <옛이야기 구절> 

같은 경우 고향 상실의 ‘디스토피아’로 나아가는 경향이라며, 두 작품이 다르다고 보

는 편이다. 하지만 이 두 작품은 2년의 짧은 시간적 간격 때문인지 이미지의 측면에

서는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아, 본 연구자는 그 점에 주목하고, ‘이미지 겹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중략>

종합하면, 이 시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예전부터 전하는 이야기 구절” 혹은 제목

의 <옛이야기 구절>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상호 텍스트인 <향수>와 더불어 놓고 살

펴봐야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전설’과 ‘지줄대는 옛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면, 시

의 정황상 마을 공동체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옛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도, 결

국 시적 화자 ‘나’와 가족, 친지, 동네 사람들이 오랜만에 주고받는 ‘이야기’의 주제

란, 고향을 떠나 ‘나’가 혼자 어찌 살고 있는가, 고향에 같이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은 이 고향에서 그 옛날 어떻게 살아왔는가로 귀결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 다” ‘구전된 이야기’가 지닌 ‘공동체적 독창성’이다.

그 이야기는 “나가서 얻어 온 이야기”이며 “고달프게” 살다 보니 “노래”로 배웠다

고 언급하며, “그 예전부터 어떤 시원찮은 사람들이 끝맺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 

이야기”라고 밝힌다. 이 마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시적 화자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며, 고향을 떠나 서울이든 일본이든 타향살이하며 슬픔을 지닌 ‘모두’를 뜻한다. 

‘이야기’란 이렇게 ‘지줄대’고 ‘속살대’는 구전을 통해 사적인 것을 넘어 공동체적인 

‘노래’의 경지에 이른다. <향수>와 <옛이야기 구절> 두 편의 시에서 ‘묘사적 이미지’

는 일차적으로 고향의 모습이며, 결국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밤새

워 ‘꿈’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적인 ‘욕망’에 대해 의인화된 ‘비유적 이미지’이

기도 하다. 

- 정원술, <어린 누이의 귀밑머리는 왜 ‘전설(傳說)’ 바다의 밤물결인가?>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엮어 읽을 작품’에 

제시된 <옛이야기 구절>을 <향

수>와 관련지어 설명한 글이다. 

<향수>에 대한 추가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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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하기

교과서 072-073쪽

《조선지광》에 실린 <향수>

정지용은 1927년에서 1930년에 걸쳐, 그

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향수>와 <유리창 

1>을 비롯하여 모두 22편의 작품을 《조선지

광》에 발표하였다. 《조선지광》에 실린 <향

수>를 보면, 지금의 맞춤법과는 표기가 크

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탈고한 연월

을 당시 흔히 쓰던 일본 연호가 아니라 서

기로 적은 점도 눈길을 끈다.

도시샤대학의 정지용 시비

일본 교토의 도시샤[同志社]대학에는 이 대학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한 정지용과 그의 후배인 윤동주를 기

리는 시비가 나란히 서 있다. 정지용 시비에는 도시샤대

학에서 멀지 않은 가모가와[鴨川] 강가의 쓸쓸한 풍경 

속에 선 청년의 외로움과 시름을 노래한 시 <압천>이 한

글과 일본어로 새겨져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시인 정지용이 유학했던 일본 교토의 도시샤대학에 있는 정지용 시비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생활하는 작가의 모습

을 상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1922년 11월에 창간한 종합 월간지 《조선지광》에 실린 <향수>를 소개하는 내용과 사진이다. 당시에 글을 적는 세로쓰기 방식과 지금의 맞춤

법과는 다른 표기 방식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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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사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인물, 사건, 배경, 시점 등이 뚜렷하고 서사의 중심에 갈등이 놓여 있어 서

사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우리 전통의 민속 신앙이 작품 구성 요

소로 기능하므로 문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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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2
QR 코드  <장݃> 줄Ѣ리 애ݫפ이࣌

자료 활용  ೟णೡ 제੤의 ੹୓적인 줄Ѣ리 애ݫפ이࣌을 

통해 ೟ण자의 ൜޷를 유발하고 작품 구조를 인지하는 데 

활용ೡ 수 있다.

 구ࢿ ೠ׀ী ࠁӝ

교과서 

࠙ࠗ ۾ࣻ

ױߊ
�·2� ੹੬의 발발로 ೡפݠ৬ ৻ೡפݠ의 아들이 пп 인민ҵ과 Ҵҵ으로 ੹੬

에 나가고, ৻가 식구들이 ‘나’의 집으로 ೖۆ을 য়ݴ 모두 함ԋ ࢓게 ؽ.

전개
Ҵҵ인 ৻ୣ࢖이 ੹사했다는 소식이 ੹해지자 ৻ೡפݠ는 ҕ산당을 ੷주하고 이

.ؽ의 т등이 시작פݠఠ 두 ೡࠗٸ

ਤӝ
ೡפݠ는 ୣ࢖이 ‘아ޖ զ 아ޖ 시’에 ج아ৡ다는 점੬이의 ݈을 ޺고 ୣ࢖을 ݏ

이ೡ ળ비를 함.

੺੿ 1 .가 기੺함פݠ이를 보고 ೡۦ구 ۆ대신 나타난 ழ다 ୣ࢖ 이 ৡ다는 զ에ୣ࢖

੺੿ 2 ৻ೡפݠ가 구ۦ이를 달래 ޖ사൤ 보냄.

Ѿ݈
ೡפݠ가 ৻ೡפݠ에게 고݃움을 표하면서 두 ೡפݠ는 화해하고, ݴச 후 ೡݠ

.상을 떠남ࣁ 가פ

이 작품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어린 서술자인 ‘나’의 시각을 통해 한 집안에서 발

생한 이념의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념의 대립을 보이는 인물은 ‘나’의 

할머니와 외할머니로, 이들은 좌우의 이념을 대표하는 각자의 아들 때문에 대립하게 된

다. 이 둘의 화해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이념으로 생긴 대립 상황은 민족의 전통적 정서를 바탕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작

가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나이 어린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

하면서 이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인물이 성장하는 과정

을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개ҙ

тې 중ಞ 소ࢸ, ੹후 소ࢸ Ѻࢿ 상징적, 토속적, 사प적

҃ߓ
↟시간: �·2� ੹੬ 중 여ܴ 장݃ 기간

↟ҕ간: 어ו 시Ҏ ݃을

ઁ੤ �·2� ੹੬, 구ۦ이, 가족 간의 т등과 화해

઱ઁ
이֛의 대݀과 ੹੬으로 인한 가족 내의 비ӓ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т등 ӓ복 

화해 ߂

ౠ૚
① 민속 신ঔ을 바탕으로 ࠙단과 ੹੬의 상୊를 ӓ복하۰ 함.

② ‌�어ܽ 화자를 등장시ெ ੹੬과 이데ৢ로기로 인한 비ӓ을 ബ과적으로 보여 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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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윤흥길(1942~ )

소설가. 전라북도 정읍 출생. 196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회색 면류관의 계절>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

작한 것은 1973년에 발표한 <장마>를 통해서이다. 

1970년대 후반 들어 산업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 계급의 소외

와 갈등의 문제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등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작품들을 통해 

파행적인 산업화가 초래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적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인공이 소시민 

의식에서 탈피하여 노동 현장에 투신하고 좌절하면서 새로운 자기 각성을 이루는 과정을 

그려 현대 사회의 정신적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완장》과 같은 장편 소설을 통해 권력의 생태에 대한 비판 의

식을 풍자와 해학의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장편 <에미>는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여

인의 수난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형상화하고 있는데, 남편의 폭력과 전쟁의 폭력을 샤머

니즘화 된 미륵 신앙으로 이겨 내고 감싸 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절도 있는 문체로 왜곡된 역사 현실과 삶의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

려는 인간의 노력을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집에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장마》, 《에미》, 《완장》, 《돛대도 아니 달고》 등이 있다.

- 두피디아(https://www.doopedia.co.kr)

교과서 074-083쪽

 지도 방법

① 인물 간 갈등을 중심으로 주요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인물, 사건,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에 나타난 서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③ ‌�동족상잔과 이념의 대립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작품의 주요 사건

파악하기

작품에 나타난

서사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 이해하기

 전체 줄거리 서술자인 ‘나(동만)’의 집에는 외가 식구(외할머니와 작은이모)가 피난 와서 같이 살

고 있다. 그러던 중 국군 장교인 외삼촌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날아드는데. 이 비보를 

계기로 외할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 공산당을 저주하는 외

할머니와 빨치산이 되어 집을 떠난 아들을 걱정하는 할머니 사이에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 갈수록 커지게 된 것이다. 

빨치산이 되어 산속으로 숨어든 아들(‘나(동만)’의 삼촌)을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점쟁

이는 ‘무슨 날 무슨 시’에 돌아온다는 말을 한다. 할머니는 집안 식구들을 들볶아 삼촌 

맞을 준비를 한다. 그러나 점쟁이가 말한 그 시간에 삼촌을 오지 않고 대신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난다. 이를 본 할머니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고 만다. 

이때 외할머니가 나서서 구렁이를 달래고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구렁이를 떠나

보낸다.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사돈인 외할머니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

로써 두 노인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거두며 화해하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해소된

다. 며칠 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정말 지루한 장마’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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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6·25 전쟁 중에 아들을 잃은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서사 갈

래의 특성과 이 작품이 놓인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장마>를 감상하면서 서사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

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읽기 전에

지도 방법

①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갈등 등 서사 갈래의 특

성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

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6·25 전쟁, 민속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

피며 읽도록 지도한다.

절정 2 | 교과서 76쪽 8행~80쪽 27행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 무사히 보냄.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실제로 삼촌이 몸을 바꾸어 나타난 것이라 믿고 성심성의껏 달

래어 가게 한다.

본문 연구 절정 1 | 교과서 75쪽 1행~76쪽 7행  삼촌이 온다는 날에 삼촌 대신 나타난 커다란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가 기절함.

점쟁이가 삼촌이 돌아온다고 한 시간에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나 혼란스러운 가운

데 충격을 받은 할머니가 졸도한다.

 ‘우리’가 밥을 먹다가 동작을 멈춘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안내  점쟁이의 점괘와 관련한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점쟁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삼촌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이

해하면서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점쟁이가 말한 삼촌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가족들이 긴장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워리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고 집 밖에서는 함성이 들렸기 때문이다.

읽기 중 활동

1  ‌�교과서 75쪽 14~24행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 양쪽 팔을 높이 들었다.

갑자기 출현한 구렁이를 보고 공포를 느낀 ‘나’는 작대기를 들고 다른 아이들처럼 구

렁이를 때리려고 한다. 이는 ‘나’, 즉 ‘동만’이 다른 또래의 아이들과 같이 행동하는 어

린 소년임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2  ‌�교과서 75쪽 24행~76쪽 7행  그러자 억센 힘으로 ~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구렁이를 목격한 할머니가 마루 위에서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때리려는 

‘나’를 제지한다. 기다리던 삼촌 대신 구렁이가 나타난 것에 할머니가 받은 충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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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76쪽 11행~77쪽 13행  그 바람에 일단 ~ 외할머니의 고함은 서릿발 같았다.

외할머니가 침착하게 대응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한다. 외할머니의 침착한 성

격과 강인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이며, 졸도한 할머니 대신 집안의 어른으로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내쉰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안내  작품 전체의 내용 맥락과 관련하여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전 내용에서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한 구렁이가 감나무에 올라갔고, 아이들이 아직도 돌멩이나 나뭇

개비들을 구렁이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렁이도 흥분하여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데, 구렁이가 외할머니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

을지 생각해 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구렁이가 ‘나(동만)’의 외할머니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다가 별일이 없자 안도해

서 한숨을 내쉰 것이다.

읽기 중 활동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마치 산 사람처럼 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활동 안내  외할머니가 믿고 있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구렁이의 의미를 생각하는 활동이다. 교과서 

87쪽에 제시된 ‘민속 신앙에서의 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외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죽은 ‘나(동만)’의 삼촌이 몸을 바꾸어 구렁이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읽기 중 활동

4  ‌�교과서 77쪽 13행~78쪽 3행  그러자 외할머니는 천천히 ~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간다. 

이는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 즉 ‘나’의 

삼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다.

5  ‌�교과서 78쪽 12~14행  “자네 보다시피 ~ 어서어서 자네 가야 헐 디로 가소.”

외할머니는 구렁이에게 죽은 사람이 갈 곳은 저승이므로 집안 걱정 말고 떠나라고 

타이른다. 외할머니가 믿고 있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구렁이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6  ‌�교과서 80쪽 19행  “숴이! 숴어이!”

구렁이가 어머니(‘나(동만)’의 할머니)와 집안에 대한 미련과 걱정을 떨치고 제 갈 길

을 얼른 가기를 바라는 외할머니의 마음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성님’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활동 안내  문맥의 내용을 살펴, 인물의 관계를 파악하는 활동이다. 교과서 74쪽에 제시된 ‘인물 관계도’

를 살피고, ‘성님’이 삼촌의 형이자 ‘나(동만)’의 아버지임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삼촌의 형, 곧 ‘나(동만)’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읽기 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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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안심했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내리깐 까닭은 무엇일까?

활동 안내  두 할머니가 믿고 있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구렁이의 의미와 구렁이가 떠났다는 것의 의

미를 파악하여,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두 할머니는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하

고 있으며, “갔냐?”라는 할머니의 말은 원한을 품고 죽은 삼촌이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무사히 떠났는지

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죽은 아들이 원한을 풀고 저승으로 무사히 떠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읽기 중 활동

7  ‌�교과서 82쪽 1~6행  할머니가 손을 ~ “사분댁 터주 노릇을 퇵퇵이 하고 있을 것이요.”

죽은 삼촌이 저승으로 잘 갔으리라는 것, 터주가 되어 집을 지켜 주리라는 것 등의 

믿음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민속 신앙은 두 할머니가 이념의 문제를 넘어 화해할 수 있

게 되는 공통적인 기반으로,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에 해당한다.

●<장마>의 시점 

어린 소년인

‘나’의 시점

•전쟁 중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을 소년의 눈에 비친 대로 드러냄. 

•소설 속 사건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줌.

어른이 된

‘나’의 시점

•과거의 일을 어른의 눈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하여 드러냄. 

•�한 가족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보다 깊은 독서를 가능하게 함.

두 서술자의 공존과

입체적 소설 세계

•�어린 소년 서술자와 성인 서술자가 공존하는 서술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효과가 나타남.

•�겉에 드러난 현상에 대한 표면적 관찰과 그 안쪽에 대한 심층적 해석이 

겹치는 입체적 소설 세계가 이루어짐.

핵심 강의

●이념의 대립과 화해

분열된 민족적 정서의 화합과

이념의 대립을 해소하는 계기가 됨.

외할머니 이념의

대립

할머니

아들이 국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함.

아들이 빨치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소식이 없음.

구렁이의  등장

결말 | 교과서 80쪽 28행~82쪽 23행  할머니가 외할머니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두 할머니는 

화해하고, 며칠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남.

두 할머니가 갈등을 겪고 화해하여 갈등이 해소된다. 그리고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는 내용과 함께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종결될 것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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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윤흥길 문학의 특성

을 개괄한 비평문이다. 작가의 

문학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

성에 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1인칭 복합 시점

1인칭 소년 화자는 세계 해석에 대한 순진무구함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선입견 없는 시선을 마련한다. 동시에 그는 전쟁의 배경과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상황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초콜릿으로 동만

을 유혹했던 형사의 농간은, 세계 곳곳에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는 무차별적인 폭력

성과, 눈앞의 초콜릿이 욕망의 전부였던 어린 소년의 순진무구한 내면을 대비해서 

보여 준다.

윤흥길처럼 유년기에 전쟁을 체험했던 작가들은 자신들이 전쟁 당시에 가졌던 순

진한 아이의 눈을 통해서 전쟁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었으

며, 동시에 기억을 통해서 고통의 상처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치료하려는 의도를 보

여 준다. 과거를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작가의 기억 속에서 내면화·주체화하고 

더 나아가 치유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유소년 시점을 도입함으로

써 분단의 근본 원인이나 극복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 주지 못한다는 약점 역시 갖게 

된다.

- 김동식,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치유의 가능성 찾기 윤흥길의 <장마>>

● 윤흥길 문학의 특성

왕성한 작가 활동과 병행하여 그의 제재 역시 상당한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

령 <황혼의 집>, <기억 속의 들꽃> 같은 작품에서는 작자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

을 다분히 서정적인 톤으로 회상하고 있다. <집>, <장마>,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등도 어린 시절의 일을 서정적인 톤으로 회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어

린 목격자의 시선을 통하여 참담했던 시대 상황을 재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작품들과는 다른 점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당대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사실적

으로 천착해 가고 있는 작품도 있다. 가령, 오늘날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의 문제를 다룬 <순은의 넋>, 그리고 자식과 사회로

부터 버림받은 노인의 문제를 다룬 <옛날의 금잔디> 등이 그것이다. 폭력배의 생태 

내지 그 후일담을 다루고 있는 <비늘>, 이산가족의 참담한 생태를 다루고 있는 <무

제> 등도 이 계열에 드는 작품이라 하겠다. 당대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다분히 희화

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얼굴에서 잃은 체면을 엉뚱하게 발에서 되찾고

자 기를 쓰는 병적 자존심의 소유자의 행적을 다분히 희화적으로 추적하고 있는 <아

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등을 비롯하여 제식 훈련의 변천 과정

을 진술하면서 다름 아닌 당대 군사 정권의 획일주의적 군사 문화를 풍자하고 있는  

<제식 훈련 변천 약사>, <날개 또는 수갑>, 그리고 완장 하나 두르고 거들먹거리는 

한 시골뜨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현실 속에 완강히 뿌리박혀 있는 독재주의적 잔

재를 풍자하고 있는 <완장> 등이 그것이다. 도시 소시민의 생태를 희화적으로 그리

고 있는 <말로만 중산층>, <달국 씨 일가의 꾀죄죄한 나날들> 같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한 시골 농가에 상황을 설정하여 그 가족들의 삶의 궤적을 차분하게 그

리고 있는 <밟아도 아리랑> 같은 작품도 있다. 

- 천이두, <화해 지향성의 문학>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어린 소년의 시점과 

과거를 돌아보는 성인 서술자

의 시점이 복합된 독특한 시점

의 효과를 설명한 글이다. 시점

이 바뀌는 <장마>에 대한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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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다음਷ 이 작품의 ‘ೡפݠ’ ੑ੢에ࢲ 중심 ࢎѤ을 ੿ܻೠ Ѫ이다. ࠼஢에 ٜযт ղਊ

을 ଻ਕ 보자. 

‌예시 답안

1

஖࢑의 ઱Ѩ ઺에ࡈ

서 ইٜ을 ଺૑ ޅ함.

ইٜ੉ ࢓ই서 جই

ৢ Ѫ੉חۄ ੼੬੉의 

݈을 ٜ਺.

੼੬੉의 ݈을 ޺고 

ইٜ을 ݏ੉ೡ ળ࠺를 

함.

사부인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손자를 

용서함.

의धਸ ഥࠂೠ റ 
੉ ೠ ੌ에 대ੋࠗࢎ
೧ ٜ਺�

아들이 돌아오리라고 점

쟁이가 말한 날 구렁이가 

집에 들어오자 충격을 받

아 졸도함.

이 작품을 х상하ࢎࢲ ݴ тې의 특ࢿ을 알아보자. 

( 1 )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긴 원인과 그 갈등이 풀리게 된 계기를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2

т١੉ ಽܻѱ ػ ҅ӝт١੉ ࢤӟ ਗੋ

외할머니는 국군 소대장인 아들이 전사하자 

빨치산이 숨어 지낸다는 산을 보며 저주하는 

말을 하고, 빨치산인 아들을 둔 할머니가 이 

말을 듣게 됨.

구렁이를 보고 졸도한 할머니를 대신하여 외

할머니가 구렁이를 달래 배웅하고,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한 뒤 다른 가족들에게 자초지종

을 듣고 감사를 표시함.

어ܲ의 द੼어ܽই੉의 द੼

(2)	 �다음은 이 작품의 시점을 나눈 것이다. 서술자의 시점이 잘 드러난 부분을 한 군데씩 찾

아 써 보자. 

예시 답안

그러나 나는 별수 없는 어린애였다. ~ 모든 꿈틀

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적의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나 보다.

(3)	 (2)와 같은 시점 변화를 사용하여 얻는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어린아이의 시점에서는 이념 대립의 문제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두 할머니의 행위를 있

는 그대로 묘사할 수 있으며, 어른이 된 ‘나’의 시점에서는 어린 관찰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념 대립의 파괴

적이고 비극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활ز 안ղ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

건을 찾아 정리하는 활동이다. 

외할머니와 같은 인물의 입장

에서 중심 사건을 정리하는 활

동도 할 수 있다. 

૑ߨߑ ب

할머니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정리하며 작품을 읽게 하고, 구

렁이가 등장한 이후부터의 내

용을 세밀하게 살피도록 지도

한다. 

활ز 안ղ

서사 갈래의 특성이 나타나는 

갈등의 발생과 해소, 시점의 변

화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활

동이다. 

૑ߨߑ ب

①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을 찾

고, 그 원인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② ‌�서술자의 시점이 다르게 나

타나는 부분을 찾고, 시점의 

변화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하

도록 지도한다.

③ ‌�이를 통해 서사 갈래의 특성

을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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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084-085쪽

<장마>는 전쟁으로 인한 갈등과 비극을 가족의 차원에서 형상화하고 있

으며, 치유(화해) 가능성을 모성(母性)과 샤머니즘에 근거해서 모색하고 있

는 작품이다. 빨치산이 되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 안에 밤새

도록 불을 켜 두는 친할머니의 모습에서, 감나무 위의 구렁이를 죽은 자의 넋

이라고 여기며 일종의 천도(薦度) 의식을 거행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에서, 우

리는 이념적 대립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모성적 본능을 발견한다. 

- 김동식, 〈전쟁의 비극을 넘어서 치유의 가능성 찾기〉에서

( 1 )	�다음 빈칸을 채워 이 작품에서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 ‘구렁이’는 ( 삼촌 )의 현신으로 우리 전통의 ( 무속 신앙 )과/와 관련이 있음.
• ‘구렁이’는 전쟁으로 생긴 ( 상처와 비극 )을/를 상징함.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의 한 부분이다. 이를 참고하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 작품을 이해해 보자. 

4

다음은 이 작품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3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밭에서 완두를 거두어들이고 난 바로 그 

이튿날부터 시작된 비가 며칠이고 계속해

서 내렸다.

( 1 )	‘장마’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하면서,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의미하기도 한다.

(2)	마지막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갈등과 대립의 해소 가능성과 더불어 6·25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기도 한다.

(2)	 �‘구렁이’를 대하는 ‘외할머니’의 태도에 담긴 의미를 헤아리고, 이러한 태도가 전쟁의 비

극을 치유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사람처럼 대하는데 이는 무속적 믿음과 모성애에 기반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의 상처와 비극을 극복하고 이념으로 갈라진 민족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다.

활동 안내

제목이 작품의 주제와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의 제목인 ‘장마’

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는 활

동이다.

지도 방법

① ‌�‘장마’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파악하고, 사전적 의미가 상

징하는 내용을 생각하도록 

지도한다.

② ‌�‘장마가 끝났다.’는 의미가 

상징하는 내용을 생각하도

록 지도한다.

③ ‌�이를 통해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활동 안내

비평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

여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작품

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구렁이’를 대하는 두 할머니

의 태도를 통해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②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난 구렁이’의 의미를 생각하

고, 이것과 6·25 전쟁의 비

극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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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의 뜰

QR 코드

<장마>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

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장마>는 1973년에 발표된 중편 소설로, 1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

픔을 증언하는 작가의 많은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다. 이 작품에서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들을 잃는 사돈 사이인 두 할머니를 통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며 그 슬픔은 얼마나 깊은가를 드러내었다.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은 장

마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구성은 두 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라는 중심 내용을 효

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2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는 남북 간 적

대의 역사를 넘어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하는 민족사적 과제를 환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ղо ઱ח ߹੼� 

 ೠ ઴ х࢚ಣ� 

엮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김원일(1942~ )

소설가. 경상남도 김해 진영 출

생.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역사

를 다룬 작품, 국가 권력의 폭

력성을 파헤친 작품 등에서 큰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

는다. 대표작에 <어둠의 혼>, <도

요새에 관한 명상>, <환멸을 찾

아서> 등이 있다. 

장마

그 느낌은,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과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다.

작가의 고향인 경상남도 진영을 배경으

로 소년 서술자의 일인칭 시점에서 광복 이

후의 좌우 갈등을 그린 단편 소설이다. 제목

이 보여 주듯, 슬픔에 짓눌린 소년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다.

द੼੉�ਬࢎೠ�੘ಿ

�যم੄ ഒ�

김원일

자식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갇

힌 주인공의 심리를 잘 그린 단편 소설이

다. 그 두려움은 전쟁의 폭력적 속성을 그 

어떤 말이나 사건보다도 뚜렷이 드러내 보

여 준다. 

э਷�੘о੄ܲ׮��੘ಿ

��૑ Ӕ୊ޑ

윤흥길

“염라대왕 아니라 염라대왕 할애비라

도 우리 병권이한티는 손을 대들 못 허

니깨, 절대적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되니

깨 그리 알거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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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 연구

1  ‌�6·25 전쟁 때문에 생긴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작가의 많은 작품

윤흥길은 1942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 6·25 전쟁을 직

접 경험하고 목격했다.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6·25 전쟁의 상처를 

다루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기억 속의 들꽃>은 전쟁 중에 강인하게 살아가는 ‘명선’

이라는 여자아이를 통해 전쟁으로 삭막해진 사람들의 모습과 전쟁의 참혹성을 밝히

고 있다. <에미>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모성의 힘으로 전쟁의 시련을 극복하는 모습

을 보여 주고 있다. 

2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과 화해는 ~ 그 역사적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할머니의 아들이자 ‘나(동만)’의 삼촌은 빨치산이고, 외할머니의 아들이자 ‘나’의 

외삼촌은 국군 소대장이다. 즉 할머니는 북한의 이념을, 외할머니는 남한의 이념을 

대표하는 인물로 표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은 남북한 사

이의 적대와 대립의 관계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

와 용서는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뛰어넘는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

은 두 진영을 대표하는 할머니들의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남북통

일을 지향하는 실천적 지향성을 담은 통일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가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 두 할머니의 정서적 화해

주술적인 언어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감동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적대 감정이 외할머니의 주술적 언어를 들은 다음에 사라질 수 있

었다. 또 외할머니가 구렁이 앞에서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나 이념의 싸움 때

문에 두 노파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두 사람의 밑바탕에 깔려 있

는 정서는 토속적인 동질성을 띠고 있어서 감정적인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처럼 이들이 정서적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적 체험으로 주어

진 것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란으로 아들을 잃은 슬픔을 체험

하기는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구

렁이를 상대하는 외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사돈의 슬픔을 이해하고 그 한풀이를 대

신하고 나선 것이다. 그 점에서 할머니는 논리를 떠난 정서적 화해에 도달할 수 있

었다.

- 김치수,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자료실

교과서 086-087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장마>에 등장하는 

두 할머니의 화해가 지니는 의

미를 설명한 글이다. 각각 아들

을 잃은 두 할머니의 심정을 이

해하고 ‘구렁이’를 통해 정서적

으로 화해하는 과정을 이해하

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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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장마>를 비롯하여 

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을 많

이 쓴 이유를 밝힌 작가의 말이

다. 작가의 말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뱀과 관련된 신화, 

종교, 민속 신앙에 대해 설명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활용하여 

뱀이 지닌 상징성과 신성성을 

구렁이와 연결하여 학습자들에

게 설명할 수 있다.

● 작가의 직접 체험과 전쟁·분단 소설

이제는 그만 써야죠. 내 어린 시절 체험 중 가장 선명하게 남아 있는, 절대로 잊히

지 않는 기억들이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때문에 큰 아픔을 겪었고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동어 반복의 위험에도 불구

하고 많이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특히 우리 외가는 전쟁 때문에 손이 끊기

고 완전히 멸절돼 버렸습니다. 내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외삼촌은 육군 소대장으로 

전사를 했고, 막내 이모는 앞에서 말한 대로 청상이 되었다가 결국 폐결핵으로 불행

하게 세상을 떴고, 외조부모는 절망 속에서 생을 마치셨지요. 우리 외가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아직도 전쟁은 끝나

지 않았고, 전쟁의 여파나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문제, 분단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 

문제를 다룬 작품을 많이 써 온 겁니다. 

- 윤흥길·정호웅, <감성의 언어, 날 선 붓끝으로 우리의 한 시대를 파헤치다>

● 구렁이업 신앙의 인식 기저

뱀은 전 세계의 신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민족이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뱀을 매우 특별한 동물로 관념하면서 신앙의 대상

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민족이 뱀을 풍농신으로 생각한 것 역시 이러

한 범주 속에 속한다 할 수 있다. <중략>

뱀은 생태상, 그리고 성격상 신성성을 가질 만한 여러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알에서 탄생, 수차에 걸친 허물 벗기, 동면, 물과의 상관성, 남성적 상징 등등. 달 

동물적 속성을 갖고 있기도 하는 뱀은 그래서 많은 종교나 또는 신화 체계에서 다양

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뱀이 가지는 다양한 심볼리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은 풍요와 재생, 그리고 불사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뱀을 풍농신, 부신으로 바라보

고 있는 우리 민족의 사고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뱀을 풍농신으로 관념했

고 또한 저승 적패지(赤牌旨)를 가져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본 것은 바로 세계 여러 

민족이 본 뱀에 대한 인식의 범주, 즉 풍요와 재생 및 불사라는 그것과 궤를 같이 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도 뱀이 갖고 있는 여러 생태적 요인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뱀을 성스러운 존재로 관념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 현실적으로 

뱀은 무섭고도 위험하여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는 부정적 측면으

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저승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뱀을 불사의 존재, 또는 풍농신으로 인식했던 우리 민족의 사고는 풍요 및 불사의 

측면과 관련해서 뱀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 보편적인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 민족 역시 신화적 원초적 사고를 세계인들과 함

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 민속 학회 엮음, 《무속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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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하기

교과서 086-087쪽

친구를 대신하여 쓴 소설 <장마>

작가의 증언에 따르면, <장마>는 친구인 시인 정양이 쓰고자 했으나 쓰지 못했던 어린 시절 경험을 대신 쓴 소설이라 한다.

�੿ন�दੋ

  t੹에 ݈೮؍ Ӓ ࣗࢸ যڌѱ ظ оח Ѣ૑ u

tয۰ਕ. 내 ফӝࢲۄ Ӓ۠૑ ইޅ بېޖ ॶ Ѫ э다.u

tց Ӓۢ ա한ప Ӓ 이ঠӝ ౹ইۄ. ա한ప ݐӝݶ ই݃ ҡଳ은 ࣗࢸ이 ؼ Ѣ다.u

이ܻ하여 աח 사ր에ج ࢲইৡ 형ਵࠗ۽ఠ ಀલ 한 Ӓܶ에 ੢자의 ӂܻܳ ࢑ ঠғ과ب э이 

஘ҳ한పࢸࣗ ࢲ의 ࣗ੤ܳ 사ѱ غ঻다.

ॳز חউ աח ॔ই૑ޙٸ ޛ׀ ח에 ݻ ର۹ա ૘೙을 ઺ױ해 оݴ ӝ࠙ ੹ജ을 시ب하૑ 

ঋਵݶ উ غ঻다. ӒѪ은 ஘ҳ의 이ঠӝ
 ஘ҳ ইߡ૑의 이ঠӝ݅이 ই۽߄ צ 내 이ঠӝ
 내 ই

ա 자 ۽߄ חӝ보다ۄѪ이다. प상 ӒѪ은 내 ஘ҳ ѐੋ의 ठ೓이ա ই೓이 ؍૑의 이ঠӝ৓ߡ

न의 ठ೓이ਃ ই೓ੋ ө״이঻다.

݃ஜ내 ఎ고о ع을 ٸ աח ాӘ이 ੐߅한 시р에 ஘ҳ ૘을 ଺ইо ਗ고 ޡ஖ܳ ؍૑고 جই৳다.  

- 윤흥길, <분단의 역사 위에 내리는 장맛비>에서

민속 신앙에서의 업

 우리 민속 신앙에서는 한 집안의 살림을 보살펴 준다고 믿는 동물이나 사람을 

‘업’이라 하는데, 구렁이를 비롯해 족제비, 두꺼비 등이 있다. 업이 나가면 집안의 

복이 나간다고 믿었기에 성심껏 받들었다. <장마>에 등장하는 구렁이를 두고 외할

머니가 ‘사분댁 터주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স�о਍ؘ�ೞաੋ�઒ઁ࠺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가가 <장마>를 쓰게 된 계기와 이유를 밝히는 내용이다. 작가가 친구의 이야기였던 이 작품을 쓰면서 느낀 슬픔과 아픔이 작품 속에서 어

떻게 드러나는지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민속 신앙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업’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과 ‘업’의 일종인 족제비 사진이다. 이 작품에서 ‘구렁이’를 대하는 두 할머니의 태

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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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술 갈래의 주요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청나라를 여행한 뒤 쓴 한문 수필로, 글쓴이가 여행에서 느끼고 생

각한 내용을 개성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교술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

다. 또한 작가 맥락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문학사적 맥락에서 작품이 지닌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작품 선정의 취지

갈래 한문 수필, 중수필, 기행 수필

성격 체험적, 논리적, 설득적, 사색적, 교훈적

제재 광활한 랴오둥 벌판

주제
① 광활한 랴오둥 벌판을 보며 느끼는 감회

②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감격

특징

① 묻고 답하는 구성 방식을 취함.

② 작가의 창의적 발상이 돋보임.

③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로 대상을 실감 나게 표현하여 설득력을 

높임.

이 작품은 랴오둥 벌판을 묘사한 여행기로는 최고작으로 손꼽힐 만큼 참신한 발상과 

비유적 표현이 뛰어나다. 새로운 문물과 사상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는 랴오둥 벌

판에 이르러 드넓은 세계를 만난 기쁨을 적절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실감 나게 

표현했다. 특히 천하의 장관인 광야를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하면서 그 까닭을 나름

의 독특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어서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는 제목으로도 불린다.

 제재 개관

대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전
개

소
단
원

도
입

대
단
원

도
입

소
단
원

전
개

통곡할 만한 자리3

기 작가가 랴오둥 벌판을 보고 ‘좋은 울음터’라고 말함.

승

문 정 진사가 작가에게 울고 싶어 하는 까닭을 물음.

답
사람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樂愛惡欲)’의 칠정(七情)이 극에 달하면 울

게 된다고 답함.

전

문 정 진사가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하느냐고 물음.

답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정신이 시원하여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된다고 답함.

결 랴오둥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함.

 구성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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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박지원(1737~1805)

문학가. 실학파 학자. 자는 중미(仲美). 호는 연암(燕巖). 명문 양반

가 출신으로 약관의 나이에 문명을 떨침으로서 장래 나라의 문운(文

運)을 잡을 인물로 촉망 받았다. 그러나 타락한 정치 현실과 속물적 

사회 풍기를 혐오하여 과거 시험을 통한 출세를 진작 포기하고, 창조

적 글쓰기와 학문에 몰두하였다. 재야의 양심적 지식인으로서 당파

와 신분을 초월하여 인간관계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선비 곧 지식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

해 일생 동안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였다. 그의 산문은 중세적 사유 의식을 떨쳐 버리는 

참신한 작품이 대부분으로, 그를 민족 문학사의 최고의 경지에 끌어올렸다. 

특히 44세(1780년)에 중국을 여행하고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는 당시 문단에 큰 

영향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민족과 세계의 고전에 값하는 기념비적 저술이 되었다. 50

세에 음직으로 벼슬에 나아가 이후 안의 현감, 면천 군수, 양양 부사 등을 역임하며, 주

체적 벼슬아치 혹은 부모 같은 목민관으로서의 훌륭한 치적을 남겼다.

-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1》

 지도 방법

① 작가의 경험과 주장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② ‌�작가의 주장과 표현을 바탕으로 작가 맥락을 고려하여 교술 갈래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작품에 대한 비평문과 김정희의 <요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작품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작품에 나타난

교술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문학사적 맥락과

독자 맥락에서 작품 이해하기

교과서 088-091쪽

● 학문에 관한 연암 박지원의 사상

학문하는 방법에는 별다른 길이 없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을 붙들

고 물어보아야 한다. 종이라도 나보다 한 글자를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에게 배워

야 한다. <중략>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진 곳에서 편협한 기질을 타고난 데다, 중국 땅을 밟아 보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네 

부류도 그 명목만 겨우 있을 뿐이지, 이용후생의 도구에 이르러서는 날로 곤궁해지

고 있다. 그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다. 학문을 모르는 탓이다. <중략>

저들은 참으로 머리를 깎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오랑캐들이다. 그러나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하·은·주(夏殷周) 삼대(三代) 이래 한·당·송·명(漢唐宋明)의 

중국이 어찌 아니랴.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은·주 삼대 이래 한·당·송·명

의 후손이 어찌 아니랴. 참으로 법이 좋고 제도가 훌륭하다면, 오랑캐에게 나아가서

라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리가원·허경진 옮김, 《연암 박지원 산문집》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학문에 관한 작가의 

사상을 설명한 글이다. 이를 통

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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ã ‌�다음਷ 작оо ۙয়ߥ و౸에 ب଱하여 ߑࢎ이 ౉ ఠ૓ Ҕ을 ࠄۄ߄ хѺ을 ಴അೠ 

ೠޙ ࣻ೙이다. Үࣿ тې의 특징җ 이 ࣻ೙이 ֬인 ۅݓ을 살ೖݴ х상해 보자.

활ز 안ղ  <통ҋ할 만한 자리>를 х상하ݶ서 Үࣿ т래의 특ࢿ, 문학의 작가 ۅݓ과 문학사적 ۅݓ에 ؀해 

이해ೣ으로ॄ, 학습자가 학습 ݾ표를 작품과 연ҙ 지어 학습할 수 있도۾ 학습 동ӝ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ӝ ੹에

૑ߨߑ ب

학습자들에게 Үࣿ т래에 

؀해 ঌ고 있는 특ࢿ을 말해 

보게 한다. 

োҳ ޙࠄ ӝ ] Ү과서 88ଃ 1೯_89ଃ �೯  작оо ۙয়ߥ و౸을 보고 ‘જ਷ ਎음ఠ’ۄ고 ݈ೣ.

��8�֙ �ਘ 8일 일기의 খ부࠙이다. ߅지ਗ 일행이 강을 Ѥ너고 산을 Ѥ너 ۙয়ߥ و

౸에 도଱했을 때, 작가의 ׀에 들어ৡ ߥ౸에 대한 인상을 기۾하였다. ׀খ이 어지러

਎ 정도로 강렬한 대지의 풍경을 보고 작가는 ‘한߄ఔ 통ҋ하기 જ은 Ҕ’이라고 ݈했다. 

 작가가 ۙয়ߥ و౸을 보고 이۠ 생각을 하게 ػ ө״은 ޖ঺ੌ지 말해 보자.

활ز 안ղ  작품을 ੍고 작가가 ۄ߄본 ۙয়ߥ و౸의 ݽ습이 어ٿ을지 상상해 보는 활동이다. ۙয়و 

 ઉա৬ 시ঠ가 ౉ ఠ૓ Ҕ을 만աࡅ ࢑ӝड에서 .수 있다 ؼ 의 지도ա 사૓을 찾아보는 것도 도਑이౸ߥ

 작가의 ػ 격하게ݾ 지৬ ӒҔ을 ୊਺޷의 이౸ߥ وখ이 어૕어૕했다는 খٍ ҳ੺을 ଵ고하ৈ ۙয়׀

  .지도한다 ۾؀해 생각해 보도 ՝에ו

예시 답안  ‌↟아ޖ것도 হ는 ߥ౸에서 하ט과 ٶ만 보이는 ҟ경을 ୊਺ 보ওӝ ٸ문에 이۠ 생각을 하게 되

었을 것이다. 

↟�և고 ҟ활한 ߥ౸을 보ݶ서 Ӓ ਤ에 있는 인р이 작고 초ۄ하게 וԑઉ서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ӝ 중 ഝز

 Үࣿ тې의 ѐ֛җ 특징

↟ౠ정한 형ध적 제한을 받지 ঋ기 때문에 다ন한 형ध으로 ॶ 수 있음.

↟�작가 자신을 ૒੽ 드러ն으로써 다른 문೟ тې보다 작가의 ѐࢿ이 강하게 드러թ. 

↟�작가의 ѐࢿ에 따라 체험을 통한 ӵ달음, 인ࢤ에 대한 ࢿ଴, ࢎഥh৉ࢎ에 ҙ한 인

ध, 자ো에 대한 감상 등 다ন한 제੤를 주제로 ࢖을 수 있음.

↟기행문, 감상문, 일기, 편지 등이 Үࣿ тې에 해׼함.

೨심 ъ의

ੌ੿한 형식을 ܰٮ지 ঋ고 자न의 ו՝이ա ୓೷을 

생각ա는 ؀로 쓴 ࢑문 형식의 Ӗ
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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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 88쪽 6행  “백탑(白塔)이 현신하였기에, 이에 아뢰나이다.”

앞서가던 하인 태복이 랴오둥 벌판의 상징인 백탑을 발견하고, 일행에게 드디어 백

탑이 보인다고 고하는 장면이다. ‘백탑(白塔)’은 중국에서 벽돌로 쌓아 외벽을 하얗게 

칠한 불탑을 부르는 이름이다. ‘현신(現身)’이란, 글자 그대로 몸을 드러냈다는 뜻이다. 

이 말들 듣고 작가 일행은 백탑과 랴오둥 벌판을 보기 위해 말을 급히 몰아 나간다. ‘안

광이 어질어질하다’는 표현에서 산기슭에 있다가 사방이 툭 터진 벌판이 한눈에 들어

왔을 때의 시각적인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열하일기》의 다른 

부분에 실려 있는 <요동 백탑기>

에서 작가가 백탑에 대해 설명

한 글이다. 조선 시대 화원이 

그린 그림과 현대의 사진을 보

여 주면 이 탑과 이 작품에 대

한 학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랴오둥의 백탑

랴오둥의 백탑은 중국 랴오닝성 랴오양시에 있는 8각 13층의 흰색 탑이다. ‘광우

사(廣祐寺) 백탑’이라고도 한다. 한 면이 약 7m이고 높이는 70m가 조금 넘는다. 박

지원은 《열하일기》의 <요동 백탑기>에서, 이 탑이 당 태종(6세기)때 지어졌다거나 

또는 그보다 훨씬 전인 한나라 때 요동에 살던 신선의 흔적이라는 사람들의 말이 있

지만 믿을 수는 없다고 기록했다. 1922년 인근에서 발굴된 비석을 통해 금나라(12

세기) 때 지어진 탑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 《열하일기》 중 <요동 백탑기> 부분

관제묘를 나와 채 반 리를 못 가서 백탑이 있다. 여덟 면으로 된 백색의 이 탑은 

13층으로 높이가 70길이나 된다고 한다. <중략>

요동이 왼쪽으로 푸른 바다를 끼고 앞으로는 큰 들판에 접해 있어 거리끼고 막히

는 것 없이 천 리가 아득하므로, 백탑은 바로 요동 벌판 삼분의 일의 형세를 차지한 

셈이다. 탑 꼭대기에는 구리로 된 북을 세 개 설치하고, 매 층의 추녀 모서리마다 물

바가지 크기의 풍경을 달아 놓아서 바람이 불면 풍경 소리가 요동 벌판을 진동한다.

 -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1》

자료실

�੉੄ন
��ਃߔ�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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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로구나.”라고 하자 정 진사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

해 작가가 대답하면서 작품의 내용이 전개된다. 정 진사는 두 개의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포함하고 있다. 작가가 대답한 내용의 요지는 

사람들은 슬플 때만 운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인 ‘희로애락애오

욕(喜怒哀樂愛惡欲)’ 모두 그 감정이 지극해지면 울음이 나게 된다는 것이다.

2  ‌�교과서 90쪽 1~3행  칠정에 느껴서 나오는 지극하고 진실한 통곡 소리는 천지 사이에 

억누르고 참고 억제하여 감히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하는 법이네.

진실한 통곡 소리는 왜 아무 장소에서나 터져 나오지 못할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습

자들이 생각해 보게 할만한 구절이다. 통곡 소리는 ‘지극한 감정에서 터져 나오고’, ‘막

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 버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천지간에 우레’와 같다고 

했다. 그렇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 큰 소리를 아무 데서나 낼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조선을 벗어나 마주한 광활한 벌판을 보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다음 구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긴다는 것도 그 이유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정이나 형편이 이런 지극한 경우’를 겪어 

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정 진사의 반응을 보더라도 ‘통곡 소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이 많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교과서 90쪽 3~6행  가의(賈誼)는 적당한 통곡의 자리를 얻지 못해 울음을 참다가 견

뎌 내지 못하고 갑자기 한나라 궁실인 선실(宣室)을 향해 한바탕 길게 울부짖었으

니, 어찌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의는 한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치안책(治安策)>이라는 상소의 앞부

분에 “신이 형세를 살펴보건대, 통곡할 일이 한 가지요, 눈물 흘릴 일이 두 가지요, 길

게 탄식할 일이 여섯 가지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글이 아주 유명하여 후대에 가의는 

나라를 걱정하여 통곡했던 충신으로 기억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가의가 한

나라에서 통곡하여 문제의 융성한 시대가 있었다’(태조실록)거나 ‘옛적 가의가 한 문제

의 번영하여 가는 시대에서도 통곡하고자 함은, 가의가 어찌 고의로 통곡하여 임금의 

과실을 드러내려고 함이오리까. 진실로 관계되는 바가 통곡하는 것보다 심함이 있는 때

문입니다’(세종실록)와 같은 언급이 보인다. 

남들이 나라가 태평하다고 하는 시기에도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가의의 

통곡은 ‘지극하고 진실한’ 소리였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꿰뚫어 본 

지혜의 소리였으므로,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

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런 통곡 소리는 그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이가 있을 때를 만나야 터져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승 | 교과서 89쪽 3행~90쪽 6행  •문: 정 진사가 작가에게 울고 싶어 하는 까닭을 물음.

•�답: 사람은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樂愛惡欲)’의 칠정(七情)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된다

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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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가의의 고사가 언급

된 구절과 가의의 통곡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보충적

으로 설명한 글이다. 

● 가의(賈誼)의 통곡

가의(기원전 200~기원전 168)는 중국 한(漢)나라 초기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다. 그는 중국 한 문제(文帝) 때 당시 

사회의 폐단을 바로잡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존의 공신 세력에게 모

함을 받아 변방으로 좌천되었다.

세월이 흐른 후 가의는 다시 등용되는 기회를 얻었고, 이

때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다. 대표적인 상소 중의 하나가  

<통곡할 만한 자리>에 언급된 <치안책(治安策)>이다. 하지

만 가의는 뜻을 채 펼치지 못하고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

었다. 가의의 간언은 당대에는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못했지

만 문제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진(秦)나라에서 이어진 폐단을 고치고 제후들

의 세력을 약화시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그의 주장은 오

래지 않아 정책으로 실현되었다. 

자료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울음과 작가가 생각하는 통곡

사람들이 생각하는

울음

• 소리 없는 눈물

• 슬픔에서 유발되는 눈물

작가가 생각하는 

통곡

•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울음소리

• 칠정이 모두 극에 달하면 나오는 울음

•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

• 천지간의 우레와 같은 소리

• 웃음소리와 다를 것 없는 절실한 소리 

이 작품은 《열하일기》 7월 8일 일기 중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가가 지은 

제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이 《열하일기》 중에서도 유명한 부분이기 때

문에 후대 사람들이 한 구절을 따서 ‘호곡장(好哭場)’ 또는 ‘호곡장론(好哭場論)’이라

고 부른다.

교과서에서는 이 작품의 제목을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였다. 작품의 원문에는 

‘통곡(慟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곡하기 좋은 장소[好哭場]’라고 표현

되어 있다. 따라서 ‘소리를 높여 슬피 욺.’이라는 ‘통곡’의 사전적 의미에 너무 집중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핵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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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사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작가의 답을 담고 있다. 작가는 갓난아이가 태

어날 때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운다고 하였다. 이 부분

에서도 작가는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생각

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와 상반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4  ‌�교과서 91쪽 1~3행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

크리고 부대끼다가 갑자기 넓은 곳으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

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되니,

작가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운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랴오

둥 벌판을 본 작가가 마치 자신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과 같은 감격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교과서 90쪽 7행~91쪽 4행  ↟ޙ� ੿ ૓사о ச੿ о운ؘ যו ੿을 Ҏۄ ਎যঠ 하וջ

고 ޛ음.

 ਎음과 э੉ և਷ Ҕ에서 ୊ೠ חܻڰ상에 ա와 ੿न੉ दਗ하ৈ ఠࣁ шդ아੉о �׹�↟

ӝࢄ과 ૌѢ਑ਵ۽ ਎ػ ݶ다고 ೣ׹.

 <ాҋೡ ݅ೠ 자ܻ>에 ٘۞դ ؀상을 ۄ߄보ח ҙ੼

작가 정 진사(보통 사람)

창의적·개성적 일반적·보편적

어떤 감정이 

극에 달할 때 터져 나옴.
슬픔을 느낄 때 나옴.

한바탕 울고 싶음. 감탄함.랴오둥 벌판

울음

 <ాҋೡ ݅ೠ 자ܻ>੄ ة특ೠ ߊ상과 ଵनೠ ಴അ

작가는 천하의 장관을 보고 한바탕 울어 볼 만하다고 표현하면서 기존의 인식과 

다른 발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울음은 보통 슬플 때 나오는 것인데 작가는 드넓은 랴

오둥의 장관을 보고 울어 볼 만하다고 표현하여 주변 사람에게 의문을 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인간은 희로애락애오욕의 모든 감정이 극에 달하면 울음이 나오는 

것이니, 복받쳐 나오는 감정이 이치에 맞아 터지는 것은 웃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여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기존의 관념을 뒤엎

고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상ߊ 특ೠة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울음에 대해 새롭게 해석한 발상의 전환이 드러남.

•랴오둥 벌판을 보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감탄하지 않고 통곡하겠다고 함.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를 넓은 세상에 나온 기쁨과 즐거움 때문이라고 함.

ଵनೠ ಴അ 발상을 전환하고, 대상에 대해서 치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비유를 통해 표현함. 

독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동시에 공감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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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와 같이 한바탕 운다고 할 때 적당한 장소로 동해를 바라볼 수 있는 금강산 

비로봉과 황해도 장연의 금모래사장을 들고, 랴오둥 벌판의 광경을 묘사하며 통곡하기 

좋은 자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결 | 교과서 91쪽 5행~91쪽 11행  랴오둥의 광활한 풍경을 묘사하고, 통곡할 만한 자리임을 다

시 한번 확인함.

 ‘금강산 비로봉, 장연 금모래 사장, 랴오둥 벌판’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활동 안내  작가가 생각하는 ‘한바탕 울어 볼 만한 곳’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해당 장소들의 

사진을 참고하고, 이 작품에서 관련된 구절을 찾아 이러한 장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넓은 곳

•시야가 툭 터진 곳

•하늘 끝과 땅끝이 붙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보이는 곳

읽기 중 활동

교과서 088-091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통곡할 만한 자리>

가 실린 《열하일기》에 대해 설

명하는 글이다. <통곡할 만한 

자리>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열린 마음으로 드넓은 세계를 보라

조선조 1780년(정조 4)에 박지원은 청나라 건륭제의 70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한 

외교 사절단에 참가하여 중국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 해 음력 5월 말 한양을 출발

해서 압록강을 건넌 뒤 요동(遼東) 벌판을 거쳐, 8월 초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다. 그

런데 예기치 않았던 건륭제의 특명이 내려, 만리장성 너머 열하(熱河)까지 갔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약 한 달 동안 머문 뒤 그해 10월 말에 귀국했다. 당시 박지원

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

록한 여행기가 바로 《열하일기(熱河日記)》다.

열하는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 떨어진 하북성(河北省) 동북부, 난하(濼
河)의 지류인 무열하(武烈河) 서쪽에 있다. 열하라는 지명은 무열하 주변에 온천들

이 많아 겨울에도 강물이 얼지 않는 데에서 유래했다. 건륭제의 이곳에다 ‘피서산장

(避暑山莊)’이라는 거대한 별궁을 짓고 거의 매년 행차하여 장기간 체류함으로써, 

열하를 북경에 버금가는 정치적 중심지로 발전시켰다. 청나라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의 치세 중에 열하는 황제를 알현하러 모여든 몽골·티베트·위구르 등의 

외교 사절들로 붐볐다. 박지원을 포함한 일행은 열하를 방문한 최초의 조선 외교 사

절이었다. 그래서 그는 열하에서 보고 들은 진귀한 견문을 자신의 여행기에 집중적

으로 서술했을 뿐 아니라, 그 제목까지도 특별히 ‘열하일기’라 지었던 것이다. 

- 김명호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1》

자료실

5  ‌�교과서 91쪽 10~11행  고금의 비와 구름만이 창창하니,

‘창창(蒼蒼)하다’는 앞길이 멀어서 아득하다 또는 앞길이 까마득하게 멀다는 뜻이다. 

이 구절은 랴오둥 벌판이 광활하여 지평선까지 눈앞을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비와 구름만 오갈 뿐 오직 아득하기만 하다는 의

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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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작가가 랴오둥 벌판을 보고 느낀 심정을 갓난아이의 울음에 빗대

어 표현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2

박지원은 조선이 청나라를 통해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여 개혁을 이루기

를 바랐다. 《열하일기》는 청나라의 풍속과 제도를 직접 보고 탐구하여 기록

한 것이다. 여기에는 과거의 관습과 가치관에 얽매여 있는 답답한 조선의 

현실에서 벗어나, 앞서서 변해 가고 있는 넓은 세계로 나아가 이용후생(利

用厚生)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박지원의 열망이 담겨 있다.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교술 갈래의 특성을 알아보자.

( 1 )	이 작품에 서술된 작가의 경험을 정리해 보자.

예시 답안

1

백탑, 랴오둥 벌판 등ࠄ Ѫ

•사람이란 본래 의지하고 붙일 곳 없이 이리저리 나다니는 존재이다.

•랴오둥 벌판은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다.
՛ ੼ו

(2)	작가와 정 진사가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작가의 주장을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시야가 툭 터진 곳에서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사

사람은 칠정이 극에 달하면 울게 되기 때문이지.rաs

칠정 가운데 어느 정을 골라 울어야 합니까?੿ ૓사

갓난아이가 세상에 나와 터뜨리는 울음과 같이 넓은 곳에 처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울면 될 것이네.
rաs

‌�예시 답안  작가는 갓난아이가 태중의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고 있다가 넓은 곳으

로 빠져나와 손과 발을 펴서 기지개를 켜고 마음과 생각이 확 트이게 된다고 했다. 이런 표현으로 추측하면 

작가는 당시의 조선이 좁고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랴오둥 벌판을 보고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실감이 나서, 억눌렸던 마음을 토해 내는 갓난아이 같은 울음이 나올 만하다고 했을 것이다.

활동 안내

교술 갈래는 작가 자신이 겪은 

일과 느끼고 생각한 점을 기술

하는 갈래이므로, 작품을 이해

하기 위해 작가의 경험과 생각

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작가의 경험, 작가의 생각과 주

장이라는 요소를 인식하면 더 

효과적으로 교술 갈래의 작품

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

으로 지도한다. 

활동 안내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과 관련

된 작가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더욱 깊

이 있게 파악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제시된 자료만 확인하기보다는, 

발문과 관련된 부분을 교과서

에서 확인한 다음 답안을 작성

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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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092-093쪽

다음 Ӗ을 ੍고, <ా ҋೡ ݅ೠ 자ܻ>ܳ ޙ೟사੸ ۅݓ을 고۰하ৈ 감상해 보자.3

대다수의  연행록은 랴오둥 벌판의 드넓은 장관과 이에 대한 글쓴이의 인

상을 매우 간략하게 표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할 때 <통곡할 만한 자리>

는 랴오둥 벌판을 처음 본 감격과 글쓴이의 주장을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창

의적 발상,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참신한 비유, 적절한 형식 등을 통해 

도도하게 토로하는바, 이전의 연행록 일반과는 구별되는 새로움과 문학성

을 지녔다. 

( 1 )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 또는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

와 함께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상식과 통념을 뒤집는 창의적 발상: 슬픔만이 울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칠정이 모두 

울음을 유발하는 것이라는 발상

- 그렇게 생각한 이유: 칠정이 모두 울음을 유발한다는 발상이 새롭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 안광이 어질어질하더니 홀연히 검고 

동그란 물체가 오르락내리락한다.

- ‌�그렇게 생각한 이유: 인물의 행동과 말, 랴오둥 벌판의 풍경을 눈으로 보이는 듯 구체적·사실

적으로 그렸기 때문이다.

(3)	 �다음은 추사 김정희가 1809년 랴오둥 벌판에 직접 가 보고 박지원의 글을 떠올리며 지

은 시의 일부이다. 김정희는 <통곡할 만한 자리>의 어떤 점에 특히 주목하여 평가하였는

지 말해 보자.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라더니

재미난 그 비유 신묘도 해라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세상 나와 우는 것에 비유했다네

- 김정희, <요야(遼野)>에서

‌�예시 답안  랴오둥 벌판이 ‘천추의 커다란 울음터’

라는 비유적 표현과 랴오둥 벌판을 보고 우는 것

을 ‘갓 태어난 핏덩이 어린아이가 / 세상 나와 우는 

것’이라고 한 비유적 표현에 주목하였다.

활ز 안ղ

작품의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

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와 

의의를 폭넓게 이해하는 활동

이다. 

૑ߨߑ ب

① ‌�제시된 자료에서 당시 대다

수 연행록과 차별되는 점을 

찾게 한다.

② ‌�문답 형식이 작품에 드러나는 

작가의 주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한다. 

③ ‌�후대 독자인 추사 김정희의 

평가를 참고하여 작품의 문

학사적 맥락을 고려하도록 

지도한다.

작가 소개

김੿൞(1���~1���)

조선 후기의 문신. 서예가. 실학

자. 호는 추사, 완당. 1809년(순

조 9)에 아버지를 따라 청나라

에 가서 그곳 학자들과 교류했

는데, <요야>는 이때 지은 한시

이다. 학문의 여러 분야에 통달

했으나, 말년에는 제주도에 유

배를 가는 고초를 겪기도 했다. 

추사체를 완성했으며, 그림으로 

<세한도>를 남겼다.

(�)	 �( 1 )~(3)을 바탕으로 하여, <통곡할 만한 자리>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담은 짧은 시를 지

어 보자.

‌�예시 답안  슬픔만이 울음을 자

아내지 않는다더니 / 그 발상 참

신기하기도 해라 / 어떤 감정이

든 지극하면 울음이 나오니 / 통

곡 소리와 웃음소리가 같다고 

보았다네 

‌�예시 답안  독자는 처음에는 작

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작

가에게 질문하는 정 진사의 입

장에 공감하며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이후 작가의 주장에 주목

하여 글을 읽게 되므로 문답 형

식이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글의 문답 형식이 글쓴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짝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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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의 뜰

QR 코드

<통곡할 만한 자리>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

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는 《열하일기(熱河日記)》에 수록된 한문 산문이다. 1  《열

하일기》는 1780년 정조가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70세 생일을 축하하는 사신을 

파견할 때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간 작가가 여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

한 여행기이다. 이 작품은 작가가 한양에서 출발한 지 두 달여 만에 랴오둥 벌판

에 도착하여 느낀 감격을 담아낸 글로, <호곡장(好哭場)> 또는 <호곡장론(好哭

場論)>이라고도 한다. 2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났으니 한바탕 통곡함으로써 억

눌린 감정을 씻어 낼 만하다는 특별한 감상을 ‘질문과 답’의 형식에 담아 효과적

으로 드러내었다.

 ղо ઱ח ߹੼� 

 ೠ ઴ х࢚ಣ� 

엮어 읽을 작품

작가 소개

신유한(1681~1752)

조선 후기의 문장가. 1719년(숙

종 45) 제술관(製述官)으로서 통

신사 홍치중을 따라 일본에 다

녀왔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해유록>을 창작하였다.

통곡할 만한 자리

만 길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하늘을 

버티고 있으니 둥그스름한 비녀봉도 같

고 이마 위로는 백옥같이 희어 티끌 한 

점 없으며 허리 아래는 초목은 있어도 

무성하지는 못하여 바라보기에 민숭민

숭하였다.

조선 숙종 때 작가가 일본에 통신사로 다

녀오면서 그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기행문

이다. 조선 시대 중국 기행문의 대표작이 

《열하일기》라면 <해유록>은 일본 기행문

의 대표작이다.

ઑࢶ�द؀੄ܲ׮��ӝ೯ޙ

�೧ਬ۾�

신유한

작가의 문집 《연암집》 중 《방경각외전》

에 수록된 한문 단편 가운데 하나이다. 광문

자는 걸인이지만 어진 성품을 지녀 많은 이

가 그와 벗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э਷�੘о੄ܲ׮��੘ಿ

�ҟޙ੗전�

박지원

나는 아침에 노래를 부르며 시장에 들어

갔다가 저녁이 되면 어느 부귀한 집의 

처마 밑에서 자니, 한양성에는 팔만 호

(戶)가 있어 내가 매일 거처를 바꾼다 

해도 수명이 끝날 때까지 다 돌아다니

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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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 연구

1  ‌�《열하일기》는 1780년 정조가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 기록한 여행기이다.

<통곡할 만한 자리>를 포함하는 여행기이자 수필집인 《열하일기》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통곡할 만한 자리>에 나타난 여정은 작가 일행이 베이징으로 가는 

길에 백탑과 랴오둥 벌판을 마주치는 부분이다.

2  ‌�시야가 툭 터진 곳을 만났으니 한바탕 ~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질문과 답’의 형식은 고전 산문에서 종종 작가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효과적

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자신의 독특한 감상과 

견해를 이러한 문답 형식에 담아내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교과서 094-095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교과서에 수록된 <통

곡할 만한 자리>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일부를 발췌해서 학

습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 작

가는 연행길에서 겪은 다양한 

일화들을 자세히 기록했는데, 

온갖 고생을 함께한 두 하인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면모를 보

이면서 동시에 기행 문학으로

서 모습을 잘 보여 주므로, 교

술 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7월 초 8일 갑신일> 일기의 뒷부분

한낮에는 매우 더웠다. 말을 달려 고려총, 아미장을 지나서 길을 나누어 갔다. 나

는 주부 조달동, 변군, 박래원, 정 진사,  겸인(傔人) 이학령과 함께 옛 요동으로 들

어갔다. 번화하고 풍부하기는 봉성의 열 배쯤 되니 따로 요동 여행기를 써 놓았다. 

서문을 나서서 백탑을 구경하니 그 제조의 공교하고 화려하며 웅장함이 가히 요동 

벌판과 맞먹을 만하다. 따로 백탑에 대해 적은 <백탑기(白塔記)>가 뒤편에 있다. 

다시 요양의 성으로 돌아오니 많은 수레와 말이 시끄럽고 구경꾼도 도처에 떼를 

이루고 있다. 술집 누각의 붉은 난간이 큰길에 높이 삐져나와 있는데, 금빛 글씨로 

쓴 깃발이 바람에 나부낀다. 깃발에 쓰여 있기를, 

이 집의 명성을 들은 자는 응당 말을 멈출 것이고, 

술 향기를 찾는 사람은 장차 수레를 세우리라.

聞名應駐馬 尋香且停車 

라고 되어 있어, 나도 한 잔 마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에워싸고 있는 구경꾼들이 더욱 불어나 어깨를 서로 비비댄다. 평소에 듣기로, 이

런 곳에는 간악한 놈들이 아주 많아, 처음 여행 오는 사람들이 구경에 마음을 빼앗겨 

잘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물건을 잃는다고 한다. 왕년에 한 사행이 여러 명의 건달들

을  반당(伴倘)으로 데려갔는데, 아랫사람, 윗사람 수십 명이 모두 처음 가는 길이라 

의복이니 말안장이니 하는 기구들을 자못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미고 요양에 들어

가서는 유람을 하는 사이에 안장을 잃어버린 사람,  등자(鐙子)를 잃은 사람 등등 낭

패를 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자료실

겸인  양반집에서 집안을 맡아

보거나 시중을 들던 사람.

반당  중국에 가던 사신이 자비

(自費)로 더리고 가던 종자.

등자  말을 타고 앉아 두 발로 

디디게 되어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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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이 갑자기 안장을 머리에 이고 허리에는 등자 한 쌍을 차고 앞에서 시립(侍

立)하는데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내가 웃으며,

“어째서 두 눈은 가리지 않았느냐?”

하고 나무랐더니, 보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었다.

돌아와  태자하(太子河)에 이르니, 강물이 장마로 크게 불어 배 없이는 건너갈 수 

없었다. 강을 따라 아래위를 오르내리며 서성거리고 있자니, 잠시 뒤에 갈대 억대숲

에서 콩깍지 만한 고깃배가 빠져나오고, 또 조그만 배 한 척이 물가 모래톱에 숨어 

있었다. 장복과 태복을 시켜 일제히 소리를 지르게 하여 배를 불렀다.

한 쌍의 어부는 배 양쪽 끝에서 낚싯대를 드리우고 앉았다. 버드나무 그늘이 짙게 

우거지고 석양의 햇빛은 금빛으로 물들었으며 잠자리는 물에 점을 찍고 제비는 물

결을 차건만, 못 들은 척 천 번 만 번 불러도 종시 돌아보지 않는다. 한참을 물가 모

래사장에 서 있으니 더운 기운은 후끈후끈 찌고 입술은 타들어 가며 머리엔 땀이 나

고 속은 굶주려 허기가 져서, 내 평생 놀고 구경하기 좋아하다가 오늘에야 된통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정 진사 등 여럿이서 서로 놀려 대며,

�“날은 저물고 갈 길은 막혔으며, 아래위 사람들이 굶주리고 피곤하니 통곡하는 것 

외에는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선생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참고 억누르며 울지 

않습니까?” 

하고는 서로들 크게 웃는다. 내가

�“저 어부가 사람을 구해 주려고 하지 않으니 그놈의 심보를 알겠네. 비록 저놈이 

어부로 은거했던  육노망(陸魯望) 같은 점잖은 사람일지라도 응당 한주먹 날려 거

꾸러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했다. 태복이 더욱 초조해서,

�“지금 벌판에 태양이 거의 떨어지려고 하는데, 산이나 있는 곳 같으면 벌써 캄캄

해졌을 겁니다.”

라고 한다. 태복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미 일곱 차례나 연행을 하여 모든 일에 

능숙했다. 

잠시 뒤에 어부가 낚시를 마치고 물고기 다래끼를 거두고 나서 짧은 삿대로 버드

나무 그늘로 저어 오니, 대여섯 척의 작은 배들이 고깃배 오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다투어 고깃배보다 먼저 도착해서는 높은 값을 요구하였다.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

도록 기다리게 한 뒤에야 비로소 와서 건너게 하니, 그 정상(情狀)이 가히 추악하다.

- 김혈조 옮김, 《열하일기 1》

태자하  요양 시내를 흘러가는 강.

육노망  중국 당나라 때의 학자

이며 시인인 ‘육구몽’을 의미한

다. ‘노망’은 ‘육구몽’의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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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더하기

교과서 094-095쪽

《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여정

 박지원은 사신 일행과 함께 1780년 5

월 말 한양에서 출발해 8월 1일 연경(지

금의 베이징)에 도착했다. 《열하일기》는 

압록강을 건너는 6월 24일에서, 열하로

부터 다시 연경으로 돌아오는 8월 20일

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박지원은 연경

에서 한 달가량 머문 뒤 10월 말에 한양

으로 돌아왔다.

<연행도>에 나타난 사신 행렬의 모습

이 그림은 18세기 후반 청나라 연경에 

도착한 사신 행렬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다. 우측 제목 부분이 누락되어 <연행도>

의 제작 시기와 목적, 화가 등은 정확하

게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사신의 글 1폭

과 사행 과정을 담은 그림 13폭을 포함

한 총 14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행에 참여했던 관리와 문인들이 사행

을 기념하고 기록으로 자세히 남기고자 

만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णਸ�Ӓܽݽ�न�೯۳੄ࢎ�଱ೠب��ো҃ী߈ӝ�റࣁ���ো೯ب�

한양

요양

백탑

산해관

열하

연경  

성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청나라 연경에 도착한 사신 행렬을 모습을 그린 작품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작가 일행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가 일행이 한양을 떠나 연경(지금의 베이징)에 도착하는 여정을 밝힌 내용이다. 이 작품이 속한 《열하일기》에 나타나는 전체 여정을 설명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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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갈래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극 갈래의 주요 작

품을 감상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

하는 극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그리고 이 작품은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내려오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민속극이자 

가면극으로, 일곱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장은 독립적으로 전개되며 양반의 횡

포와 위선에 대한 풍자, 남성의 가부장적 횡포에 대한 비판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생동감 있는 언어 사용, 등장인물과 관객의 소통, 무대 장치가 따로 없이 

공터에서 공연하는 점 등 당시 민속극의 잘 드러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학습

자들이 극 갈래의 특성과 여러 가지 문학적 맥락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

하다. 

 작품 선정의 취지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대본

성격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비판적

배경
•시간: 조선 후기(18세기 무렵)

•공간: 황해도 봉산

제재 양반과 말뚝이, 취발이의 대화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특징

①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② 익살, 과장, 언어유희 등을 사용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함.

③ 재담마다 한데 어울려 추는 춤과 음악으로 긴장과 갈등이 해소됨.

④ ‌�서민 계층이 쓰는 비속어와 양반 계층이 쓰는 한자어를 동시에 사용하

여 언어 사용의 양면성을 보임.

의의
① 조선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강하게 나타남.

② 대표적인 민속극으로 서민 의식이 엿보임.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황해도 일대의 주요 읍이나 장터인 황주, 봉산, 서흥, 평산 등

지에서 성행하다가 황해도 전 지역으로 퍼진 민속극이자 가면극인 <봉산 탈춤>이다. 

그중에서 양반춤 과장은 <봉산 탈춤>의 여섯 번째 과장에 해당한다. 양반을 모시고 다

니는 말뚝이가 관객, 악공과 한패가 되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과장에서 말뚝이는 익살과 과장, 열거와 대조, 양반의 어법을 흉내 내며 뜻을 뒤

집는 반어 등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양반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러한 재담은 다

섯 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굿거리장단으로 춤을 추는 대목(춤 대목)을 경계로 나

누어진다. 각각의 재담은 서로 인과 관계가 없이 독립적이어서 순서가 바뀌거나 삭제

되어도 전체 의미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러한 옴니버스식 구성은 <봉산 탈춤>의 다른 

과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제재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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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방법

① ‌�형상화된 모습을 등장인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반복이나 파자를 이용한 언어유희와 

같은 재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현대 연극과는 다른 한국 탈춤 특유의 개방성과 즉흥성, 관객과 등장인물의 수평적 

관계에 주목하여 전통극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전통극의 갈래적 특성과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작품을 이해하여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한다.

등장인물의 모습, 

재담 구조 파악하기

작품에 나타난 

극 갈래의 특성 파악하기

작품 관련 정보 탐색하고

발표 자료 만들어 보기

교과서 096-101쪽

발단 인물들의 등장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함.

전개 1 말뚝이의 재담
말뚝이가 양반 소개, 담배 금지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을 조

롱함.

전개 2 양반들의 허세 폭로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해 양반의 무식함을 

드러냄.

전환 취발이 잡아들이기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발이를 잡아들이고 심문함.

결말 인물들의 퇴장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함.

 구성 한눈에 보기

● <봉산 탈춤>의 전체 구성과 내용

제1과장 사상좌춤
4명의 상좌가 사방의 신에게 절을 하며 관객의 안녕과 성공적인 공

연을 기원함.

제2과장 팔목중춤 팔목중의 파계와 법고놀이 장면

제3과장 사당춤 사당과 거사들이 흥겹게 노는 장면

제4과장 노장춤 노장이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다가 취발이에게 욕을 봄.

제5과장 사자춤
•사자가 파계승을 혼내고 화해의 춤을 춤

•놀이판 정비

제6과장 양반춤 양반집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하는 내용

제7과장 미얄춤 영감, 미얄, 첩의 삼각관계와 미얄의 죽음

<봉산 탈춤>은 본래 4월 초파일이나 5월 단오에 연희되었던 세시 풍속의 하나였

다가 점차 오락 위주의 탈춤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에게 풍년

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며 양반, 파계승,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자료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의 전체 

구성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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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활용

이 자료는 가면극의 주제와 주

된 풍자 대상이 되는 양반들의 

특성을 설명한 글이다. <봉산 

탈춤>에 나타난 풍자 방식과 의

도 및 주제를 설명하는 데 유용

하게 활용할 수 있다.

● 가면극의 주제와 사회의식

가면극은 사회 풍자의 희극이다. 가면극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빚어지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다. 등장인물의 명칭에서부터 각 과장에서 다루고자 하

는 주제를 암시한다. ‘노장·소무·신장수·양반·말뚝이·영감·할미’ 등 신분이나 부

류를 나타내는 명칭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이름은 드물다. 명칭을 통하여 

가면극에서 다루는 것이 등장인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이나 계층·부류 사이

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중략>

양반은 모든 가면극에서 반드시 등장하는데, 양반에 대한 풍자의 방식이 다양하

다. 우선 양반의 가면이 이지러져 있거나 병신으로 되어 있어 부정적 인물임을 나타

낸다. 특히, 야유(野遊)와 오광대(五廣大)에서는 여러 가지 병신 모습의 양반들이 다

수 등장하여 자기들끼리 지체를 다투면서 서로의 약점을 폭로한다. 그리고 영노라

는 괴물(용)이 나와 양반을 잡아먹겠다고 덤비는데, 이 과정에서 양반은 더럽고 추

악한 대상으로 비유되면서 권위와 체통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

여러 가면극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며 가장 내용이 풍부하고 효과적인 양반 풍자

의 방식은 민중의 항거를 보여 주는 말뚝이라는 전형적 인물에 의하여 진행된다. 양

반이 하는 일이라고는 심심풀이로 시를 짓거나, 지체를 자랑하거나, 하인인 말뚝이

를 불러 꾸짖는 것밖에 없다. 양반은 위엄 있게 꾸짖고 철저히 억압한다. 말뚝이는 

양반에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실질적으로 양반들을 우스꽝스러운 바보로 

비하시킨다. 

말뚝이는 양반의 어법을 흉내 내며 뜻을 뒤집는 희인(戱引, parody)을 자주 사용

하기에 풍자는 더욱 효과적이다. 양반 과장은 양반의 신분적 특권을 비판하고, 말뚝

이로 집약되는 민중의 활력을 개방하기 위해서 민중을 억압하는 봉건적 특권이 철

폐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취하고 있다. <중략>

가면극은 당대적 삶의 구조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놀이의 현장 

속에서 민중들 자신의 삶을 목격하고 관찰하고 비판함으로써 민중 의식의 성장을 

이룩하였다. 가면극은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해 신분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유교와 초월적인 무관심을 권장하는 불교를 한꺼번에 

배척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남성의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각성된 여성 의식도 보여 준다. 신분적 특권, 관념

적 허위, 남성의 횡포는 봉건 사회의 유물로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부정적 

유물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면극의 주제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의식의 발

전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긍정적인 인물인 ‘취발이·포도부장·말뚝이·할미’를 통

하여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요구하는 민중 의식을 보여 주는데, 이

것은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역사적 운동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 전경욱, 《민속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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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통 가면극의 하나인 <봉산 탈춤>의 제6과장 ‘양반춤’이다. 극 갈래의 특징

과 이 가면극이 놓인 맥락을 살피며 감상해 보자.

활동 안내  <봉산 탈춤>을 감상하면서 극 갈래의 특성과 문학의 여러 가지 맥락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습

자가 학습 목표를 작품과 연관 지어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읽기 전에

지도 방법

① ‌�이 작품이 우리 전통극

에 해당하고 조선 후기

부터 연희되었음을 알려 

준다.

② ‌�극 갈래의 특징을 설명

하고 이를 작품에 적용

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1  ‌�교과서 96쪽 2행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벙거지는 주로 병졸이나 하인이 쓰던 모자이다.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것으로 보

아 말뚝이가 신분이 낮은 마부(馬夫)임을 알 수 있다. 마부는 양반을 가까이에서 관찰

할 기회가 많으므로 양반의 내막을 잘 알아, 양반을 풍자하기에 적절한 인물이다.

2  ‌�교과서 96쪽 7~10행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

정맞게 군다.) 

양반 삼 형제의 외양 묘사를 통해 무능하고 어리숙해 보이는 양반의 모습을 우스꽝

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도련님이 형들의 얼굴을 부채로 때리는 장면은 양반의 근

엄한 태도가 허세이며 거짓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양반들을 희

화화하는 내용이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6과장 ‘양반춤’의 주요 등장인물인 양반 삼 형제(생원, 서방, 도령)가 말뚝이의 인도

로 등장한다. 인물들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신분과 성격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본문 연구 발단 | 교과서 96쪽 2~10행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든 말뚝이가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

장함.


૩ل	ߑࢲ�੉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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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의 신분과 역할

핵심 강의

말뚝이

풍자의 주체

양반들

풍자의 대상

•벙거지, 채찍 → 마부임을 암시

•평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함.

•부채, 장죽 → 양반의 권위 상징

•무능력한 양반들의 전형을 보여 줌.

●양반의 모습과 행동에 담긴 의도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 비정상적인 모습

•�도련님은 대사 없이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

며 방정맞게 굶. → 방정맞은 행동

양반의 모습과 행동

양반을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 조롱, 희화화하

려는 장치

의도

전개 1 | 교과서 97쪽 1행~99쪽 19행  말뚝이가 양반 소개, 담배 금지 등의 재담을 통해 양반

을 조롱함.

‘양반’의 뜻풀이, 담배 피우기, 새처 정하기 등과 관련한 재담이 펼쳐진다. 양반들은 

말뚝이에게 권위를 내세우며 허세를 부리고, 이에 말뚝이는 양반을 조롱하고 모욕한다.

3  ‌�교과서 97쪽 4~5행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

신단 말이오.

‘양반’ 뜻풀이 재담은 극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재담으로, 말뚝이가 양반에 대해 풍자하

고 있는 대목이다. ‘양반’의 뜻풀이를 엉뚱하게 함으로써 양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서민 의식이 

담겨 있다.

 ‘말뚝이’의 말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활동 안내  말뚝이의 재담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를 찾아보는 활동이다. 말뚝이의 재담이 언어유희

임을 알고, 풍자가 웃음을 통하여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표현 방식임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양반의 ‘양’과 ‘반’이 ‘개잘량’과 ‘개다리소반’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

어유희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즉 ‘양반’의 뜻풀이를 하면서 양반을 보잘것없는 것과 연결시켜 양반을 희

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읽기 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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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Ү과서 9�ଃ 1�೯  (합창) 이 생원이라네.

겉으로는 근엄하고 똑똑한 척하지만 말뚝이의 변명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양반들의 언행을 통해 양반들의 우매함을 폭로하고 있다.

7  ‌�Ү과서 9�ଃ ��_�4೯  오음 육률(五音六律) 다 버리고 ~ 바가지장단 좀 쳐 주오.

‘장단’을 소재로 한 재담으로,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하는 대목이다. ‘바가지장단’은 

바가지를 엎어 놓고 치는 장단이다. 말뚝이는 예법을 갖춘 음악을 버리고, 양반들의 권

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홀뚜기(버들피리)를 불고 바가지장단을 치라고 하여 양반의 권

위를 깎아내리고 있다.

5  ‌�Ү과서 9�ଃ 1�_1�೯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는 탈춤의 특성을 알 수 있다. 탈춤 공연에서 관객은 방관적

인 제3자로 머물지 않고 극의 상황에 참여하고 개입한다. 이를 통해 현실적 비판이 이

루어질 수 있고, 좀 더 신명나고 친근한 놀이판을 만들 수 있다.

6  ‌�Ү과서 9�ଃ 1�_1�೯  짤따란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조선 시대 평민들은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또한 50cm 이상의 길이

였던 장죽은 양반들이 사용하던 것이며, 장죽이 서민들에게 넘어오면서 곰방대로 간소

화되었다. 그런데 말뚝이는 평민인 관객들에게 양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담뱃대로 담

배를 피울 것을 권하고 있다. 담뱃대의 길이가 신분을 나타내는 사회에서 평민들에게 

양반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권함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다. 

 ҙёҗ ঈҕ의 ৉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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Ү과서에 աఋդ ࠗ࠙

ҙё
ন߈에 ؀한 말ڣ이의 ൞܄이 ࢿҕ적으로 이ܖ어지도۾ 말ڣ이৬ 한편이 되어 ӓ ઺ അ

प에 ଵৈ하고 ѐ입ೣ.

ঈҕ

↟֥이౸의 ߓ경 ਺ঈ을 제ҕೣ.	 ↟등장인ޛ의 ޛ਺에 ׹؀하고 장단을 ݏ୺.

↟�말ڣ이의 ন߈에 ؀한 ൞܄이 ࢿҕ적으로 이ܖ어지도۾ 말ڣ이৬ 한편이 되어 ӓ ઺

에 ଵৈೣ.

ए이
↟재담의 시작을 ঌܿ.	 ↟୺과 ؀사의 경҅ ৉할을 ೣ. 

↟ҙё의 주의를 ജӝ시ఇ.	 ↟새로운 사Ѥ의 시작을 ৘고ೣ.

୺
↟재담을 마ޖ리ೣ.	 ↟장ݶ을 ҳ࠙ೣ. 

↟т등을 ੌ시적으로 해소ೣ.	 ↟ӓ의 नݺ과 ࠙ਤӝ를 고ઑ시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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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과서 9�ଃ �_�೯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솰솰하여 말

뚝이님 내가 타고

‘ 노새 원님’은 ‘노 생원님’과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로, 노새 원님을 탔

다는 것은 결국 마부인 말뚝이가 양반인 생원을 타고 다녔다는 말이 된다. 양반인 생원

을 노새로 끌어내려 희화화한 것이다.

9  ‌�교과서 9�ଃ 9೯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 

양반을 찾으러 가 볼 만한 데는 다 가 보았지만 양반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

를 통해 ‘양반다운 양반’이 없는 현실을 비꼬고 있다. 앞에서 말뚝이가 자신을 ‘말뚝이

님’이라고 한 것과 반대로, 샌님은 ‘놈’으로 낮춰 부른 것에서 이러한 비판적 태도가 강

조되고 있다. 또한 양반의 말에 대꾸하면서 격식과 예의를 갖춰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대신 ‘없습디다’라고 함으로써 격식을 차리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며 나아가 말뚝이의 

반항감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에 ٘۞դ द대상ࢎ이의 대ڣ݈ 

 ਓ음을 유ߊ하ח ਃࣗ

① ঱어유൞ m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난

↟‘ন반’의 ڷಽ이

개ੜ۝

ন반

개다리소반
하ଳ은 사ޛ의 발음을 사용하여 ‘ন반’

을 소개함으로써 조܄함.

↟노새를 ‘노새 원ש’으로 표현

노새 ‘노새 원ש’ 노 생원ש

 .ؽࢳ로 해޷을 타고 다֝다는 의’ש을 ఓ다는 것이 ‘노(ᆧ) 생원’ש이가 ‘노새 원ڣ݈

ª ন반을 ൞화화함.

② 어ൃ를 의도적으로 바Լ 사용

ש이ڣ݈

֧ 한ڣ비 ש࢞

은 ‘֧’으ש࢞ ,이라는 ݈로 ֫인 반면’ש‘ 이가 자신은ڣ݈

로 ծ୾ ܴࠗ.

ª ন반의 ӂਤ를 ޖ시하고 ন반을 비ԝ.

೨심 ъ의

ࢎ이의 대ڣ݈ द대상

↟�개ੜ۝이라는 ‘ন’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ॳ

는 ন반이 나য়신단 ݈이য়. (교과서 9�ଃ �_�೯)

↟�ন반을 찾으۰고 _ 다 찾아다֗도 ࢞ש 비ڣ한 ֧도 

없ण٣다. (교과서 9�ଃ �_9೯)

ন반의 ӂਤ가 ড해지고, ਤ선적이

고 מޖ한 ন반에 대한 서민들의 Ѣ

ࠗ감과 ੷೦ 의식이 생김.

 ‘হणפ다’৬ ‘হ঻णפ다’의 

ର이

হण

٣다

↟�화자৬ ୒자 사

이에 ߹로 격식

을 ର리지 ঋ아

도 غ는 상황임

을 ঐ시

↟�화자의 ୒자에 

대한 반೦감을 

간접 표현

হ঻

णפ다

↟�화자৬ ୒자 사

이에 주고받는 

 ਋ 격식적인ݒ

표현

↟�화자의 ୒자에 

대한 ৘를 ૒접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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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과서 98쪽 12~14행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 새처를 잡아 놨습

니다.

말뚝이가 채찍으로 그리면서 묘사한 ‘새처’는 마구간으로, 이를 통해 양반을 짐승과 

동일시하면서 양반을 비하하고 있다. 한편 말뚝이가 몸짓과 언어로만 공간을 표현한 

것은 특별한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11 ‌�교과서 99쪽 12~13행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 놨습니다.

‘삼털 같은 칼담배’는 거칠게 썬 담배를 말한다. 말뚝이는 앞에서는 양반이 주로 쓰는 

한자어 어휘를 사용하여 양반의 호령에 비위를 맞추는 듯하다가 뒤에서는 양반의 위신

에 맞지 않는 평민의 비속한 어휘를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탈춤의 무대에 관하

여 설명한 글이다. 극 중 말뚝

이의 행동과 말로 무대 장치가 

설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보

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탈춤의 무대

탈춤의 공연 장소는 많은 관중이 모일 수 있는 빈터면 된다. 관중이 무대를 거의 

원형으로 둘러싸고 구경하는데, 무대 장치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연희자들이 가면을 

바꾸어 쓰고 옷을 갈아입기 위한 개복청(改服廳)이라는 가건물이 무대 한쪽에 있다. 

무대는 관중석과 같은 평면이다. <봉산 탈춤>에서처럼 다락을 만들어 오히려 관중

석을 높이기도 한다. 다락을 만드는 이유는 상인들이 다락에서 구경하는 관중들에

게 입장료 대신 음식을 팔기 위해서이다.

무대 한쪽에서는 악사[악공]들이 반주를 한다. <중략> 

악사는 반주를 하는 외에 극 중 인물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중략>  

탈춤에서는 무대에 나온 배우도 관중과 마찬가지로 “극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한

다. 배우가 관중이나 악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므로, 탈춤에는 인물의 

등장을 설명하거나 인물의 과거 내력과 심리 등을 알려 주기 위한 복잡한 장치가 필

요 없다.

- 장덕순 외, 《구비 문학 개설》

자료실

교과서 096-101쪽

�x౹ݾ઺୺y�ҕো�੢ݶ�

�ো઱�઺ࢲ؀�ೠଃীޖ� �ੋঈٜࢎ

●재담의 구조와 풍자성

핵심 강의

말뚝이의 조롱

말뚝이의

도전으로

양반의 위엄이

급격히 파괴됨.

춤쉬이

양반의 호통

말뚝이를

꾸짖음.

말뚝이의 변명

양반을 조롱한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

부정하며

안심시킴.

양반의 안심

말뚝이의

표면적인

변명을 믿고

속음.

말뚝이가 겉으로는 양반의 권위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 구조가 반복됨. 

→ 양반의 부정적인 면모를 효과적으로 풍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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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 | 교과서 100쪽 1행~101쪽 4행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해 양반의 무

식함을 드러냄.

양반들의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을 통하여 양반들의 무식함과 허세를 폭

로하고 있다.

12 ‌�교과서 100쪽 1~2행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 한 수씩 불러 보세.

마구간처럼 묘사된 새처방 안에 앉아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양반들은 시조

를 읊으면서 자신들의 우월 의식과 신분을 과시하고자 한다.

●양반의 시조창과 말뚝이의 잡가

핵심 강의

양반들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의

시조창을 읊음.

말뚝이

인생무상을 한탄하는 내용의 

잡가를 부름.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서로 

유사함.

양반들의 허위적인 자기 과시를 비판함.

13 ‌�교과서 100쪽 6행  “낙양성 십 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주로 서민들이 즐겨 부르던 잡가 <성주풀이>의 한 구절이다. 양반들이 유식함을 자

랑하려고 읊은 시조가 말뚝이가 부른 잡가에 비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줌

으로써 양반들 교양의 허구성과 자기 과시를 비판하고 있다.

14 ‌�교과서 100쪽 12~13행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허니, 황천 풍산(黃川豊山)에 동선령

(洞仙嶺)이라.”

운자로 제시된 ‘산’과 ‘영’을 맞추어 한시를 짓기는 하였지만, 한시의 형태에 맞지 않

고 ‘울룩줄룩’이라는 우리말 의태어를 사용하였으며, 황해도 지방의 지명을 단순하게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시 양반들의 전유물인 한시 짓기를 통해 양반 문화의 우

월성을 과시하려 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양반들의 학식과 교양이 허구적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5 ‌�교과서 100쪽 19~20행  “짚세기 앞총은 헝겊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생원이 지은 한시와 마찬가지로 ‘총’과 ‘못’이라는 운자를 맞추기에 급급할 뿐, 한시

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양반들은 스스로 허위와 허세를 드러내면서 우스

꽝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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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096-101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양반들의 한시 짓기

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한시 

짓기의 내용이 왜 양반의 허위

를 드러내는 것인지 구체적으

로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양반들의 엉터리 한자 놀이

엉터리 한자 놀이는 주로 학식을 자랑하는 양반들이 즐기는 놀이이다. 이렇다 할 

만한 일거리가 없는 양반들은 흔히 시조를 읊거나 한시를 지으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일쑤이다. <중략>

생원이 읊는 “울룩줄룩 작대산하니, 황주 평산에 동선령이라.”라는 시는 얼핏 보

면 대단한 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시와 거리가 멀다. 한자로 된 지명을 단순히 

운자를 맞추고 대구를 이루도록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방

은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하고 크게 웃는다. 한편 서방은 “짚세기 앞총은 헝겊

총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멀못이라.” 하고 읊는다. 이 시 또한 생원의 시와 크게 다

르지 않다. 서방은 짚세기 앞총과 나막신의 뒤축을 묘사하고 있을 따름이다. ‘총’자

는 몰라도 ‘못’이라는 한자가 아예 없기 때문에 서방은 처음부터 한시를 지을 수 없

는 상황에 놓여 있던 셈이다.

 - 김욱동, 《탈춤의 미학》

자료실

16 ‌�교과서 100쪽 21행~101쪽 2행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

냐? ~ 그것은 논임자가 아닌가?

파자(破字)는 한자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수 있는 놀이이다. 하지

만 서방과 생원은 ‘피마자’와 ‘논 임자(논 주인)’와 같이 단순히 ‘자’ 자로 끝나는 말을 맞

히는 수준 낮은 수수께끼를 주고받고 있다. 자신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기 위한 의도로 

한 파자 놀이가 오히려 그들의 무식함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7 ‌�교과서 101쪽 3~4행  (이러는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서 있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하여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취발이

가 놀이판에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한쪽 구석에 있도록 하여 양반들과 다른 극 중 장소

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대 장치가 따로 없는 탈춤의 특성을 보여 준다.

●양반들의 글자 놀이의 역할

핵심 강의

의도 양반들이 자신의 학식과 교양을 과시하고자 함.

결과 양반들이 스스로의 허세와 무식함을 드러냄.

•양반들의 시조 읊기

•한시 짓기(운자 놀이)

•파자 놀이

당대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함.

 파자(破字)

글자를 깨뜨린다는 의미로, 재

미를 위해 한자를 부분으로 쪼

개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맞

추는 수수께끼를 뜻한다. 

 ‌�•�약속 날짜로 ‘朝(조)’를 적

어 주었다면 언제를 가리

킬까?

	  → 十月 十日 (시월 십일)

 ‌�•�‘八王女’는 어떤 성을 가리

킬까? �  

→ 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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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 교과서 101쪽 5행~22행  양반들의 명령에 따라 전령으로 취발이를 잡아들이고 심문함.

양반들이 취발이를 혼내 주기 위하여 말뚝이를 시켜 취발이를 잡아 오게 한다.

18 ‌�교과서 101쪽 10~11행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 거저는 잡아 올 수 없습니다.

‘전령’은 명령을 전하는 증서로, ‘샌님의 전령’이 있어야 힘세고 날랜 취발이를 잡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은 당대에 양반의 권위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 준다.

19 ‌�교과서 101쪽 22행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밑구녕’은 ‘밑구멍’의 사투리로 항문을 뜻한다. 상스럽고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양반들의 폭력성과 횡포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결말 | 교과서 101쪽 23~28행  등장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퇴장함.

말뚝이가 양반들에게 취발이와 돈으로 타협할 것을 제안하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춤

을 추면서 퇴장한다.

20 ‌�교과서 101쪽 23~24행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뭣 하오?

말뚝이가 취발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풀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돈에 약한 양반의 

심리를 이용하여 양반을 회유하는 말로, 청빈한 체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양

반들의 물욕(物慾)과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21 ‌�교과서 101쪽 25~26행  샌님은 못 본 체하고 가만히 계시면 ~ 그리 알고 계시오.

돈을 받고 부정부패를 묵인하는 양반의 모습을 암시하여, 양반의 부패상을 풍자하고 

있다.

●취발이의 특징과 상징

핵심 강의

취발이의 죄목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

취발이의 외적 특징

심(힘)이 무량대각(無量大角)이요,

날램이 비호(飛虎) 같은데

국고금을 횡령함. (부정적으로 부를 쌓음.) 힘이 세고 날램.

조선 후기에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 상징 신흥 상인 계층의 세력이 막강했음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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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096-101쪽

●<봉산 탈춤>에 반영된 시대상

여전히 신분 질서의 위력이 남아 있으며 

양반의 권위가 건재함.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주의가 팽배한 

부패한 사회상과 양반들의 물욕 풍자  

샌님의 전령(傳令)이나 있으면 잡아 올는지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야

종잇조각에 불과한 양반의 전령으로 

날랜 취발이를 잡아오게 함. 

취발이가 횡령죄를 저질렀는데도

돈을 받고 풀어 주라고 함.

●등장인물의 상징성

\

양반들

•신체적 결함을 지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묘사됨.

•말뚝이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도 이를 눈치채지 못함.

•말뚝이에게 권위를 훼손당한 뒤 호통을 침.

•시조 읊기와 한시 짓기, 파자 놀이에서 스스로 무식함을 드러냄.

   → 봉건적 신분 제도가 무너져 가던 조선 후기의 부패하고 무능력한 양반 

말뚝이

•양반을 업신여겨 조롱하고 비하하면서 양반의 위엄을 무시함.

•양반에 대해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으로 양반에 대한 반항심을 드러냄.

   → 양반들의 무능력과 비현실적인 세계관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민중의 대변자

취발이

•국고금을 중간에서 횡령함. 

•힘이 세고 날램.

   → 당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신흥 중산층 계급

●<봉산 탈춤>에 나타난 가면극의 특성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무대 장치가 없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장면 전환이 자유로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 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의 권위를 부정하고 조롱함.

•양반들의 부정적인 겉모습과 행동

•‘양반’의 뜻풀이

•‘노새 원님’이라는 표현

핵심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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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이 작품에 등장한 인물의 모습, 인물들의 대사와 춤에 대해 알아보자.

( 1 )	�다음 세 장면에 형상화된 양반의 모습을 파악해 보자.

예시 답안

1

장면 1

࢜୊ܳ ੿하ח ੢ݶ

권위만 앞세우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모습

장면 2

허세를 부리지만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모습

장면 3

횡포를 부리고 돈을 밝히는 등 부패한 모습

ݶ੢ ח이ܳ ੟ই য়ߊஂ

시ઑ ૙ӝ৬ 
౵자 ֥이ܳ 하ח ੢ݶ

(2)	 �‘장면 1’에는 동일한 구조를 지닌 재담이 반복되고 있다. 재담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고, ‘쉬이’라는 대사와 ‘춤’의 기능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ए이 ୺

тࢤߊ ١ т١ 	  해소  


이의ڣ݈

	  조롱  


ন߈의

	  호통  


이의ڣ݈

	  변명  


ন߈의

	  안심  


 ‌�ए이�

 ‌�୺�

재담을 시작하면서 춤과 대사의 경계 역할을 하고, 관객의 주의를 환기하거나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예고한다.

재담을 마무리하면서 장면을 구분하고,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며, 극의 신명과 분위기를 고

조시킨다.

활동 안내

제6과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담 상황과 재담 구조를 이해

하였는지 확인하는 활동이다. 

재담을 통해 인물들의 어떤 측

면이 풍자되고 있는지 파악하

도록 지도한다.

지도 방법

① ‌�양반 삼 형제와 말뚝이의 재

담이 나타난 부분(전개 1)과 

생원과 서방의 재담이 나타

난 부분(전개 2)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게 한다.

② ‌�재담을 통해 양반의 어떤 부

정적인 측면이 풍자되고 있

는지 정리하게 한다.

③ ‌�양반이 화를 내고(갈등), 화

를 푸는(해소) 과정으로 재담

의 구조를 파악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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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102-103쪽

짝과 함께 이 작품에 드러난 탈춤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 1 )	다음 ‘말뚝이’의 대사에 드러난 탈춤의 특징을 말해 보자.

함께 

2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  새처를 잡아 놨습니다.

‌�예시 답안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다.	 •극 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일치한다.

•별도의 무대 장치와 소품이 필요하지 않다.	 •관객과 악공이 극에 참여할 수 있다.

(2)	 �다음 글에 언급된 ‘보편적 평등의 가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이 작품의 어느 부

분에 드러나 있는지 말해 보자.

제17차 유네스코 무형 유산 보호 협약 정부 간 위원회(11월 28일~12월 3일)

는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

종 결정하였다.

유네스코 무형 유산 위원회는 ‘한국의 탈춤’이 강조하는 보편적 평등의 가

치와 사회 신분제에 대한 비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주제이며, 

각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

하였다.� - 외교부 누리집(2022년 11월 30일)

‌�예시 답안  •양반의 겉모습을 묘사하는 부분	 •‘양반’의 이름을 풀이하는 부분

•관객(서민)들에게 고급 담뱃대를 권하는 부분	 •악공들에게 바가지장단을 쳐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 

•양반다운 양반이 없다고 비판하는 부분

활동 안내

제시된 부분을 통해 가면극인  

<봉산 탈춤>의 갈래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 작품이 시대를 넘

어 현재에 전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이해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실제 공연 상황에서 말뚝이

의 대사와 행동, 관객들의 반

응을 떠올려 보고, 현대 연극

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무엇

인지 파악하게 한다.

② ‌�풍자의 대상이 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사회상을 추측하게 한다.

③ ‌�현재에도 유효한 가치가 담

긴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안내

이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맥

락을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다. 

<봉산 탈춤>을 공연하고 즐긴 

사람들은 누구인지, 당대 사회

상은 어떠했는지, 앞뒤 시대의 

극 장르나 동시대의 다른 문학 

장르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관련 정

보를 찾는다. 

지도 방법

① ‌�인터넷 자료, 관련 서적과 

논문 등을 찾아보게 한다.

② ‌�각각의 맥락에서 어떻게 감상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 이 작품의 관련 정보를 탐색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자.  ‌

3

봉산 탈춤
 작가와 관객을 둘러싼 맥락

 사회 · 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

‌�예시 답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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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의 뜰

QR 코드

<봉산 탈춤> 어휘 퀴즈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의 어휘를 통해 내

용 학습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1  <봉산 탈춤>은 황해도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로 춤, 노래, 대사가 어우러

진 종합 예술이다.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

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양반, 파계승, 가부장적 남성 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봉산 

탈춤>은 일곱 과장(科場: 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교과서에는 제6과장 

‘양반춤’을 실었다. ‘양반춤’은 ‘새처를 정하는 놀이’, ‘시조 짓기와 파자(破字) 놀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말뚝이와 양반 삼 형제가 주고받는 말이 극을 이끌어 

간다.

 ղо ઱ח ߹੼� 

 ೠ ઴ х࢚ಣ� 

엮어 읽을 작품

봉산 탈춤

꼭두각시: 영감을 찾으려고 방방곡곡 

얼게빗 참빗 새새 다니다가 먹을 것

이 없어서 저 강원도 괴미탄에 들어

가서 도토리 밥을 먹었더니 얼굴이 

요렇게 되었소.

우리나라 전통 인형극으로 남사당패가 

연행했다. 주인공 박첨지의 일대기를 다루

었는데, 박첨지는 각 장면을 연결해 주는 해

설자 역할도 한다.

ӓ���ੋഋӓࣘ޹

�ԙفпद֥਺�

작자 미상

경상북도 하회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민

속 가면극으로, 모두 열 개의 마당으로 구성

되어 있다.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

으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ӓݶӓ���оࣘ޹

�ೞഥ ߹नҽ ఎ֥੉�

작자 미상

양반: 나는 사대부(士大夫)의 자손인

데…….

선비: 뭣이 사대부? 나는 팔대부(八
大夫)의 자손일세.

양반: 팔대부는 또 뭐야?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QR 코드

<봉산 탈춤> 영상 링크

자료 활용

학습한 제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

히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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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감상 연구

1  ‌�<봉산 탈춤>은 황해도에서 전승되어 온 가면극으로 ~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다.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길양리에서 전승되다가 1915년경 사리원으

로 옮겨 전승되었다. 남한에서는 6·25 전쟁 때 월남한 김진옥과 민천식 등의 고증

에 의해 전승되다가, 1967년 6월 16일 중요 무형 문화재 제17호로 지정되었다.

2  ‌�오락성과 예술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비는 제의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다.

<봉산 탈춤>은 연중행사의 하나인 5월 단옷날에 연희되었고, 나쁜 것을 물리치고 

한 해의 풍년을 비는 뜻을 담은 것이기도 했다.(아래 자료실 참조)

교과서 104쪽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의 연희 

시기와 연희 성격, 연희 지역 

등을 소개한 글이다. <봉산 탈

춤> 연희와 관련한 전반적인 특

징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봉산 탈춤> 연희의 특징

<봉산 탈춤>은 해서(海西) 일대에 분포된 탈춤 중의 하나이다. 해서 탈춤의 분포

를 보면 사리원, 봉산을 중심으로 황주와 서쪽 평야 지대인 안악·재령·신천·장연·

송화·은율 등지의 탈춤과 동남쪽 평야 지대인 기린·신원·서흥·평산·신막 등지의 

탈춤과 해안 지대로는 해주·강령·옹진·송림·추화·금산·연백 등지의 탈춤으로 크

게 셋으로 구분되며, 오일장이 섰던 거의 모든 장터에서 탈꾼들을 초빙하여 1년에 

한 번씩은 놀았다고 한다.

이러한 분포로 보아 해서 탈춤은 거의 황해도 전 지역에서 놀던 탈춤으로 그중에

서 특히 봉산 탈춤이 대표격이 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일이며, 일제 강

점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라고 한다. 

위의 분포 지역들은 농산물과 수공업 생산물의 교역지이며 소도시였고, 팔역지의 

소위 남북직로의 주요 읍 및 장터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탈춤 공연의 경제적 여

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황해도 탈춤은 북으로 대동강을 넘지 못한 반면

에 남으로 중부 산대놀이 지역과 남북직로로 연결되었다. <중략>

이 놀이는 세시 풍속(歲時風俗)의 하나로 5월 단옷날 밤 모닥불을 피워 놓고 연희

되며 새벽까지 계속된다. 5월 단오에 노는 것은 조선조 말 이래의 일이고, 그전에는 

4월 초파일에 놀았다고 한다. 〈중략〉

단오는 중부 이북 지방에서 남부 지방의 추석(秋夕)과 맞먹는 명절로서 성대히 지

냈는데, 시계적(時季的)으로 이때가 모내기 직전의 망중한(忙中閑)의 시기이며, 단

오의 명절놀이로서 봉산·기린·서흥·황주·해주·강령 등지에서 탈춤을 추어 온 것

은 벽사(辟邪)와 기년(祈年)의 행사로서, 또 하지(夏至)의 축제로서 그 민속적 의의

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종교 의례적 행사에서 점차 오락 위주의 민중의 탈

춤으로 발전되어 간 것 같다. 〈중략〉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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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 탈춤> 등 황해도 탈춤은 주로 농민과 장터의 상인들을 상대로 한 놀이였지

만, 그러나 역시 원님의 생일이나 그 부임 날과 같은 관아(官衙)의 경사와 중국 사신

을 영접하는 놀이로도 특별히 연희되었다고 한다. 다른 군(郡)과의 연희 경연에는 5

월 6 ~ 8일 간 해주 감영(海州監營)에 나가서 놀았고, 우승하면 감사로부터 후한 상

을 받았다고 한다. 

<봉산 탈춤>은 원래 봉산 구읍(舊邑) 경수대(競秀臺) ― 지금의 봉산군 동선면 길

양리에서 연희되었으나, 1915년경 군청 등 행정 기관이 사리원(沙里院)으로 옮기게 

되고, 경의선 철도가 개통하게 되자, 이 놀이도 사리원으로 옮겨져 경암산(景岩山) 

아래에서 놀게 되었다. 〈중략〉

사리원으로 옮겨 오기 전에 <봉산 탈춤>을 놀았던 경수대는 앞산 밑 강변의 평평

한 터로 석벽(石壁) 밑에 겨우 무릎이 닿을 높이의 돌축대를 쌓은 것이며, 그 나지막

한 축대 위에서 사방에 횃불을 밝히고 놀았다. 반면 사리원의 가설무대는 경암루(景

岩樓) 앞 광장에 28개의 구획을 가진 반원형의 다락을 매고, 그 안마당에 멍석을 깔

아 탈판을 마련하였다. 이 28개의 다락 중 탈판 오른쪽 제3의 구획이 탈막청[改服

廳]으로 쓰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암루 뒤를 탈막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반원형 2층 관람석 다락의 사용권은 공연 비용을 대는 상인들에게 주어 그들이 

단골손님을 초대하거나 음식을 사 먹는 사람에게 한해서 자리를 주게도 하였다. 그

렇게 함으로써 놀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따로 입장료를 받아서 채우지 않고, 읍민 중 

유지와 상인들에게서 염출했던 것이다. 

- 이두현, 《한국의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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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과장 미얄춤

● <봉산 탈춤>에 등장하는 주요 탈

<봉산 탈춤>에 사용되는 탈은 종이로 만들었는데 모두 26개가 사용되었다. 아래

에 보인 것 외에도 상좌, 목중, 남강노인, 사자탈 등이 더 있다.

■제4과장 노장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에 사용

되는 다양한 탈의 모습을 제시

한 사진이다. 이를 통해 다른 과

장에서 사용되는 탈의 모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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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극에서의 ‘탈’의 역할 

인물의 성격 표현
인물들을 희화화하거나 인물의 성격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외양을 

과장함.

익명성 보장 탈을 쓰는 사람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능하게 함. 

극으로의 몰입 유도
현실에서 벗어나 위안과 즐거움을 느끼고 놀이마당을 신명나게 즐길 

수 있게 함. 

●가면극(탈춤)과 근현대 연극의 차이

가면극(탈춤) 근현대 연극

공연 장소
•극 중 장소 = 공연 장소

•무대 장치와 소품 불필요  

•극 중 장소 ≠ 공연 장소

•무대 장치와 소품 필요 

관객과의

관계

•�관객이 극 중에 참여 가능

•능동적 참여자

•�대부분 관객 참여 불가능

•수동적 참여자

구성 서로 인과 관계가 없는 옴니버스식 구성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관계

핵심 강의

판놀음  소리, 굿, 춤 따위의 놀

이를 하며 떠돌아다니는 놀이 

패들이 넓은 마당을 놀이판으

로 하여 판을 짜서 노래나 춤, 

갖가지 재주를 보여 주는 놀음.

이속  고려ㆍ조선 시대에, 각 관

아에 둔 구실아치.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에서 탈

의 기능과 재료, 모양 등을 설

명한 글이다. 탈춤에서 탈이 차

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탈에 대

한 이해가 중요하므로, 이 글을 

활용하여 탈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다.

● <봉산 탈춤>의 탈

탈춤에서 가면은 자신을 숨기고, 탈에 그려진 역할을 대행하며,  판놀음의 신명을 

돋우는 기능을 한다.

<봉산 탈춤>의 가면은 처음에는 나무로 제작되었으나 <봉산 탈춤> 중흥자인 봉산

의  이속(吏屬) 안초목에 의해 종이로 제작되었다. 이후 가면의 주된 재료로 바가지

와 종이가 쓰이며, 현재 헝겊, 가죽, 흙, 대나무 등도 재료로 함께 쓰이고 있다.

가면의 색은 오방색, 즉 청, 적, 백, 흑, 황색이 주가 된다. 가면에서 사용되는 검

붉은 색은 벽사의 의미로 힘을 상징하며, 흰색은 고귀하고 착한 것 그리고 나약함 

등을 의미한다.

가면의 모양은 상좌, 소무, 샌님, 서방님, 영감, 덜머리집, 무당, 남강노인, 원숭

이, 사자 등과 같이 사실성을 기조로 한 형태도 있지만, 많은 가면들이 비사실적인 

귀면형(鬼面型)으로 요철(凹凸) 굴곡이 심하며, 선에 있어서 역시 다른 탈춤의 가면

에 비해 대담하고, 활발한 느낌을 준다. 가면의 모양, 선, 색채 등이 지닌 특징은 <봉

산 탈춤>의 각 배역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징을 보다 대담하고, 강렬하게 드러내고

자 하는 의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 이강순ㆍ신언경, 《봉산 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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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 참고 자료

2 ‌�실개천이 지줄대는 전설의 바다 제재 ❶ 향수(정지용)

3 ‌�윤흥길의 삶과 문학 제재 ❷ 장마(윤흥길)

4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박지원의 생애 제재 ❸ 통곡할 만한 자리(박지원)

5 ‌�<봉산 탈춤> 양반 과장 분석 제재 ❹ 봉산 탈춤(작자 미상)

문학의 갈래1

문학의 갈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관습적인 설명이 있지만, 관습적인 설명을 그대

로 받아들인다면 이론의 심화는 기대할 수 없다. 각 갈래의 명칭 중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은 굳이 다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없으나, 갈래의 개념은 상식의 차원에 머무를 

수 없다.

문학의 갈래를 살피면서 먼저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은 갈래가 큰 갈래와 작은 갈래의 

두 차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서정, 서사 같은 것이 큰 갈래이고, 시조, 소설 같

은 것이 작은 갈래이다. 이 두 차원을 혼동해 버리면 갈래에 관한 고찰이 처음부터 혼

란에 빠지게 된다. 이 두 차원을 구별할 수 있으면, 이 중에서 먼저 고찰할 것은 큰 갈

래이다. 큰 갈래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체계는 작은 갈래의 경우보다 더욱 명확하게 드

러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갈래는 모두 어느 큰 갈래에 속하면서 큰 갈래의 성격

을 특수화해서 지니기 때문에, 큰 갈래부터 고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중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파악하면, 서정·교술·희곡·서사는 각기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서정: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는, 세계의 자아화이다.

교술: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아의 세계화이다.

희곡: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서사: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서정, 희곡, 서사에 관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의는 여기서 규정한 것에 모

두 포함되어 있다. 서정의 주관적인 성격은 세계의 자아화를 두고 하는 말이다. 주객 

합일적이라 한 희곡은 작품 내적 자아와 작품 내적 세계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정과 같고,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는 서사와 같다. 서사의 객

관적인 성격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을 지적한 것이다. 희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문학의 갈래에 관해 

설명한 이론이다. 문학 갈래에 

대한 추가 학습을 진행할 때 활

용할 수 있다. 

 
1 ‌�문학의 갈래

관련 성취 기준/작품(작가)

성취 기준 

[12문학01-02] 문학의 여러 갈래들의 특성

과 문학의 맥락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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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과 서사의 사건은 바로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서사의 특징으로 들었던 서술자의 

개입은 여기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다. 희곡은 작품 외적 자아의 개

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므로 무대 상연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지만, 서사는 작

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으니,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학의 큰 갈래를 2분법 또는 3분법으로 설명한 이론은 모두 틀리지는 않았

지만 미흡하고, 미흡한 점은 교술까지 보태서 서정·교술·희곡·서사의 관계를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나타낼 때 두루 극복된다. <중략>

문학의 갈래 가운데 작은 갈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문학사적으로 존재하는 실

체이므로 문학사적인 각도에서 고찰해야 한다. 갈래에 관한 연구는 문학사적인 시각에

서 이루어져야 비로소 관념론을 청산할 수 있다.

- 조동일, 《한국 문학의 갈래 이론》

실개천이 지줄대는 전설의 바다2

그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마을의 자연과 소박한 촌민들의 인정 어린 농촌 풍경

을 노래하고 있다. 그가 어릴 때 보고 들은 고향의 모습을 환기하는 심상(心象)들이 주

축을 이루고 있다. 비록 가난하고 헐벗은 농가 마을이나, 차마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과의 뗄 수 없는 관계로, 고향을 떠난 사람은 누구나 그곳으

로 향하게 됨은 본능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제1연에서는 먼저 그의 고향 마을을 둘러싼 자연적인 공간이 제시된다. 넓은 벌판과 

실개천과 얼룩빼기 황소의 이미지들로 그 공간이 채워지고 있다. 이러한 토속성의 물

질화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인간의 근원(根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제2연에서는 ‘질화로’와 ‘짚 베개’의 이미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환기한다. 추수를 막 

끝낸 황량한 벌판을 불어가는 바람 소리와 질화로가 이어지는 이음새는 극히 자연스럽

다. 여름 동안 바깥에 버려졌던 질화로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소중하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찬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야만 한다. 한가로운 일손과 함께 질화로를 둘러싼 

촌민들의 대화 속에 겨울밤은 깊어가기 마련이다. <중략>

제3연은 유년기의 회상이다. ‘흙에서 자란’ 이 시인의 마음은 언제나 유년기의 아름

다운 꿈으로 가득 차 있다. ‘파아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화살’을 찾으려 풀섶을 헤

매다가 돌아온 기억을 통해서 고향을 환기한다. 표적도 없이 하늘을 향해 마구 쏘아 올

린 ‘화살’이 떨어진 곳을 찾으려다 다 자란 작자는 유년기의 아름다운 꿈과 신비를 영원

히 간직하고 싶었다. <중략>

제4연은 온통 전설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농가 마을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어린 누

이와 예쁠 것도 없이 사철 발 벗은 아내가 가을의 따가운 햇살을 받고 벼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 시대 가까스로 꾸려 가는 가난한 농촌 생활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중략>

제5연은 단란하게 살아가는 한 농가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석근 별’과 ‘모래성’과 

‘서리까마귀’ 등으로 이어지는 이미지의 전개는 가난한 농촌 생활의 신고(辛苦)로 집약

된다. 가난 속에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도 괴로움을 잊고 단란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마

음이 나타난다.

- 김학동, 《근대 인물 한국사》

자료 활용

이 자료는 <향수>에 대한 해석

이 담긴 평전이다. 학습자들에

게 작품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

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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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흥길의 삶과 문학3

윤흥길의 문학은 판소리 중고제 소리에 비유되곤 한다. 뚜렷한 주장이나 단정적 진

단 없이 밋밋하게 이어지는 듯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면 물 아래에서 솟구쳐 오르듯 그 

골격을 드러내는 서사의 특성을 강조하는 비유이다. 이는 우리 소설의 편향성 하나에 

대한 근본적 반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선명한 것, 분명한 것, 순수한 것에 배타적

인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에 집착하는 편향성이 우리 소설을 지배해 온 중심 요소의 하

나임은 두루 아는 대로이다.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의리니 순수한 사랑이니 하는 가치

에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 그것의 실현이나 지키기를 위해 목숨조차 거는 인물들의 삶

을 찬양하는 편향성. 우리 소설의 오랜 고질 가운데 하나인 이분법적 단순성을 배태해

낸 궁극의 토대는 바로 이것이다.

윤흥길 문학의 한가운데에는 한국 전쟁이 배태한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작품들이 

무리를 지어 솟아 있다. 대표작은 중편 <장마>, 장편 <에미>와 <낫>, 연작 소설 《소라

단 가는 길》 등이다. 역사의 폭력성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증언하는 문

학이기에 그 작품들은 대체로 이념 대립과 정치적 투쟁의 현실, 전장에서 빗겨나 있다. 

윤흥길은 이들 작품을 통해 그 고통은 얼마나 크며 그 슬픔은 얼마나 깊은가를 보이기 

위해 조금씩 양상이 다른 고통과 슬픔을 거듭 그렸다. 고통과 슬픔의 거대한 연속화가 

이에 떠올랐다.

 그 연속화는 전쟁의 폭력성을 증언하는 한편, 그 전쟁의 폭력성에 베이고 짓눌려 죽

거나 불구가 되거나 정신을 놓친 사람들의 상처투성이 영혼을 껴안고 위무하는 슬픈 

연민의 노래이다. 그 속에 그들이 그 상처로부터 일어나 온전한 삶을 누리기 바라는 간

절한 희구가 깃들여 있음은 물론이다. 그 희구의 마음은 <종탑 아래에서>의 마지막 부

분에서 보듯, 경건한 종소리에 실려 하늘 끝으로 솟아오르고 땅끝까지 퍼져 나간다. 온 

땅과 온 하늘을 채우며 울려 퍼지는 저 종소리는 상처 입은 이들의 한이 우는 울음소리

이며, 그들의 한을 함께 울며 그것을 따뜻하게 껴안는 슬픈 연민 자비의 소리이며, 공

포와 원망과 절망의 철벽에 캄캄하게 갇혀 있는 영혼들을 일깨워 일어나 새 삶을 열어

가도록 이끄는 생명의 소리이다. 윤흥길의 전쟁 소설 어디를 들추든 우리는 이 같은 슬

픈 연민 자비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1인칭 소년 화자 관찰자 시점이 특징인 이들 전쟁 소설은 다른 한편 성장 소설로 읽

을 수도 있다. 윤흥길의 전쟁 소설 속 소년들은 느닷없이 덮쳐와 일상이 되고 만 그 악

몽과도 같은 현실에 시달리면서 성장한다. 그들은 공부와 놀이 속에서 죽음을, 인간관

계의 비정함을, 세계의 폭력성을 알게 되는 한편, 의리며 신의며 순정이며 약한 자 상

처 입은 자를 보살피는 이타와 연민의 마음이며 등등 지켜야 될 사람살이의 도리를 깨

우치며 성큼성큼 자라나는 것이다. 

윤흥길은 풍자의 전통을 이은 작가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풍자 소설의 전통은 대단히 

영성하다. 채만식을 필두로 이기영, 최일남, 윤흥길, 이문구 등의 이름이 올라 간신히 

그 맥을 이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모두가 금강 유역의 백

제 유민들이라는 것인데, 코미디언의 상당수가 이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과 겹치는 현상

이다. 전문적 연구가 필요한 것이지만 나는 이것이 금강을 가운데 놓고 넓게 펼쳐진 전

북, 충남 지역 평야 지대의 언어와 관련되어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다. 윤흥길의 풍자 

소설은 <코파와 비코파>, <완장> 등이 대표적인데, 이를 통해 우리 소설사를 풍성하게 

가꾸는 데 일조하였다. 이들 풍자 소설은 부정적인 대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작품들과 나란히 놓여 윤흥길 문학을 이끌어 온 정신의 하나가 비판 정신임을 

보여 주는데, 학교 관리자에 의한 시간의 통제를 다룬 <타임 레코드>, 국가에 의한 제

식 훈련 동작 형식의 변화를 다룬 <제식 훈련 변천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들이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작가 윤흥길의 삶과 

문학을 개괄한 글이다. <장마>

를 이해하는 데 바탕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으며, 심화 확대 활

동으로 나아가는 데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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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흥길은 노동 소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은 공동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의 시작이라는 점

에서 대단히 큰 의미를 지닌 것이다. 윤흥길은 <황혼의 집>, <장마>, <양> 등 1인칭 소

년 화자 관찰자 시점의 전쟁 체험 소설들로 분단 소설의 새 장을 열었던 작가인데 70

년대 후반 들어 노동 소설로 영역을 넓혔던 것이다. 윤흥길 소설의 중심 언어는 전라북

도 익산 방언인데, 이는 두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

는 서울말과 중앙 중심주의에 대한 부정 의식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서울말과 중앙 중

심주의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사투리란 주변부의 언어이니 설자리를 확보하기 어렵

다. 그 주변부의 언어를 소설 속으로 끌어들여 중심 언어로 삼음으로써 윤흥길은 중심

의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체험의 구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방법론적 선택이라는 점이다. 과거 증

언의 문학인 윤흥길 문학에선 특히 두 번째 측면이 중요하다. 언어는 한갓 추상적 기호

가 아니며 그 언어가 발화된 그때 그 자리, 발화 대상과 발화 주체의 관계에서 생겨나

는 체험의 실체를 담아내는 물질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표준어는 사전에 규정된 의

미를 따라 체험의 구체성을 잘라 내고 약화시킴으로써 체험을 추상화하는 표준 기호이

다. 표준어의 그 같은 속성 때문에 체험의 구체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지난 시

절 겪었던 일들, 느낌들의 구체적 실제는 그 경험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언어 곧 사투리

를 통해서만 온전히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의 폭력에 맞서는 윤흥길 문학의 요체는 여성성이다. 자식과 아이들을 버리고 

돌보지 않는 남편의 폭력도, 전쟁의 폭력도 포용하고 이겨 내는 <에미>의 주인공이 이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남편의 폭력을 가능케 했고 보장한 봉건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

기와 전쟁을 유발한 정치 이데올로기는 다 같이 수직적 위계질서에 근거한 ‘아비의 사

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의 폭력을 이겨 내고 감싸 안기조차 하는 어미의 모성과 

그것을 뒤받치는 미륵 신앙은 반대로 ‘어미의 사상’에 해당한다. ‘아비의 사상’에 의해 

비롯된 역사의 상처를 ‘어미의 사상’이 감싸 안아 치유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이후 

우리 문학의 나아갈 방향 하나를 배태하고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이다. 

한편 <에미>는 일본에서 먼저 출간되었던 <낫>과 함께, 한일 문학 교류의 새로운 장 

하나를 연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에 기록될 만하다. 각자의 작품을 상대방 나라에

서 먼저 출간한다는, 일본 작가 나카가미 겐지(中上健次)와의 약속에 따라 일본에서 먼

저 출간되어 한국 독자들에 앞서 일본 독자들을 만났던 것이다. 두 작가의 이 같은 교

류가 가능했던 가장 큰 요인은, 두 사람의 문학이 다 같이 민중의 슬픔과 고통을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증언하는 문학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윤흥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다. 에세이집 《텁석부리 하

나님》, 종말론의 세속화를 비판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장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장편 <완장>의 속편) 등이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글들이다. 윤흥길 문학의 근저에 놓여 있는 고통과 슬픔에 대한 깊은 연민의 마음은 작

가의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윤흥길의 작품 연보를 살피면 여러 개의 연작이 눈에 들어온다. 《완장》 연작(<완장>, 

<산에는 눈 들에는 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낫》 연작(<밟아도 아리랑>, <낫>),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날개 또는 수갑>, <창백한 중년>), 《소라단 가는 길》 연작(창작집 《소라단 가는 길》 

수록 작품들) 등이 그것들이다. 대상을 복합적으로 살펴 그 시공간적 전체상을 그리고

자 하는 작가 의식의 산물이라 할 터이다.

 - 정호웅, <윤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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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박지원의 생애4

(1) 백탑파: 새로운 학문을 논하고 시를 나누던 친구들

천문학과 수학에 능통했던 홍대용, 《북학의》를 쓰고 상업의 발전을 주장했던 박제

가, 엄청난 독서로 박학다식했던 이덕무, 발해의 역사를 되살린 《발해고》의 저자 유득

공, 창검술의 고수로서 박제가, 이덕무와 함께 무예지를 편찬한 무사 백동수 등. 서로 

나이와 신분을 초월하여 박지원을 따르며 시와 학문을 나누던 친구들이다. 1770년대 

초반 박지원은 서울 종로에 살았는데 이 친구들도 대부분 이웃에 살고 있었다. 마침 그 

근처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원각사 10층석탑이 우뚝 솟아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백탑파’라고 부른다.

(2) 문체반정 : 박지원은 반성문을 지어 올려라!

�“근래에 문풍(文風)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박지원의 죄다. 《열하일기》가 세상에 유

행한 후로 문체가 이같이 되었거늘, 본래 결자해지(結者解之)인 법이니, 속히 순수하

고 바른 글을 한 편 지어 올려 죄를 씻어라.”

이 말은 정조가 박지원에게 전한 말이다. 정조는 당시에 명·청의 문집이 인기를 끌

면서 고문(古文)을 익혀야 할 사대부들 사이에 새로운 문체인 소품체(小品體)가 퍼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소품체는 일상의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다루는 한문 단

편의 문체로 말하자면 수필의 문체와 같은 것이다. 정조는 문체를 바른 곳으로 되돌리

기 위해 소품체로 글을 쓰는 사대부들을 과거에서 낙방시키고 벌을 내리기도 했는데 

이를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 한다. 박지원은 전통적인 문체와 새로운 문체를 자유롭

게 넘나드는 문장의 천재였다. 정조가 직접 《열하일기》를 언급하자 당시 사람들은 그

것이 오히려 임금이 박지원을 크게 쓰기 위해 눈여겨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박지원은 출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3) 이용후생: 생활에 이롭게 쓰이는 것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 

청나라에서 돌아온 박지원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쉰 살이 다 된 늦은 나이에 벼슬길

에 나갔는데, 55세에 경상도 안의현 현감이 되었다. 그곳에서 박지원은 자신이 평생 

품었던 이용후생(利用厚生)의 꿈을 실현해 볼 기회를 얻었다. 그때의 일은 박지원의 둘

째 아들 박종채가 지은 《과정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서는 연경에 들어가셨을 때, 농기구와 베틀 등 백성들의 실생활에 이롭고 

편리한 기구들은 자세하게 관찰하셨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이 기구들을 모방

해 제작하여 널리 나라 안에서 쓰일 수 있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탓에 

정작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셨다. 마침내 안의현에 부임하셔서 재주와 기술이 있는 

공장(工匠)들을 가려 뽑아 손수 가르치며, 양선(풍력을 이용해 겨 따위를 없애는 농

기구), 용골차(논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차), 베틀, 물레방아 등 여러 

기구들을 제조하여 시험하셨다.”

자료 활용

이 자료는 세 가지 키워드로 박

지원의 생애를 살핀 글이다. 연

암 박지원의 세계관과 작품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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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 탈춤> ‘양반 과장’ 분석5

<봉산 탈춤> ‘양반 과장’은 질서 정연하게 분석될 수 있으니, 그 결과는 다음에 제시

하는 바와 같다.

춤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이 모두 대사 없이 일제히 춤추는 대목이다. A, B, C,……는 

대사 부분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기호이다. 1, 2, 3,……은 대사 부분 내의 대사를 내용

에 따라 구분해 나타내는 기호이다. ‘말’은 말뚝이의 대사이고 ‘양’은 샌님을 위시한 양

반들이 하는 대사이다. 대사 중에서 아주 긴요한 구절만 인용한다.

춤

A 1 말: 양반 나오신다아!

 2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3 양: 이놈 뭐야아!

 4 말: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5 양: 이 생원이라네.

춤

B 1 말: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2 	   (담뱃대를)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3 양: 뭐야아!

 4 말: 담배와 훤화를 금하라고 그리하였소.

 5 양: 훤화를 금하였다네.

춤

C 1 말: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

 2 	   바가지 장단 좀 쳐 주오.

 3 양: 이놈, 뭐야!

 4 말: 건건드러지게 치라고 그리하였소.

 5 양: 건건드러지게 치라네. <중략> 

대사 부분 내의 구조는 거의 일정하다. 어느 경우에나 1은 양반의 위엄을 나타내고, 

2는 양반의 위엄을 파괴하는 말뚝이의 항거이고, 3은 말뚝이를 꾸짖는 양반의 호령이

고, 4는 말뚝이의 변명이며, 5는 변명을 듣고서 납득해 양반이 안심한다는 것이다. 각 

대사 부분은 1에서 5까지 차례대로 다 지니고 있거나, 그중 몇 개가 거듭되기도 하고 

몇 개가 빠지기도 하나 순서는 변함이 없다. 1에서 5까지의 것들을 단락이라고 부른다

면, 각 단락이 얼마나 긴밀히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한 대사 부분을 이루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아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 양반의 위엄: 양반과 하인 말뚝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2) 말뚝이의 항거: 말뚝이의 도전으로 양반의 위엄이 급격히 파괴된다.

(3) ‌�양반의 호령: 양반은 민감하고 정확한 반응을 보여 무서운 제재를 가해 (2)를 부

정하고 (1)을 긍정한다.

(4) ‌�말뚝이의 변명: 말뚝이는 궁지에 몰려 부득이 표면적으로는 (2)를 부정하고 (1), 

(3)을 긍정한다. 그러나 내심(內心)으로는 여전히 (2)를 긍정하고 (1), (3)을 부정

자료 활용

이 자료는 <봉산 탈춤> ‘제6과

장 양반춤’의 구조를 분석한 글

이다. 말뚝이와 양반의 재담 구

조를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주

제 의식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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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반어가 양반에게 어떻게 이해될지는 의문이다.

(5) ‌�양반의 안심: 양반은 반어를 반어로 이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말뚝이

의 승리가 확정된다. 양반은 (4)의 표면만 알고 기분 좋게 (2)가 부정되고 (1), 

(3)이 긍정되었다고 생각하나, 그것은 일방적인 착각이고 객관적으로는 (1), (3)

이 부정되고 (2)가 긍정되었다.

양반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그 반대이다. 양반의 대사는 말과 의미가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양반이 그 불일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관과 객관의 불일치

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중(二重)의 반어이다. 이중의 반어로 양반은 완전히 우스꽝스러

운 바보가 된다. 이미 (2)와 (4)에서도 양반은 우스꽝스럽게 비하(卑下)되었지만 (5)에 

이르러 비하는 완결된다.

대사 부분이 지니는 이러한 구조는 현실의 싸움을 희극적으로 집약화(集約化)한 것

이다. 양반은 신분적 특권으로 평민을 억누르나 평민은 억압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이

다. 양반의 특권을 정면으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꾀하는 것이 조선 

후기에 와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평민적 항거의 실제적인 성격이다. 양반의 패배

는 그의 위엄에 대한 일반적인 집착 때문에 오히려 촉진되며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봉산 탈춤> ‘양반 과장’은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이러한 현실의 싸움을 반

영하고 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고 희극적 집약화를 통한 반영이다.

집약화란 갈등의 창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현실에서는 오래 걸려서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싸움을 그 본질적인 속성만 따서 선명하고 급격하게 나타내었다. 현실

에서는 단순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도 있으나, 대립을 넘어서 타협이나 공존을 허용

하지 않은 싸움, 즉 갈등으로 나타낸 것이다. 갈등의 창조는 예술적 표현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사(模寫)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희극적 반영이란 희극적 갈등의 창조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희극적 갈등은 다

른 어느 갈등보다도 극단적이며 예기치 않게 급격하다. (2)는 (1)을 예기치 않던 방향

에서 긴 말이 없이 극단적으로 또 급격하게 부정한다. (3)에서 (4)로 넘어가는 과정이

나 (4)에서 (5)로 넘어가는 과정도 이와 같다. 그리고 희극적 갈등은 정상적이라고 믿

어 오던 허망한 우상을 파괴하는 구실을 한다. (1)과 (3)에서 보인 양반의 위엄이라는 

우상이 (5)에 이르러서 완전히 파괴된다. 예기치 않던 반어는 파괴에서 결정적인 구실

을 한다. 가면극이 희극적이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희극적 갈등에 입각해서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가면극은 평민적 항거를 특히 성공적으로 나타내고 또한 고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조동일, 《한국 가면극의 미학》

216  2. 문학의 구성 원리와 갈래



  ‌�각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아래 표에서 찾아 지워 보자. 다섯 문항의 답을 모두 지

우고 남은 여덟 글자를 조합하여 친구를 응원하는 문구를 만들어 보자.

예시 답안

정리하기 

활동 안내

각 문항의 빈칸을 채우며 단

원 학습 내용을 떠올리고, 표

에서 찾아 지워 나가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

리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앎의 마당’과 각 제재에서 

학습한 주요 내용을 함께 생

각해 보고, 논의하며 정답을 

채워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문학의 여러 갈래의 특성을 이해하였다.    교과서 66~103쪽

•문학의 주요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작품을 감상하였다.    교과서 66~103쪽

스스로 점검하기 

정리와 점검

교과서 105쪽

대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전
개

소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도
입

대
단
원

도
입

점검하기 

활동 안내

학습자 스스로 단원의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점검하

고, 점검 내용에 따라 이후의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자신의 학습 이해도를 ‘파란

색’이나 ‘빨간색’이라고 판단

한 학습자의 경우, ‘앎의 마

당’과 함께 교과서의 해당 부

분을 다시 살펴보도록 지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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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
 ӓ
 교술
	ਵ
 ۽

աׂ ࣻ ੓다.

ₗ ‌��ೱࣻ�ח 고ೱ에 ؀한 р੺한 	그리움
을�ܳ ֢

 .한 시이다ې

ₘ ‌��੢݃�에ࢲ ೡפݠ৬ ৻ೡפݠо rલ은 ୣ࢖의 

փsਵ۽ ੋ식하고 ੓؀ ח상은 	구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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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ₙ ‌��ాҋೡ ݅한 자ܻ�에ࢲ ੘оח шդই이의 

਎음을 t	마음
과�৬ 	생각
이�о ഛ ౟이ѱ غ

য աয়ח ଵܻࣗuۄ고 하৓다.

ₚ ‌��ন ࢲݶ계க을 상૚하 ޹ࢲ ࢲ에�ఎ୺ ࢑ࠉ


말뚝이	 은ޛੋ ח하܄을 ઑ߈	이
다.

• 응원하는 문구: 넌 최고의 선물이야.

인상 깊게 읽은 구절 

예시 답안  생략

더 알아보고 싶은 점 

예시 답안  생략

넌 물 야 최 서

뚝 리 구 사 선

이 각 술 렁 고

말 그 마 움 이

생 이 의 교 음

 (2) 문학의 갈래와 맥락  217



소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전
개

대
단
원

마
무
리

소
단
원

도
입

대
단
원

도
입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 지역 문학관을 구성해 보는 활동이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이

다. 이전에는 직접 지역 문학관 탐방하거나 조사하는 활동을 했다면, 매체의 변화에 맞

추어 가상의 공간에 지역 문학관을 건립하는 활동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가상 공간에 

지역 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 있게 문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취지와 지도 중점

① ‌�지역 문학관을 구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함이므로, 

문학관에서 주요하게 전시하고 있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조사하도

록 지도한다.

② ‌�작가의 문학관인 경우 기획 전시나 작가 연보 만들기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③ 지역 문학관을 조사할 때, 시설 안내 부분을 참고하여 공간을 구상하도록 지도한다.

④ ‌�가상 공간 문학관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 가상 공간을 만드는 

데는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한다.

 수업 운영·지도 안내

생활 속 문학 활동 가상 지역 문학관 건립 프로젝트

 활동 안내 한눈에 보기 

포털 사이트에 지역 

문학관을 검색하거나, 

문학관 관련 사이트에 

소개된 전국 문학관을 

살펴본다.

활동 1

지역 문학관 가운데 

조사할 곳 선정하기 

문학관 한 곳을 선

정한 뒤, 문학관을 방

문하거나 인터넷 문학

관을 탐색함으로써 정

보를 수집한다.

활동 2

지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자신이 문학관을 꾸

민다면 어떻게 문학관

을 설계할지 구상해 

본다.

활동 3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체적 공간

을 만들고 꾸며 본다.

활동 4

가상 지역 문학관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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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안내

문학관 정보를 조사하여 가상 

공간으로 꾸밀 문학관을 선정

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한국 문학관 협회

(www.munhakwan.com)에 전

국의 문학관이 소개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인터넷 문학관이 

있는 곳을 찾아본 뒤, 가상 공

간으로 꾸미고 싶은 문학관을 

선정하도록 지도한다.

교과서 106-109쪽

활동 1

지역 문학관 가운데 

조사할 곳 선정하기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학관을 조사해 보자.

( 1 )	�인터넷에서 문학관 정보를 조사하여 방문하고 싶은 문학관들을 적어 보자. 

예시 답안

1

(2)	 ( 1 )을 바탕으로 하여 모둠별로 조사하고 싶은 문학관을 선정해 보자.

예시 답안

 ‌� 예  서울: 윤동주 문학관

 ‌� 충북: 정지용 문학관

ӒҔਵ۽ ੿한 ө״਋ܻ مݽ이 ੿한 ޙ೟관

정지용 문학관

정지용 시인의 생가 옆에 위치해 작품들에 

나오는 시인의 고향 모습을 상상할 수 있

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활동 안내

지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를 답

사나 검색을 통해 수집하는 활

동이다. 대표작과 전시실 정보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한다.

지도 방법

지역 문학관이 가까운 경우 직

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홈페

이지가 있는 문학관을 찾아 지

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를 조사

하도록 지도한다.

활동 2

지역 문학관에 대한 

정보 수집하기

모둠별로 해당 문학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문학관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 등을 하면서 다음 정보들을 수집해 보자. 

예시 답안

2

ҳੋо  정지용־ ח੘о ח؀಴하 ೟관을ޙ�‌ 

 ‌�੘о	ٜ
의 ؀಴ ੘ಿ에ޖ ח঺이 ੓חо  <향수>

о  4개חয ੓غࢿҳ ۽ѐ의 ੹시प ݻ�‌ 

 ‌�п ੹시प에ח যڃ Ѫٜ이 ੹시غয ੓חо 
① ‌�지용의 삶과 문학: 연대기와 주제별로 나뉘어 있으며, 정지용의 삶과 문학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지용 문학 지도: 한국 현대시의 흐름과 정지용의 시 문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공간이다. 

③ ‌�시·산문집 초간본 전시: 정지용 시인의 시·산문집 원본을 전시하고 육필 원고 및 초간본의 내

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④ ‌�문학 체험 공간: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문학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다. 

 생활 속 문학 활동  219



다양한 3차원 가상 공간(메타버스) 이미지를 참고하여 지역 문학관을 메타버스로 어떻

게 구현할지 구상해 보자.

( 1 )	�인터넷으로 전시 관련 3차원 가상 공간 이미지를 검색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3

(2)	 �3차원 가상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간을 나누어 보자.

예시 답안

ਤ஖ 목੸ҳࢿ 비ਯҕр ݺட

각 전시실 연결,
간이 전시 공간 역할

20%중앙복도

작가의 생애와 주요 작품 및

관련된 소장 자료 전시
30%문학관 동쪽전시실

문학관의 동선 및 

전시, 체험 내용 안내
10%입구안내 데스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감각적 문학 체험, 활동, 

문학 교류 활동

40%문학관 서쪽체험관

활동 안내

가상 공간 이미지들을 참고하

여 지역 문학관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설계 내용

을 작성하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① ‌�포털 사이트에서 가상 공간 

이미지를 검색하여 참고하

도록 지도한다.

② ‌�문학관의 공간, 위치, 구성 

비율, 목적 등과 각 전시실

을 어떻게 꾸밀지도 적어 보

게 한다. 

③ ‌�메타버스로 구현하기 어렵

다면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

록 지도한다.

활동 3

가상 지역 문학관

구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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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역할을 나누어 가상 공간을 자세하게 설계해 보자. 

( 1 )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가상 공간의 이미지를 설계해 보자.

예시 답안

4

டݺ 자 ҕр에 ٜযт ਃࣗҕр׼׸

모둠원 1
이동 방향 안내 표시, 작가의 유년 시절 자료 등

간이 전시 요소
복도

모둠원 2문학관 구성 단면도, 작가 밀랍 인형 등안내 데스크

모둠원 3
작가 연보, 영상 전시 스크린,

주요 작품의 초간본 등
전시실

모둠원 4문학 교실, 영상실, 시 낭송 체험실체험관

(2)	 �모둠원들이 설계한 가상 공간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가상 지역 문학관을 완성

해 보자. 

예시 답안  생략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예시 답안  •문학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된 문학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한다.

•문학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문학의 기본 갈래인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를 이해해야 한다.

•문학의 작가 맥락, 독자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을 알아야 한다. 

내용을 학습했어.

나는 이 단원에서 <단원 길잡이>에

 나온 질문을 생각하며

문학의 구성 원리, 문학의 여러 가지 갈

래와 맥락에 관련된 

문학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활동 4

가상 지역 문학관

완성하기

활동 안내

다양한 공간을 설정하고 공간

에 들어갈 요소를 설계한 후, 

가상 공간 풀랫폼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

용하게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에 도움을 주는 책을 참고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동 안내

단원 길잡이에 제시된 핵심 질

문에 답하면서 학습 내용을 되

돌아보는 활동이다.

지도 방법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

리며 단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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